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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본 연구는 한국어 추측 표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추측 표현 교

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측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추측 표현이 있는데, 추측 표현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 표현을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추측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과정에서 주요 문법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추측 표현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 현장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4종 교재를 분석하였다. 각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 및 단계, 문법 설명 등을 중심으로 교재를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대표형

기준으로 10개에서 15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네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지 모르-, -을 터이-, -은/는가 보-, -나 보

-, -을까 보-, -겠-’ 7개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들의 제시 순서와 등급에 차이가 있

었다. 교재마다 처음 제시된 추측 표현과 처음 추측 표현을 제시하는 단계가 달랐고,

추측 표현의 제시 순서 및 단계 설정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 추

측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체로 교재에 추측 표현의 의미

가 단순하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정확하게 추측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

고, 개별 추측 표현이 가지는 유의미한 자질들이 한국어 교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재에 기술된 문법 설명만으로는 추측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

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추측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어 말뭉치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구어 말뭉치에서 총

25개 추측 표현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그중에서 ‘-은/는/을 것 같-’이 40.23%,

‘-겠-’이 28.65%, ‘-을 것이-’이 10.68%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항목과 비교해 보면, 고빈도 표현 ‘-은/는/을 것 같-, -겠-, -을 것이-’ 중에서

한국어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과 ‘-겠-’으로, 고빈도

인 ‘-을 것이-’는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에 실제 언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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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하기 위해 단

계별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측 표현을 단계별로 교수하기 위해 먼저, 구어 말뭉

치 분석 자료, 한국어 교재 분석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추측 표현 필수 교수 항목 13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을 분석하

고 각 추측 표현들의 유의미한 자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추측

표현을 균형 있게 교육하기 위해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을 3단계로 등급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항목 등급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 빈도, 난이도, 학습의 실

제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맞는 방법과 내용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수 모형과 교수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급 단계는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가

문법 항목의 규칙을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연습을 통해 문형

을 익히는 상향식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중급 단계는 본격적으로 많은 추측 표현

들이 제시되므로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추측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

준이 초급보다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과 동일하게 상향적 교수 방법을 기본으로 하

되, 부분적으로 하향적 교수 방법을 접목한 절충형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급 단

계는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미묘한 의미 차이와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되는 추측 표

현의 양상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사가 담화나 텍스

트를 제시해 주고 과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문법 문형을 익히는 방식인 하향식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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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추측은 양태의 한 범주로 한국어 양태 표현 중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많을 정도로 한국어에는 추측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추측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

리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가 사태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하는지 또는 추측 표현의 화용적 기능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용하

는지 등에 따라 의사소통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측 표현은 완곡의

기능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추측 표현을 주요 문법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어 교

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추측 표현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법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문

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보다는 상황에 맞게 문법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원

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추측 표현이 한국어 교육에서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추측 표현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먼저 추측 표현의 의미와

용법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한국어 추측 표현은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자질이 복

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 교수자

들 역시 다양한 추측 표현들의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어 학

습자들에게 추측 표현을 변별력 있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추측 표현의 교육 방법을 들 수 있다. 추측 표현은 의미·화용적

특징이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형 중심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을 학습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하여 사용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조형일(2017)에서 지적한 것

처럼 한국어 문법 교육은 여전히 문형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특히 유사 문형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틀과

방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추측 표현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측 표현의 의미·화용적

특징이나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추측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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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 주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추측 표현의 형태 변화를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개별 표현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정확한 문형 교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습한 표현

문형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추측 표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국어학적 연구로

한국어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추측 표현

의 의미 자질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의미 자질을 너무 깊게 다루고 있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 연구들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한국어 교육 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이 교육적으로 가지는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추측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

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교재와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교

육 상황과 사용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또 추측 표현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추측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

펴볼 것이다. 말뭉치 분석 결과는 나중에 추측 표현 필수 교수 항목과 등급을 선정하

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와 말뭉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맞는 추측 표

현 교수 항목을 선정하고 각 표현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

처럼 한국어 추측 표현은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자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용

법을 살펴봄으로써 각 추측 표현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측 표현을 교육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추측 표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추측 표현을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추측 표현의 교육 상황과 사용 실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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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다.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서 추측 표현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그리

고 추측 표현 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측

표현 사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말뭉치 분석을 통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어 교재 분

석 결과와 비교하여 추측 표현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 작업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먼

저 추측 표현 필수 교수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 항목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서 추측 표현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선

정된 항목들을 교육 목표에 맞게 등급 설정을 할 것이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등급

을 나누어 각 등급에 적절한 추측 표현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추측 표현 교수 모형과

교수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추측 표현 연구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다. 연구 대상인 추측 표현

의 개념을 정리하고, 추측 표현의 범주를 설정한다. 그리고 추측 표현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을 국어학적 관점과 한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교육과 사용 실태를 살펴본다. 3.1에서는 한국어 교

육 현장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

한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출판된 통합 교재 중에서 4종을 선택해 어떤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와 단계로 제시되어 있는지, 문법 설명은 어떻게 되어있는

지를 교재별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추측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3.2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말뭉치

분석을 위해 사용될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2011년 배포판인 ‘21세기 세종 말뭉치’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구어만을 대상으로 한다.

4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을 선정하고 각 교수 항목들의 특성

을 분석한다. 4.1에서는 말뭉치 사용 빈도, 한국어 교재 제시 빈도(중복도) 그리고 국

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을 선정하고 4.2에서는 4.1에서 선정된 항목들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

을 살펴본다.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추측 표현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특징

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추측 표현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계

별 교육을 위한 먼저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등급을 설정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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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추측 표현 등급 설정 기준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어 추측

표현들을 등급화하고, 등급화된 추측 표현들의 단계별 교수 모형과 교수 내용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단계별로 추측 표현 교수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살

펴볼 수 있다.

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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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추측 표현의 개념과 범주

2.1.1. 추측 표현의 개념

추측은 양태의 하위 부류인 인식 양태에 속하는 한 범주이다. 추측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 범주인 양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태는 일반

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Lyons 1977:452, 박재연 2004:21 재인용)를 나타내

는 것으로, 양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주관성’으로 본다.1)

양태는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분류되어 왔다. John Lyons(1977, 이효정 2003:28 재인용)에서 인식 양태는 명제의 진

리 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지식과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고, 의무 양태는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허용이나 의무에 대한 화자

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이런 전통적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과 기준으로 양태를 분류

하고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의 양태 분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weetcher(1990) - 인식 양태/뿌리 양태

⚫ Bybee et al(1994) - 인식 양태/화자 중심 양태/행위자 중심 양태

⚫ 김지은(1998) - 화자 중심 양태/주어 중심 양태

⚫ Palmer(1979/1990) - 인식 양태/증거 양태/의무 양태/동적 양태

⚫ 박재연(2004) - 인식 양태/행위 양태

⚫ 이지연(2018) - 인식 양태/사건 양태/평가 양태

김지은(1998)에서 제시한 심리적 주체를 대상으로 한 분류를 제외하고는 양태는 크

게 인식 양태와 비인식 양태로 나눌 수 있다. 인식 양태는 다시 여러 기준에 의해 하

위 의미 영역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실성을 기준으로 하위 영역을 구분

한다. 강소영(2002)에서는 인식 양태를 ‘확연, 당연, 개연’으로 나누었고 이지연(2018)

에서는 ‘막연, 개연, 확연’으로 나누었다. 반면 박재연(2004)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1) 오승은(2017)에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정의를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갖는 ‘태도’와
‘주관성(subjectivity)’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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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 양태의 하위 영역을 나누었다.2)

추측은 인식 양태에 속하는 한 범주로, 추측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의 일에 대한 상

상이나,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을 표현하는 일’이다.3) 사전적 의미에

서 추측의 가장 중요한 의미 자질은 ‘불확실한 판단’이다.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은 화자가 명

제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 정도(불확실함의

정도)에 따라 믿음이 가장 강한 확연, 중간인 개연 그리고 믿음이 가장 약한 막연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추측 표현은 ‘개연’에 속한다.4) 따라서 화자가 100% 확신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로 판단하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법

적인 요소로 나타낸 것을 추측 표현이라고 한다. 여기서 화자란 판단 주체를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 주체는 화자, 청자 그리고 제3자가 될 수 있다.

추측은 화자(판단 주체)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가 가장 중

요한 의미 자질이 된다. 화자가 사태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에 따라 추측 표현

은 확실성이 높은 표현, 확실성이 낮은 표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판단의 근거 또

한 추측 표현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이다. 추측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

기 때문에 모든 추측 표현은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5) 판단 근거가 문맥에 명확

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자의 직관이나 느낌처럼 문맥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화자의 직관이나 느낌도 화자가 가진 내재적 정보에 의한 것이므로 판

단의 근거가 된다. 판단 근거는 특성에 따라 ‘객관적, 주관적’,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또는 ‘발화 현장의 경험, 과거의 경험’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측 표현

또한 분류될 수 있다. 이 외에 추측 표현은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 판단 시점, 판

단 주체, 주어 인칭 제약, 후행 결합 제약, 화용적 기능 등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추측에 관한 연구에서 추측은 ‘짐작, 추정’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연구자에 따라

‘추측, 짐작, 추정’의 의미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추측, 짐작, 추정’은 모두 판단의

불확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켜

추측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2) 박재연(2004)에서는 인식 양태의 개념적 의미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정보의 획득 방법 – 지각, 추론, 전언
정보의 내면화 정도 – 이미 앎, 새로 앎
청자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 – 기지가정, 미지가정

3) 표준국어대사전
4) 연구자들에 따라 양태 강도를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5) 성기철(2007:184)은 모든 판단에는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거가 없는 판단은 허황한 무의
미한 것이 된다고 보고 모든 추측 표현은 판단 근거를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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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추측 표현의 범주

추측은 어휘적인 요소, 문법적인 요소 그리고 우언적 구성으로6) 나타나는데, ‘아마,

틀림없이’와 같이 부사도 화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지만 본 연구는

문법·표현에 관한 연구이므로 어휘적 요소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와 우언적 구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추측 표현 중에는 ‘-은/는/을 것 같-’와 같이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들도 있

지만 ‘-겠-’이나 ‘-을 것이-’처럼 다양한 의미 또는 기능을 가지는 표현들도 있다. 추

측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표현을 추측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측 표현 연구를 위해서는 추측 표현의 의미 범주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3장에서 진행할 구어 말뭉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추측의 의미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법·문형의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크게 단일한 원초적인 의미로 보는 견해와 다양

한 용법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박재연(2004)에서는 전자를 종합적 견해,

후자를 분리적 견해로 지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추측 표현 연구를 위해 박

재연(2004)의 분리적 견해를 따라 추측 표현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모두

개별 범주로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추측 표현 의미에 대한 연구가 아니므로 의미

설정에 중심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추측 표현의 추측 용법과 비추측

용법을 구분하는 것에 중심을 두도록 하겠다.

① ‘-은/는/을 듯’

김민영(2017)에서는 ‘-은/는/을 듯’의 의미를 7개 ‘비유를 통한 행동 묘사, 동작주 인

식에 근거를 둔 행동 묘사, 대상의 모호한 행동 묘사, 화자의 추측, 상태의 정도 설명,

일어날 것 같은 일이 결렬된 상황, 웹상에서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구

분하였는데 크게 ‘묘사, 추측, 상태의 정도’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1) 가. 아기가 금방이라도 숨넘어갈 듯이 울고 있어요.

나. 그 사람은 술 취한 듯 비틀비틀 걸었다.

다. 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영 2017:667)

라. 그는 몹시 피곤한 듯 보였다. (김민영 2017:668)

마. 나는 목이 터질 듯이 소리를 질렀다.

6) 도재학(2014)에서 우언적 구성이란 단일 형식 대신 사용되는 긴 다단어 표현으로 정의하였
는데 한국어에는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모양이-’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우언적 구
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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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1다)는 ‘-은/는/을 듯’이 묘사로 사용된 경우로, 이때는 주로 행동성이 강한

동사와 결합하여 행동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은/는/을

듯’은 후행하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적 성격이 강하다. 김민영(2017)에서는 이것을 행

동자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

면 (1라)는 ‘-은/는/을 듯’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

라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뒤에 결합 제약 없이 동사, 형용사가

모두 올 수 있다. 추측으로서의 ‘-은/는/을 듯’은 묘사와 같이 후행하는 동사나 형용사

를 꾸미는 부사적 성격이 나타나지 않고, ‘–은/는/을 듯이’ 형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다. (1마)는 ‘-은/는/을 듯’이 상태의 정도를 나타낸 경우로 문장 주어인 ‘나’가 소리를

지른 행위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은/는/을 듯’이 상태의 정도를 나

타내는 경우 대부분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은/는/을 듯’이 묘사와 상태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불분명한 판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추

측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을 것이-’

추측 표현 ‘-을 것이-’는 추측과 의지를 나타낸다.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와 결합할

경우 대부분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동사가 비행동성일 때에는 1인칭 주어가 오더

라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2) 가.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이다.

나. 지금 출발하면 나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2)는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한 예로, (2가)의 ‘만나다’는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므로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2나)의 ‘도착하다’

는 주어의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의지’가 아닌 ‘추측’의 의미를 나

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추측에 포함된다.

‘-을 것이-’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의문문으로 사용될 수 없다. 박재연

(2018:120)에서는 일부 수사 의문문이나 자문 의문문에서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의미상

평서문이기 때문에 청자의 판단을 물어보는 추측의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보았지만 수

사 의문문이나 확인 의문문 경우 화자의 판단을 오히려 강하게 나타내므로 추측으로

볼 수 없다.

(3) 가. *나 이 옷 입으면 예쁠 거니? (박재연 2018)

나. 그래서 내가 적정량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거냐? (말뭉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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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뭉치 자료)

라. 대청마루에 풍경 걸어놓고, 여름에 수박 먹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박재연 2018)

마. 어차피 수업 시간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말뭉치 자료)

바. 지영아 안 먹을 거지? (말뭉치 자료)

(3가)처럼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 ‘-을 것이-’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비문이

된다. (3나), (3다)처럼 자문 또는 주어가 특정되지 않은 의문문의 경우 역시 미래 행

동 수행 의도를 나타내므로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라)～(3바)와 같이 ‘-

을 것이-’가 수사 의문문이나 확인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경우 역시 추측의 의미로 보

기 어렵다. 확인 의문문은 원래 화자가 아는 것이나 짐작하는 것을 청자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을 것이-’가 어미 ‘-지’나 부정사 ‘아니다’와 함께 쓰여 확인 의

문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화자가 자신의 판단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추측

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③ ‘-을 터이-’

‘-을 터이-’는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을 터이-’가 단독으로 사용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미와 연결된 형태로 자주 사용된다.

(4) 가. 내가 청소할 테니까 네가 요리를 해.

나.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다. 내가 내일 12시쯤에 도착할 테니까 그때쯤 기차역으로 나와.

라. 나한테 전화했으면 나도 거기에 갔을 텐데.

(4)는 ‘-을 터이-’에 어미 ‘-으니까’와 ‘-ㄴ데’가 결합된 것으로 (4가)는 ‘-을 터이-’가

의지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고 (4나)～(4라)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일반적으

로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와 결합하면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주어가 2, 3인칭일 경

우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4다)는 1인칭 주어가 동

사와 결합하였지만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을 것이-’에서 설명한 것처럼 (4다)의

‘도착하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주어가 도착하는

대략을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을 터

이-’다 역시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와 결합하더라도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추

측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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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을까 보-’

‘-을까 보-’는 추측과 의지 또는 의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래 예문 (5가)처럼 주

어가 1인칭이고 ‘-을까 보-’가 문장의 종결로 사용되는 경우 화자의 의향을 나타낸다.

반면 (5나)처럼 ‘-아서’와 결합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을까 보-’가 추

측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연결어미 ‘-아서’와 결합해 ‘-을

까 봐’ 형태로만 사용된다. ‘-을까 봐’는 문맥에서 부가적으로 걱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도 한다.

(5) 가. 집 이번에 살까 봐. 집값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겠어. (이기종 1996)

나. 비가 올까 봐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⑤ ‘-을까 하-’, ‘-을까 싶-’

‘-을까 하-’와 ‘-을까 싶-’도 ‘-을까 보-’와 마찬가지로 추측과 의지 또는 의향을 나

타내는데 이 세 표현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6가)는 ‘-을까 하-’와 ‘-을까 싶-’가

의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와 결합할 때만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6나)와 (6다)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인데 ‘-을까 하-’와 ‘-을

까 싶-’은 ‘-을까 보-’와 달리 연결어미, 종결어미와 결합해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6) 가. 이번 방학에 요가를 배워 {볼까 해요/볼까 싶어요/볼까 봐요}.

나. 비가 {올까 해서/올까 봐/올까 싶어}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다. 이번에는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않을까 해요}.

⑥ ‘-을까’

‘-을까’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박종갑(1986)은 ‘의문’

의 의미 기능을 ‘의문 제기’와 ‘질문’으로 나누고 그 기준을 응답자나 응답의 존재를

전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로 보았다. ‘질문’은 청자에게 응답의 의무를 부과하는, 즉

묻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응답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사실적 정보 요구 질문’,

‘의향 요구 질문’, ‘추정적 판단 요구 질문’으로 나뉘며, ‘의문 제기’는 화자가 자신이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나 판단, 또는 의심스러워하는 사실 등에 의문

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응답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사학적인 효과를 위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박종갑(1986)에서 말한 ‘추정적 판단 요구 질문’의 경우 모두 추측 범주에 포함되지

만 실제로 ‘의향 요구 질문’을 제외하고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과 ‘의문 제기’를 구분

하기란 쉽지 않지 않다. 박재연(2004)에서는 ‘-을까’가 화자의 의심이나 추측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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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존의 기술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의심이나 추측은 그 대상이 되는 명제

가 내용상으로 완성되어야 성립하는 행위인데 ‘-을까’는 의문형 어미로 의심이나 추측

등의 화자 판단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을까’에서 느껴지는 의심이나 추측은 화

자가 아닌 청자의 판단으로 ‘-을까’를 청자의 추측 판단을 묻는 어미로 보았다.

두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을까’는 다른 추측 표현들과 달리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불

분명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고 청자의 추측 판단을 요구할 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청자는 특정인일 수도 있고,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특정되

지 않은 청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자의 추측 판단이 가능한 상황

즉, 화자의 질문에 청자가 추측하며 대답이 가능한 상황을 모두 추측 범주에 포함하

고 청자의 추측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논문이나 신문기사 등 글에서 주위 환기 목적

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추측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화자의 판단을 강조

하는 수사 의문문, 화자의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경우에도 추측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7) 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말뭉치 자료)

나. 왜 저 쉼표가 들어갔을까? (말뭉치 자료)

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말뭉치 자료)

라. 인생이란 무엇일까? (조사 어미 사전)

마.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삭막할까? (국립국어원)

바. 나가서 먹을까? (말뭉치 자료)

일반적으로 ‘-을까’는 청자의 추측 판단을 요구할 때 사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을까’도 화자의 불분명한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

(8) 가. 글쎄, 뭐랄까 조금 차갑다고 해야 하나?

나. 도시가 되게 깨끗하달까? (말뭉치 자료)

다. 집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뭉치 자료)

라.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말뭉치 자료)

(8가), (8나)는 ‘-다고(나) 할까?’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을까’는 화자

의 불분명한 판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여행한 도시가 어땠어?’라는 질문에 대해

화자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거나 여행한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 어떤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때 (8나)처럼 화자의 판단을 불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

다. (8다), (8라)는 ‘-을까’가 ‘-지 않다’와 결합하여 ‘-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되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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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 하는 게 낫다’,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화자의 판단을 청자에게 물어보는 형

태로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판단을 불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집

에 가서 하는 게 나을까?’로 사용하면 이것은 온전히 화자가 청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화자의 판단이 드러나지 않지만 ‘집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하면 이것은 청자의 판단 보다는 화자의 판단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을까’가 ‘-다고(나) 할까?’, ‘-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화자의

판단을 불분명하게 나타내므로 추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⑦ ‘-을걸’

‘-을걸’은 후회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을걸’이 후회의 의미로 사용되

는 경우에는 화자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할 때만 가능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을걸’의 억양을 내려 사용한

다. 반면 ‘-을걸’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1, 2, 3인칭이 주어로 올 수 있고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을걸’이 후회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9가)는 후회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고 (9나)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9) 가. 나도 어제 거기에 갈걸.

나. 지애는 벌써 집에 갔을걸.

⑧ ‘-은/는/을지’와 ‘-은/는/을지 모르-’

한국어 문법서에서는 ‘-은/는/을지’와 ‘-은/는/을지 모르-’를 각각 개별 항목으로 다

루기도 하고 ‘-은/는/을지’7) 안에 하위 항목으로 ‘-은/는/을지 모르-’를 다루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문법서(2007)에서는 사전 특성상 ‘-은지, -는지, -을지’를 구별하여 제시하

고 있지만 기술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막연한 의문, 강조, 막연한 이유나 상황, ‘-

은/는/을지도 모르-’ 구성으로 추측을 나타냄, ‘-은/는/을지 모르다’ 구성으로 걱정을

나타냄, (종결형처럼 쓰여) 말하는 사람의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냄 등으로 의미가 제

시되어 있다.

이희자·이종희(2014) 역시 ‘-은지, -는지, -을지’를 구별하게 제시하였는데 ‘-은지, -

는지’는 막연한 의문 강조, 근거나 원인, (종결어미처럼 쓰여) 말하는 사람의 의심이나

의문, 감탄을 나타내며, ‘-을지’는 가능성이나 추정,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낸다고 제시

7) 한국어 문법서에서는 사전 특성상 ‘-은지, -는지, -을지’를 각각 개별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은/는/을지‘ 대표형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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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문법서(2007)와 다르게 ‘-은/는/을지도 모르-’를 개별

항목으로 설정해 ‘-은/는지도 모르-’는 추측을 나타내고, ‘-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은/는지도 모르-’와 ‘-을지도 모르-’의 의미

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서상규 외(2007)에서는 ‘의문, 원인, 감탄, 몰라서 알고 싶어함’으로, 강현화 외(2016)

에서는 ‘의문, 추측, 강조, 걱정, 완곡한 물음’으로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들은 대략 ‘(막연한)의문, 근거나 원인, 추측, 강조, 걱정, 의문(완곡한 물

음), 감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지’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태적 범주를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적 범주와 형태적 범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추측 범주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은/는/을지’ 형태적 범주에 대한 의

견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내포절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 ‘내

포절 어미’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다만 ‘-은/는지/을지’가 연결문 또는 내포문에 사용된 경우인지,

문장 종결에 사용된 경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내포절 어미’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이금희(2016)에서는 ‘-은/는지’를 내포문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보고 내포문 어

미로 사용될 때는 의문을 나타내거나 추측, 놀람과 감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은/는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될 때는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 또는 후

행절의 배경을 나타내는데 모두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므로 추측으로 보았

다.8) 종결어미의 경우 상대방에게 완곡한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만 종결어미로 보고

감탄이나 자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종결어미로 보지 않았다.9) ‘-을지’는 ‘-은/는지’와

거의 유사한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데 ‘-은/는지’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자주 사용되고 ‘-을지’는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자주 사용된다고 의미 차이를 설명하

였다.

장현균(2019)에서는 ‘-은/는/을지’를 명사형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나누었다.

‘-은/는지’10)가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의문’, ‘추측’, ‘강조’의 의미를 가지며,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종결

8) 이금희(2016)에서는 ‘-ㄴ지’를 대표형으로 삼았지만 ‘-은지, -는지’를 포괄하고 있다.
9) 이금희(2016:59)에서 자문하거나 감탄을 하는 상황에 쓰인 경우 ‘모르다’ 동사를 삽입했을 때
문장의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 종결형은 아직 완전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예) 가. 난중에 들으니께 죽었다는 겨, 을매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나. 난중에 들으니께 죽었다는 겨. 을매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러.

10) 장현균(2017)에서는 ‘-는지’로 표기했으나 ‘-은지, -는지’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일관성을 위해 ‘-은/는지’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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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로 쓰이는 경우 ‘-는지요?’ 형태로 상급자에게 정중하게 묻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고 하였다. ‘-을지’의 경우 ‘-을지’ 어미 자체가 가진 [-확신]이란 속성으로 인해 인과

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문장을 접속하는 연결어미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런 경우‘-으려는지, -을는지’ 등과 같이 다른 어미나 구성이 이를 대신한다고 하였다.

‘-을지’가 명사형 어미로 쓰이는 경우 ‘의문’,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며 종결어미로 사

용되는 경우 ‘-은/는지’와 마찬가지로 정중한 물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

두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은/는/을지’가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추측의 의미를 가

지지 못하므로 종결어미 ‘-은/는/을지’는 추측 범주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추측과 관련

이 있는 형태적 범주는 내포절 어미와 연결어미인데 ‘-은/는/을지’가 내포절 어미로

사용되었는지 연결어미로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격조사와의 결합 여부

이다. 내포절 어미일 경우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연결어미일 경우 결합이 불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은/는/을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선행절은 후행절의 원인

이나 근거를 나타낸다.

(10) 가. 그 여자가 괜찮은지 많은 남자들이 좋아한다. (국립국어원)

나. 밥이 다 됐는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장현균 2017)

다. 감기가 {*올지/*올는지/오는지/오려는지} 목이 따끔거리네요.

위 예들은 ‘-은/는/을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된 경우로 (10다)처럼 미래 사태를 나타

내는 경우 ‘-을지’는 부자연스럽고 ‘-으려는지, -는지’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장현균

(2019)에서 제시한 것처럼 ‘-을지’는 ‘-은/는지’에 비해서 발생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원인이나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사태를 나타낼 때 발생 가능성

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형 ‘-는지’로 사용되거나 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미 ‘-으려’와 결합해 ‘-으려는지’ 형태로 사용된다.

(11) 가. 누가 너를 데려갈지 고생깨나 하겠다. (어미·조사 사전)

가′. 누가 너를 데러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고생깨나 하겠다.

나. 너와 결혼할 사람이 누구일지 고생깨나 하겠다. (국립국어원)

나′. 너와 결혼할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고생깨나 하겠다.

위 예들을 ‘-을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1가) 문장은 (11

가′)로, (11나) 문장은 (11나′)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면적으로는 ‘-을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된 것을 보이지만 각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을지’ 뒤에 ‘모르겠다’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이상으로 ‘-은/는/을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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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는 연결어미로 사용되어 후행절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

내지만 ‘-을지’는 연결어미로 사용되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연

결어미로서 ‘-은/는지’만을 추측으로 보도록 하겠다.

(12) 가. 내일 모임에 누가 오는지 몰라요.

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다. 오랜만에 너를 만나 얼마나 반가웠는지! (장현균 2017)

라. 그 사람은 오늘 안 올지(도) 몰라요.

마. 남자 친구가 군대에서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장현균 2017)

(12)는 ‘-은/는/을지’가 내포절 어미로 사용된 경우로 의문, 추측, 강조, 감탄, 걱정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12가)는 (막연한) 의문, (12나)는 강조, (12다)는 감탄, (12라)

는 추측, (12마)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12나), (12다)와 같이 강조와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추측으로 볼 수 없다. (12

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 예로, 한국어 문법서뿐만 아니라 국어 사전에서도 ‘-은/

는/을지’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의문’으로 제시하고 있다.12) ‘-은/는/을지’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내포문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거나 ‘-는지 안/못 -는지, -을지

안/못 –을지’ 형태로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인지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용언들과 결합이 가능한데 용언의 의미에 따

라 문맥의 의미가 달라진다. ‘모르다, 궁금하다’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해 정보를 갖지

못하는 의미의 용언이 오면 화자가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정보가 없음을 나타내

고, 반대로 ‘알다’가 오면 명제에 대해 화자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은/는/을지’가 (막연한) 의문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내포문에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불

확실한 판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추측으로 볼 수 없다.

(13) 가. {나는/철수는} 내일 누가 오는지를 {안다/모른다}.

나. {나는/철수는} 내일 누가 오는지가 궁금하다.

‘-은/는/을지’는 내포문에서 ‘-은/는/을지 모르-’ 구성일 때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데, 이때 ‘-은/는/을지 모르-’는 ‘-은/는/을지’와 용언 ‘ 모르다’가 결합해 문법화가 되

11) 어미·조사 사전(2014)에서도 ‘-ㄹ지’ 설명에 ‘-ㄹ지’ 뒤에 모르겠지만‘ 정도의 단어가 생략된
채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참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12) 내포문에서 가지는 ‘의문’이라는 의미 용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여타
의 의문형 어미들이 가지는 ‘의문’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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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는/을

지’가 ‘모르다’와 분리될 경우 추측이라는 양태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서술어

로 교체될 수 없고, 격조사와의 결합도 불가능하며 추측의 인식 주체는 화자이므로

화자가 상위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일부 연구에서 (12마)의 ‘-은/는/을지 모르-’가 걱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데 걱정은 ‘-은/는/을지 모르-’가 가지는 중심의미가 아니라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부

가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걱정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교체할 경우 걱정의 의미가

사라지기도 하므로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은/는/을지 모르-’와 ‘-은/는/을지’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추측 표현 항목으로

보고, 내포절에 사용되는 경우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사용

되는 경우만을 추측으로 보도록 하겠다. 단 연결어미로 사용되지 않는 ‘-을지’를 제외

한 ‘-은/는지’만을 추측 형태로 삼도록 하겠다.

⑨ ‘-겠-’

‘-겠-’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을 것이-’와 마찬가지로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1인

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한 경우라도 화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행동을 나타내더라도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아/어/여야’ 가 동반하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당위성이라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화자 자신도 100% 확신할 수 없으므로 화자의 불확실한 판

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겠-’이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 추측 의미 범주에 포함된다.13) 가능성이

나 능력의 의미도 결국 화자가 주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추측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4) 가. 그 정도는 내 동생도 했겠다. (국립국어원)

‘-겠-’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요청이나 권유 등

을 할 때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완곡함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크게 화자의 판단

을 불확실하게 표현하여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이는 것과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

13) 서정수(1996)에서는 ‘가능(또는 능력)’의 뜻도 추량의 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따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았고, 오승은(2019)에서도 추측의 ‘-겠-’과 가능의 ‘-겠-’
이 다르지 않으며 다만 담화 맥락에 따라 추측인지 가능인지 다르게 해석이 될 뿐이므로 가
능의 의미는 추측의 의미의 하위 의미 영역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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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있는데 ‘-겠-’도 이러한 방법으로 완곡함을 나타낸다.

(15) 가. 이 일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겠네요. (국립국어원)

나. 손님, 내일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이필영 2012)

다. 그분인들 남의 자식 키우기가 쉬웠겠어요? (국립국어원)

라.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뭉치 자료)

마.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바. 여기 물 좀 주시겠어요?

사. 잘 먹겠습니다.

위 (15)는 ‘-겠-’이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된 예로 (15가)～(15라)는 화자가 자신의 생

각이나 의견을 나타낼 때, 또는 청자에게 요청이나 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듯 표현하

여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겠-’을 사용한 경우이고, (15마)～(15사)는 ‘-겠-’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경우이다. (15가)～(15라)의 경우 실제로는 추

측의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화자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불확실한 것처럼 표

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반면 (15

마)～(15사)는 공손하게 상대방의 행동을 요청하거나 인사말로 쓰이는 경우로 완곡한

태도를 가지지만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추측으로 볼 수 없

다.

용언 ‘좋다’의 경우 ‘-겠-’과의 쓰임이 매우 자연스러운데 크게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의견을 말할 때’,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화자가 청자 또는 제

3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때’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

이나 의견을 말할 때는 ‘-으면 좋겠다, –았으면 좋겠다, -는 게 좋겠다’ 형태로 사용

되고,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는 ‘-으면 좋겠다, –았으면 좋겠다’ 형태로 사

용된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 또는 제3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때 ‘-아/어/여서 좋겠

다, 좋겠다’ 형태로 사용된다.

(16) 가. 여러분, 분리수거 좀 제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뭉치 자료)

나. 서로 겹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구요. (말뭉치 자료)

다. 내 미래의 부인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말뭉치 자료)

라. 뭐 눈은 컸으면 좋겠고. (말뭉치 자료)

마. ㄱ: 지애가 다음 달에 결혼한대.

ㄴ: 정말? 지애는 좋겠다.

바. ㄱ: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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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좋겠다. 나도 휴가 가고 싶어.

(16가)～(16나)는 ‘-겠-’이 화자의 판단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16다)～(16

라)는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6마)～(16바)는 화자가 청자나 제

3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으면 좋겠다’와 ‘-았으면 좋겠다’는 한국어

교육에서 희망 표현으로 다루고 있는데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때로는 요청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으면 좋겠다, -았으면 좋겠다’는 ‘-으면’의 조건절과 ‘좋겠다’가 결합된 표현으로 ‘-

겠-’을 생략하게 되면 ‘-으면 좋다’로 ‘조건이 좋다’의 의미가 되어 양태 의미를 가지

지 못한다. 따라서 ‘-으면 좋겠다, -았으면 좋겠다’의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와 기

능이 아주 중요하다. ‘-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현재 희망이나 바람 또는 의견을 나타

내지만, 이 희망은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래의 한 시점에 완료되면, 일어나

면 화자의 기분은 ‘좋을 것이다, 좋을 것 같다’라고 불확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겠-’을 추측의 의미로 보도록 하겠다.

‘-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직접적인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황

에 따라 간접적인 요청, 부탁, 거절 등의 화행 기능을 가지는데 간접적인 요청 등의

화행 기능으로 사용될 때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 자주 사용된다.14) 화자의 요청

을 다소 불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기분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는 공손한 화

행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7) 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누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ㄱ: 오늘 마치고 다 같이 밥 먹을까?

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가면 좋겠는데.

(17가)와 (17나)에서처럼 ‘한번 읽어 보세요, 누가 해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

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 불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완곡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다)처럼 ‘-으면 좋겠다’가 거절 화행으로 사용될 때도 화자의 판단을 불분

14) 김효진(2012)에서 희망 구문 표현 중에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고 싶다’가 사용되고, 공
식적인 상황에서는 ‘-았으면 좋겠다’와 ‘-았으면 하다’가 사용되는데, ‘-고 싶다’의 구문은 화
자 자신의 개인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에 가깝다면, ‘-았으면 좋겠다’와 ‘-았으면 하다’ 구문은
특징 중의 하나인 요청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공손한 화행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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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체면 손상을 줄일 수 있다. (17다ㄱ)의 ‘오늘 마치고 다

같이 밥을 먹자’라는 제안에 (17다ㄴ)은 ‘오늘 안 먹고 싶다’라는 화자의 거절을 ‘다음

에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로 표현함으로써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다. ‘-는 게 좋겠

다’ 역시 ‘-으면 좋겠다’와 같이 불확실한 듯 표현하여 화자의 판단,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이때의 ‘좋겠다’ 역시 추측으로 볼 수 있다. ‘-겠-’은 화자가 다른 사

람의 심리 상태를 추측하여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데 이때 화용적으로 공감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이때의 ‘-겠-’은 문맥에 따라 화자가 청자 또는 제3자를 부러워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겠-’의 기본적인 의미는 추측이다.

‘-겠-’이 ‘알다, 모르다 등’과 같은 내적 지각을 나타내는 심리 동사와 결합할 경우

화자는 2, 3인칭의 내적 지각을 알 수 없으므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18) 가. 그 오빠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지. (말뭉치 자료)

나. 나중에 사회 생활하면 철수도 알겠지.

다. 너도 지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알다, 모르다 등’과 같은 심리 동사는 1인칭 주어와도 사용될 수 있다.

(19) 가. ㄱ: 내일 10시까지 와라

ㄴ: 네, 알겠습니다. (이필영 2012)

나. 음 그리고 콜라두요. 일점 오 리터 아, 두 개 나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2007)

다. 근데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말뭉치 자료)

라. ㄱ: 방금 내가 설명한 것을 알겠느냐?

ㄴ: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2007)

‘-겠-’에 관한 연구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겠-’이 ‘알다, 모르다, 죽다, 미치다 등’

의 일부 용언과 결합하는 경우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필영(2012)에서

는 ‘-겠-’이 1, 2인칭 주어의 내면적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알다, 모르다, 좋다, 죽

다, 미치다 등’과 결합하는 경우 불확실성 자질보다는 감정 동반 자질이 더 크게 작용

하는 것으로 보고 비추정의 ‘-겠-’으로 보았다. 박은정(2007)에서는 ‘-겠-’이 ‘죽다, 미

치다 등’과 같은 용언과 결합하는 경우 추측이나 의도의 의미로 보기 어려우며 주어

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화하는 순간에 ‘확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알

다, 모르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가능’으로 보았다.

박재연(2004)에서는 ‘-겠-’이 ‘알다’와 결합하는 경우 ‘개연성 판단’의 인식 양태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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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측)과 ‘의도’의 행위 양태적 용법이 아닌 특수 용법 ‘기동상’적 의미를 가지는 것

으로 보았으며 ‘별사람 다 보겠네, 처음 뵙겠습니다’의 예도 기동상을 표현한다고 보

았다.15) 반면 ‘미치다, 죽다, 돌겠다 등’과 결합한 경우와 ‘사과가 500원 되겠습니다’의

경우도 모두 추측으로 보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겠-’이 주어가 1인칭이고 ‘알다, 모르다, 죽다, 미치다 등’

의 심리 동사와 결합할 때 추측의 의미가 아닌 화자 자신의 현재(발화 순간) 심리 상

태(내적 지각 상태나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음)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겠-’은 추측으

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겠-’이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 용언과 결합할 때 주어

가 1인칭이고 현재(발화 시점)의 내면 상태를 나타낼 때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지 않

고, 주어가 2, 3인칭인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를 추

측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16)

다음으로 추측 표현 ‘-겠-’이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자가 사태에

대해 불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화자의 판단을 확실하게 표

현한다. 이혜용(2003)에서는 추측의 표현이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사용될 때 추측의

의미를 상실하고 명백한 단정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강세어법이라고 하였다.

(20) 가. 이 말은 흠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나.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겠어? (말뭉치 자료)

위의 예문에서 (20가)는 화자가 ‘흠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로 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사람은 없다‘는 화자의 판단을 단정적으로 확

실하게 표현하여 화자의 판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겠-‘이 수사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는 추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상으로 추측 표현 중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추측

표현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추측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

이므로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에 중점을 두고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모두 추측으로 보도록 하겠다.

15) 박재연(2004)에서의 ‘기동상’이란 어떤 상태에 막 접어듦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겠다’의 경우
는 ‘알게 되는 과정’에, 처음 뵙겠습니다‘는 ’뵙게 된 상태‘로 막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16) 2인칭 주어가 심리 동사 ‘알다, 모르다 등’과 결합할 경우 화자가 청자의 내적 지각 상태를
판단할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청자의 내적 지각 상태를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예) 가: 몇 번 해 봤으니까 너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추측)
나: 지애야 아직도 잘 모르겠어? (비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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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추측 표현 연구에 앞서 추측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국어학과 한

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추측 표현은 그동안 국어학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학에서도

교육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학에서 추측 표현 연구는 크

게 양태의 하위 범주로 다루거나 추측 표현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태 범주 안에서 다룬 연구로는 장경희(1985), 김지은(1998), 박재연(2004), 오

승은(2018) 등이 있다.

장경희(1985)에서는 국어에서 시상, 서법으로 분류되던 ‘-더-’, ‘-겠-’, ‘-구나’, ‘-지’

를 분리해 양태로 보고 양태 범주를 설정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추측의 ‘-겠

-’은 하위 범주인 사유 양태로 분리되었다. 장경희(1985)는 국어학에서 본격적으로 양

태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김지은(1998)에서는 양태 용언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양태 용언을 주어 중심 양태 용언과 화자 중심 양태 용언으로 분류하고 이

들 용언이 어미와 결합해 여러 가지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중에서 화자 중

심 양태 용언인 ‘보다, 모르다, 같다’ 등이 어미와 결합해 추측을 나타내는데 ‘보다’는

‘-은/는가, -나’ 어미와 결합하여 화자가 직관이나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 사태를 추측

함을 나타내고, ‘모르다’는 ‘-은/는/을지’와 결합하여 명제가 가리키는 사태의 실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같다’는 ‘-은/는/을 것’과 결합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박재연(2004)에서는 양태 범주를 전통적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양태를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재설정하고 양태 어미를 중심으로 의미 기능을 기술하였다. 인식 양태

안에서 추측의 ‘-겠-, -을까, -을걸’을 다루었는데 양태적 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다른 어미와의 결합 관계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동안 추측 표현 연구가 특정

어미 ‘-겠-’이나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져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

였는데 박재연(2004)에서 양태 관련 어미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

를 가진다. 오승은(2018)에서는 한국어 양태 표현 중에서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가지

는 ‘-겠-’, ‘-을 것’, ‘-을 터’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 출현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

았다.

추측 표현을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기용(1972), 성기철(1976, 2007), 서정수

(1977, 1978), 이기종(1996), 이필영(1998, 2012), 김동욱(2000), 이혜용(2003) 등이 있는

데 추측 표현을 개별 항목으로 다룬 연구 중에서 ‘-겠-’과 ‘-을 것이-’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이기용(1978), 성기철(1976, 2007), 서정수(1978)에서는 ‘-겠-’과 ‘-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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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법의 차이를 판단 근거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이기용(1978)과 서정수(1978)에서는 판단 근거를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으로 나

누어 ‘-겠-’과 ‘-을 것이-’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두 논문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기용(1978)에서는 ‘-겠-’은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을 것이-’는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본 반면 서정수(1978)에서는 ‘-을 것이-’가 객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

겠-’은 화자의 주관을 바탕으로 짐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을 것이-’가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성기철(1976, 2007)에서는 판단 근거를 현재와 과거의 경험으로 나누고 ‘-을 것이-’

는 과거의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하고 ‘-겠-’은 발화 현장의 간접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한다고 보았는데 판단 근거를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다. 성기철(1976, 2007)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겠-’과 ‘-을 것이-’를 변별하는 주요 의

미 자질로 사용되고 있다.

이필영(1998)에서는 관형구성으로 된 추정 표현 10개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의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으로 나누고 확실성과 주·객관성, 판단 주체와 판단 시점에 대한 특

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추측 표현 중에서 관형구성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을 대상으

로 특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김동욱(2000)에서는 화자의 판단 태

도를 주체적인지 객체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ㄴ 것 같다’, ‘-ㄴ 듯하다’, ‘-ㄴ가 보다’,

‘-ㄴ 모양이다’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해용(2003)에서는 한국어 짐작,

추측 양태 표현인 ‘-(ㄴ/ㄹ) 듯싶다, -(ㄴ/ㄹ) 듯하다, -(ㄴ/ㄹ) 모양이다, -(ㄴ/ㄹ) 것
같다’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무엇보다 이 표현들의 화용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국어학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국어학에서는 주로

추측 표현들의 의미 자질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국어학적 연구 성과는 매우

크지만, 내용을 너무 깊게 다루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서 국어학적 연구들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국어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측 표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국어학에서처럼 추측 표현은 양태 연구의 일부분

으로 다루거나 개별 연구로 다루고 있다. 추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어 교육

특성에 맞게 의미 자질을 분석해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제시하거나 교육 방안을 제

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추측 표현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전나영(1999)부터이다. 전

나영(1999)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추측 표현 ‘-나 보다, -을 모양이다, -을 것 같

다, -을 것이다, -겠다’를 중심으로 이 추측 표현들을 확신의 정도 차이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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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영(1999)의 연구는 국어학적 연구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

를 가진다.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추측 표현을 양태 연구 안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이효정

(2003), 엄녀(2009), 이지연(2018) 등이 있다. 이효정(2003)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의미

가 유사한 양태 표현들을 분류하고 빈도․제약․의미를 살펴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태 표현의 교수 순서와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효정(2003)에서 다룬 추

측 표현은 모두 15개인데 추측 표현의 교수 순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

만 어떠한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엄녀(2009)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태 표현 연구하였는데 추측 표현이 양태

일부분으로 제시되어 있어 추측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

였다. 이지연(2018)에서는 한국어 양태 표현들을 의미별로 범주화하여 유사 문법 항목

의 특성과 변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식 양태를 추측과 새로 앎으로 나누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밝히고 유사 문법 간의 변별성을 밝혔지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윤진·노지니(2003)와 강현주

(2010)에서는 양태 표현 중에서 추측과 의지 표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그중에서도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동시에 실현하는 ‘-겠-’과 ‘-을 것이-’를 자세히 다루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양태 표현들이 각각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특징과 차이를 한국어 교육 입

장에서 잘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추측 표현을 다룬 연구로는 선은희(2003), 이선영

(2006), 윤혜진(2010), 김세령(2010), 황주하(2018) 등이 있다. 선은희(2003)에서는 ‘-은/

는/을 것 같-, -나 보-, -은/는/을 모양이-’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추측

표현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 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추측 표현을 다루

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선영(2006)에서는 구어 말뭉치와 한국어 교재의

추측 표현 사용 빈도를 분석·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재 구성 시, 추측 표현 항목의

등급과 제시 순서 설정의 필요성, 단계별 의미 설명, 추측 표현 간의 비교, 실생활 반

영 등을 간단하게 제안하였다. 추측 표현 연구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말뭉치를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국어 교재 분석이 추측 표현 빈도 분석에만 치우쳐

져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교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윤혜진(2010)에서는 이선영(2006)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의 선정 및 등급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측 표현 항목 선정 시 교재, 문법 사전, 말뭉치에 제시된 중복

도만을 기준으로 삼아 선정된 항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급화 기준을 영역별로 자세히 분석을 하였지만 이를 적용해 실제로 등급화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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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황주하(2018)에서는 추측 표현 교육에서 학습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

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고빈도 말뭉치를 선정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

빈도로 선정된 추측 표현 4개 ‘-겠-, -을 것이-, -은/는/을 것 같-, -나 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추측 표현들의 교육 방안과 추측 표현 항목

간의 비교를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측 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의미 자질을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추측 표현 항목 선정에서 고빈도만을

고려해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말뭉치 분석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은 실제 언어생

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고빈

도라고 해서 모두 학습의 가치가 있고 저빈도라고 해서 학습의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상으로 추측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추측 표현의 국어학적 연

구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국어 교육에 활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부족하다. 특히 추측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어 추측 표현의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추측 표현

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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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측 표현의 교육과 사용 실태

3.1. 한국어 교재를 통한 추측 표현 교육 실태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추측 표현 교육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측 표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두 출판된 4종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17) 한국어 교재는 주교재인 student's book(학생용)과

부교재인 work book(연습용)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교재인 student's

book(학생용)에 목표 문형으로 제시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판을 기본으

로 하되 한국어판이 없는 경우 영어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교재 분석을 위해

자료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New 한국어 1-6」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1-6」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교재별 추측 표현 항목을 살펴본다.

교재별로 어떤 추측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재별 추측 표현 항목

을 살펴볼 것이다. 교재에 제시된 항목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에

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교재별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 및 단계를 살펴본다.

17)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4종 교재들은 한국어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 기관의 교재들로 출
판 역사가 오래되었고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한국어 교육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개정이 이
루어지고 있는 교재들이다. 서울대 한국어와 연세대 한국어는 역사가 가장 긴 교재로 서울
대 한국어는 1979년에 처음으로 출판하여 1993년, 2003년, 2013년에 개정 출판되었고 연세
한국어는 1969년에 첫 출판하여 1973년, 1992년, 2007년, 2018년에 개정되었다. 이화 한국어
와 서강 한국어는 한국어 교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의사소통 중심 교재로, 이화 한국어
는 1998년에 첫 출판되어 2010년에 개정되었고 서강 한국어는 2000년에 첫 통합 시리즈를
출판하여 2013년에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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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별로 추측 표현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지, 추측 표현들이 어떤 단계(초급,

중급, 고급)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교재별 추측 표현 항목의 문법 기술을 살펴본다.

교재별로 제시된 예문과 문법 설명을 중심으로 추측 표현들의 의미와 기능이 어떻

게 기술되어 있는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1.1. 추측 표현 제시 항목

교재별로 어떤 추측 표현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강 New 한국어

서강 New 한국어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5권까지는 A, B로 나누어져 주

교재인 Student's book과 연습 교재인 Workbook, 그리고 별책 부록인 문법·단어 참

고서로 구성되어 있고 6권은 읽기,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1A와 1B는 초급 1, 2A와

2B는 초급 2, 3A와 3B는 중급 1, 4A와 4B는 중급 2, 5A와 5B는 고급 1, 6은 고급 2

단계에 해당한다.

서강 New 한국어에는 총 10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재 목표 문법으로

분리된 하위 항목으로는 총 17개가 제시되어 있다. 서강 한국어에는 ‘-은/는가 보-’가

‘-나 보-’에 포함되어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어

두 개를 분리하였다.18) 서강 한국어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3-1> 서강 New 한국어 추측 표현

18) 3.2 말뭉치 분석에서 추측 표현 항목 표기와 대표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 항목 하위 항목19)

1 -은/는/을 것 같- -은/는 것 같다, -을 것 같다,
-는 게 -을 것 같아요, -았/었던 것 같아요

2 -은/는/을지 모르- -을지도 모르다

3 -을 것이- -을 거예요

4 -을 터이- -을 텐데 걱정이다, -었/았으면 었/았을 텐데, -을 텐데

5 -은/는가 보- -은가 보다

6 -나 보- -나 보다

7 -은가 싶- -(으)ㄴ가/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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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A와 1B는 초급 1, 2A와 2B는 초급

2, 3A와 3B는 중급 1, 4A와 4B는 중급 2, 5A와 5B는 고급 1, 6A,와 6B는 고급 2단계

에 해당한다. 각 교재 앞부분에 교재 구성표가 제시되어 있고, 각 과는 문법과 표현

1, 2로 나누어 한 과에 총 4개의 문법을 다루고 있으며 각 교재 마지막에 문법 해설

이 실려 있다.

서울대 한국어에는 총 15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목표 문법으로 분리된 하

위 항목으로는 20개가 제시되어 있다. ‘-은/는가 보-’는 ‘-나 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어 두 개를 분리하였다.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서울대 한국어 추측 표현

19) 하위 항목은 교재에 제시된 형태 그대로 표기하였다.

8 -을까 보- -을까 봐

9 -겠- -겠-, -았/었으면 좋겠다

10 -을까 -을까요?

추측 표현 항목 하위 항목

1 -은/는/을 것 같- -는 것 같다, -은 것 같다, -을 것 같다

2 -은/는/을 듯하- -(으)ㄴ/는 듯하다
3 -은/는/을 모양이- -(으)ㄴ/는 모양이다
4 -은/는/을지 모르- -(으)ㄹ지도 모르다
5 -을 것이- -(으)ㄹ 거예요
6 -을 성싶- -(으)ㄹ 성싶다
7 -을 터이- -(으)ㄹ 테니까, -(으)ㄹ 텐데, -아야/어야 할 텐데

8 -아/어/여 보이- -아/어 보이다

9 -은/는가 보- -(으)ㄴ가 보다
10 -나 보- -나 보다

11 -을까 보- -(으)ㄹ까 봐

12 -을까 하- -지 않을까 하다

13 -겠-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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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세 한국어

연세 한국어도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재 제일 앞에 내용 구성표가 있고

각 과는 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각각 2～3개의 목표 문법이 제시되어 있다. 장마다

마지막에 목표 문법 설명과 예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법 설명은 한국어 설명 없이

해당 언어판 언어로만 제시되어 있다. 연세 한국어 1-1과 1-2는 초급 1, 2-1과 2-2는

초급 2, 3-1과 3-2는 중급 1, 4-1과 4-2는 중급 2, 5-1과 5-2는 고급 1, 6-1과 6-2는

고급 2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으로 출판되어 있다.

연세 한국어에는 총 13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목표 문법으로 분리된 하

위 항목으로는 24개가 제시되어 있다. 연세 한국어도 다른 교재들과 동일하게 ‘-은/는

가 보-’가 ‘-나 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항목으로 분리하여 제시하

도록 하겠다. 연세 한국어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연세 한국어 추측 표현

14 -을까 -(으)ㄹ까요?

15 -을걸 -(으)ㄹ걸요

추측 표현 항목 하위 항목

1 -은/는/을 것 같- -을 것 같다, -었던 것 같다

2 -은/는/을 듯싶- -는 듯싶다

3 -은/는/을 모양이- -는 모양이다

4 -은/는/을지 모르- -을지도 모르다

5 -을 것이- -을 거예요, -었을 것이다

6 -을 터이- -을 테니까, -을 텐데, -었을 텐데, -을 테지만

7 -아/어/여 보이- -어 보이다

8 -은/는가 보- -은가/ㄴ가 보다, -긴 –은가/ㄴ가 보다
9 -나 보- -나 보다, -긴 –나 보다
10 -을까 보- -을까 봐

11 -겠- -겠-, -겠군요, -었으면 좋겠다, -겠거니 하고

12 -은/는지 -는지, -어서 그런지

13 -을걸 -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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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화 한국어

이화 한국어는 총 6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까지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화 한국어 4부터는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 한국어 1～2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판으로 출판되었고 3부터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다. 1-1과 1-2는 초급 1, 2-1과 2-2

는 초급 2, 3-1과 3-2는 중급 1, 4는 중급 2, 5는 고급 1, 6은 고급 2단계에 해당한다.

교재마다 교재 구성표에 목표 문법/문형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과에 목표 문법/문형

연습과 함께 문법 설명도 제시되어 있다. 1～2는 해당 언어로 문법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이화 한국어 3부터는 한국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다.

이화 한국어에는 총 12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목표 문법으로 분리된 하

위 항목으로는 나누면 14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화 한국어도 다른 교재들과 동일하게

‘-은/는가 보-’가 ‘-나 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항목으로 분리하였

다.

<표 3-4> 이화 한국어 추측 표현

이상으로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을 살펴보았는데 교재마다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의 수와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 한국어가 15개로 추측 표현 항목(대

표형)이 가장 많았고, 서강 한국어가 10개로 가장 적게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목표 문형으로 제시된 하위 항목은 연세 한국어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이화 한국어가 14개로 가장 적었다. 제시된 항목 수에 근거하면 연세 한국어

추측 표현 항목 하위 항목

1 -은/는/을 것 같- -(으)ㄴ/는/(으)ㄹ 것 같다
2 -은/는/을 듯이 -(으)ㄴ/는/(으)ㄹ 듯이
3 -은/는/을 모양이-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4 -은/는/을지 모르- -(으)ㄹ지도 모르다
5 -을 터이- -(으)ㄹ 테니까, -(으)ㄹ 텐데
6 -은/는가 보- -은/는가 보다

7 -나 보- -나 보다

8 -을까 보- -(으)ㄹ까 봐(서)
9 -겠- -겠-, -았/었으면 좋겠다

10 -은/는지 -아/어서 그런지

11 -을까 -(으)ㄹ까요?
12 -을걸 -(으)ㄹ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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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측 표현 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은 총 19개인데 그중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지 모르-, -을 터이-, -은/는가 보-, -나 보-, -을

까 보-, -겠-’ 7개이고, 세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은 ‘-은/는/을 모양

이-, -을 것이-, -을까, -을걸’ 4개이다. 이것은 대표형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며 교

재에 제시된 모든 하위 항목 형태들까지 비교하면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의

차이는 더 크다. 예를 들어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의 경우 이화 한국어에는 ‘-

은/는/을 것 같-’ 한 형태만 목표 문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서강 한국어에는 ‘-은

/는 것 같다, -을 것 같다, -는 게 -을 것 같아요, -았/었던 것 같아요’ 가 목표 문형

으로 제시되어 있다.

‘-겠-’의 경우도 연세 한국어에서는 ‘-겠-, -겠군요, -었으면 좋겠다, -겠거니 하고’

형태로 제시하였지만 다른 교재에서는 ‘-겠-, -었으면 좋겠다’ 형태로만 제시하고 있

다. 물론 하나의 추측 표현을 여러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단계에 걸쳐 교육하는 것은

교육 기관의 교육 목표와 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볼 수 없지만 제시

된 교육 항목에 차이가 나는 것과 특정 항목에만 집중해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네 교재의 추측 표현 제시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으로는 ‘-은/는가 보-’와 ‘-나 보-’

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추측 표현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데 하나의 항목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교재별로 제시된 전체 추측 표현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

추측 표현 항목 서강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1 -은/는/을 것 같- ○ ○ ○ ○
2 -은/는/을 듯이 ○
3 -은/는/을 듯하- ○
4 -은/는/을 듯싶- ○
5 -은/는/을 모양이- ○ ○ ○
6 -은/는/을지 모르- ○ ○ ○ ○
7 -을 것이- ○ ○ ○
8 -을 성싶- ○
9 -을 터이- ○ ○ ○ ○
10 -아/어/여 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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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추측 표현 항목 등급

교재별로 추측 표현 항목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고 단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

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강 New 한국어

서강 한국어에는 초급 2단계에 처음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 -을까, -을 것이-, -은/는/을 것 같-①20), -은/는/을 것 같-②, -겠-①
∙중급: -겠-②, -을 터이-①, -은/는/을지 모르-, -나 보-, -은/는가 보-, -을 터이-②,

-을까 보-, -은/는/을 것 같-③, -을 터이-③, -은/는/을 것 같-④

∙고급: -은가 싶-

제시 순서를 보면 서강 한국어에 가장 먼저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을까’와 ‘-을 것이

-’이다. 초급 단계에 4개 항목이, 중급 단계에 7개, 고급 단계에 1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서강 한국어의 경우 중급 단계에 추측 표현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초

급 단계에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을까, -을 것이-, -은/는/을 것 같-, -겠-’으로 ‘-을

까’의 경우 ‘-을 것이-’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을까’는 질문의 형태로 ‘-을 것이-’

는 대답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은/는/을 것 같-’의 경우 두 과에 걸쳐서

‘-은/는 것 같다’와 ‘-을 것 같다’ 형태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20) 동일한 추측 표현이 몇 번에 걸쳐 어느 등급에 제시되었는지 보기 위해 교재마다 제시된
하위 항목은 관련 대표형에 원문자를 달아 표기하였다.

11 -은/는가 보- ○ ○ ○ ○
12 -은/는가 싶- ○
13 -나 보- ○ ○ ○ ○
14 -을까 보- ○ ○ ○ ○
15 -을까 하- ○
16 -겠- ○ ○ ○ ○
17 -은/는지 ○ ○
18 -을까 ○ ○ ○

19 -을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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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단계에는 추측 표현 ‘-을 터이-, -은/는/을지 모르-, -나 보-, -은/는가 보-, -

을까 보-, -은/는/을 것 같-, -겠-’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을 터이-’의 경우 ‘-을 텐

데 걱정이다’, ‘-었/았/였으면 었/았/였을 텐데’, ‘-을 텐데’ 형태로 중급에 세 번 제시

되어 있고, ‘-은/는/을 것 같-’의 경우 초급에 이어 중급에서 다시 ‘-는 게 –을 것 같

아요’, ‘-았/었던 것 같아요’ 형태로 두 번 더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겠-’의 경우 초

급에 ‘-겠-’형태로 제시되었고 중급에는 ‘-았/었으면 좋겠다’ 형태로 제시되었다. 고급

단계에는 추측 표현 ‘-은가 싶-’ 하나만 제시되어 있다.

추측 표현 중에서 단계적으로 나누어 제시된 표현들로는 ‘-은/는/을 것 같-, -겠-, -

을 터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은/는/을 것 같-’은 총 4과에 걸쳐 2단계로 제시되었

다. 초급 2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사태를 추측, 중급에서는 과거의 사태를 추측하

거나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이 제시되어 있다. 서강 한국어에서는 ‘-

은/는/을 것 같-’을 추측과 완곡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단계에서 다루고 있다.

2)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에는 초급 2단계에 처음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 -은/는/을 것 같-①, -겠-①, -을까, -을 것이-, -은/는/을 것 같-②, -은/는/

을 것 같-③, -겠-②, -아/어/여 보이-, -을 터이-①

∙중급: -을 터이-②,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을 모양이-, -을까 보-, -을걸,

-은/는/을 듯하-, -은/는/을지 모르-

∙고급: -을까 하-, -을 성싶-

서울대 한국어에 가장 먼저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이다. 초급 단계에

6개, 중급 단계에 8개, 고급 단계에 2개의 추측 표현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서울대 한

국어에는 초급과 중급에 집중적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초급 단계에 제시된 추

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을까, -을 것이-, -겠-, -아/어/여 보이-, -을 터이-’이

다. ‘-은/는/을 것 같-’은 초급 단계에 총 3과에 걸쳐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제시되

어 있고, ‘-겠-’은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형태와 ‘-겠-’ 형태로 두 번 제시되어 있다.

중급 단계에는 추측 표현 ‘-을 터이-,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을 모양이-, -

을까 보-, -을 걸, -은/는/을 듯하-, -은/는/을지 모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을 터이

-’의 경우 초급에 ‘-을 테니까’ 형태로, 중급에 ‘-을 텐데’ 형태로 두 번 제시되어 있

다. 고급 단계에는 ‘-을까 하-, -을 성싶-’ 두 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의 경우 완곡의 기능은 목표 문형과 연습에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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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부록 문법 설명에 추가 의미로 설명되어 있다. ‘-을까’와 ‘-을 것이-’는 서

강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 과에서 같이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의지

와 추측의 의미를 구분하여 다른 과에서 각각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을 터

이-’의 경우는 의지와 추측의 의미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추측 표현들처럼 의

미를 구분해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겠-’은 초급 단계에 ‘-겠-’ 형태보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형태가 먼저 제시되

어 있는데 단계상 ‘-겠-’이 먼저 제시되고 그 뒤에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형태가 제

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21)

3) 연세 한국어

연세 한국어에는 초급 1단계에 처음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 -을 것이-①, -겠-①, -은/는/을 것 같-①, -겠-②, -겠-③, -아/어/여 보이-,

-을 터이-①,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지①

∙중급: -을 터이-②, -을걸, -은/는/을 것 같-②, -은/는/을 모양이-, -을 터이-③,

-을까 보-,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②, -은/는지②

∙고급: -나 보-, -은/는가 보-②, -은/는/을 듯싶-, -겠-④, -을 터이-④

연세 한국어에 가장 먼저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을 것이-’이다. 초급 단계에는 7개,

중급 단계에는 8개, 고급 단계에는 5개로 다른 교재와 비교해 봤을 때 연세 한국어에

는 모든 단계에 골고루 추측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다. 초급 단계에는 ‘-을 것이-, -겠

-, -은/는/을 것 같-, -아/어/여 보이-, -을 터이-,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지’

가 제시되어 있는데 ‘-겠-’의 경우 ‘-겠-, -겠군요, -었으면 좋겠다’ 형태로 초급에 세

번 제시되었고, ‘-겠거니 하고’ 형태로 고급에 한 번 더 제시되었다.

중급 단계에는 ‘-을 터이-, -을걸,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모양이-, -을까 보-,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 -은/는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을 터이-’의 경우 초급

단계에 ‘-을 테니까’ 형태로 한 번 제시되어 있고, ‘-을 텐데’와 ‘-었을 텐데’ 형태로

중급에 두 번 더 제시되어 있다. 초급 단계에 제시된 ‘-을 것이-’와 ‘-은/는/을 것 같

-’, ‘-은/는지’는 각각 ‘-았을 것이다’, ‘-았던 것 같다’, ‘-는지’ 형태로 중급 단계에 한

번 더 제시되어 있다.

고급 단계에는 다른 교재들보다 더 많은 추측 표현들이 제시되었는데 추측 표현 ‘-

21) ‘-겠-’과 ‘-았으면 좋겠다’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5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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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 -은/는가 보-’의 경우 초급에서 ‘-나 보-, -은/는가 보-’ 형태로, 고급에서 ‘-

긴 –나 보-, -긴 –은/는가 보-’ 형태로 또 한 번 제시되어 있다. ‘-을 터이-’의 경우도

초급 중급에 이어 고급에 ‘-을 테지만’ 형태로 다시 한번 제시되었다.

다른 교재에서는 초급 2단계에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는 반면 연세대 한국어에는

초급 1단계에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교재와 비교해 보면 항목별로

세분하여 하나의 추측 표현을 여러 단계에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4) 이화 한국어

이화 한국어에는 초급 1단계에 처음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와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 -겠-, -을까, -은/는/을 것 같-, -은/는지, -을 터이-①, -은/는/을 모양이-
∙중급: -을까 보-, -을걸, -을 터이-②,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을지 모르-, -겠-

②, -은/는/을 듯이

∙고급: 없음

이화 한국어에는 추측 표현이 초급 단계에 6개, 중급 단계에 8개가 제시되어 있고

고급에는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장 먼저 제시된 추측 표현은 ‘-겠-’으로

초급 단계에는 ‘-겠-, -을까, -은/는/을 것 같-, -은/는지, -을 터이-, -은/는/을 모양이

-’가 제시되어 있고, 중급 단계에는 ‘-을까 보-, -을걸, -을 터이-, -나 보-, -은/는가 보

-, -은/는/을지 모르-, -겠-, -은/는/을 듯이’가 제시되어 있다. ‘-을 터이-’의 경우 두 단

계로 나누어 초급에 ‘-을 테니까’ 형태가, 중급에 ‘-을 텐데’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 ‘-겠

-’ 역시 두 단계로 나누어 초급에 ‘-겠-’, 중급에 ‘-았으면 좋겠다’ 형태가 제시되어 있

다.

추측 표현 ‘-을까’의 경우 다른 교재에서와 마찬가지로 ‘-을까’를 질문으로, 대답을

‘-을 것이-’로 예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화 한국어에서는 추측 표현으로서의 ‘-을 것

이-’는 목표 문형으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의 경우 다

른 교재들에서는 결합 형태와 의미 기능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이화 한국어에서는 완곡 기능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은 다루지 않고 있다. 목표

문법/문형으로 제시된 형태에는 품사, 시제 등의 결합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

지만, 교재 내 문법 설명에는 결합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상으로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항목의 제시 순서와 방법 그리고 단계를 살펴보았

는데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는 단

계가 교재마다 달랐다. 서강 한국어와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초급 2단계에 추측 표현



- 35 -

을 처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연세 한국어와 이화 한국어에서는 초급 1단계에 추측 표

현을 처음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 1단계와 초급 2단계의 차이는 다

른 단계보다 차이가 큰 편인데 어느 단계에 추측 표현을 처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

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처음 제시된 추측 표현이 교재마다 달랐다. 서강 한국어에는 ‘-을까, -을 것이

-’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고, 서울대 한국어에는 ‘-은/는/을 것 같-’, 연세 한국어에

는 ‘-을 것이-’, 이화 한국어에는 ‘-겠-’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교재마다

처음 제시된 추측 표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추측 표현 중에서 어떤 추측 표현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교재마다 추측 표현 항목의 제시 등급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세 한국

어와 이화 한국어에는 ‘-겠-’이 초급 1단계에 제시되어 있지만, 서강 한국어와 서울대

한국어에는 초급 2단계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 보-, -은/는가 보-’의 경우 다른

교재에는 중급 1단계에 제시되어 있는데 연세 한국어에는 초급 2단계에 제시되어 있

는 등 교재마다 추측 표현 항목들의 등급 설정에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다음 두

가지, 추측 표현들의 단계(등급) 설정의 적절성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시해야 할 필

요가 있는 추측 표현 항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측 표현 등급은 사용 빈

도, 난이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교재별로 추측 표현 항목의 제시 순서와

단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통일된 등급 기준 없이 교재마다 다른 등급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 한국어 교재 추측 표현 항목 및 등급

단

계
서강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초급

1

-을 것이-①

-겠-①

-은/는/을 것 같-①

-겠-

초급

2

-을까

-을 것이-

-은/는/을것같-①, ②

-겠-①

-은/는/을 것 같-①

-겠-①

-을까

-을 것이-

-은/는/을 것 같-②

-은/는/을 것 같-③

-겠-②

-아/어/여 보이-

-을 터이-①

-겠-②

-겠-③

-아/어/여 보이-

-을 터이-①

-나 보-①

-은/는가 보-①

-은/는지①

-을까

-은/는/을 것 같-

-은/는지

-을 터이-①

-은/는/을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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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측 표현 문법 기술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추측 표현의 의미와 기능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서강 New 한국어

서강 한국어는 주교재에 문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별책 부록인 문법·단어 참고서

에 따로 문법이 설명되어 있다. 1-4권까지는 영어로 예문과 함께 문법이 설명되어 있

고 5권부터는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문법 의미를 설명하고 그다음 결합 형

태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품사 결합 형태 및 불규칙 동사 형태까지 형태적인 면에

서는 체계적으로 제시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추측 표현마다 의미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여 추측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제시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추측 표현의 의미 설명만으

로는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을 것이-’는 ‘어떤 것이 어

떤 비슷한 상황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대

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만을 보고서는 ‘-을 것이-’의 의미

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은/는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중급

1

-겠-②

-을 터이-①

-은/는/을지 모르-

-나 보-

-은/는가 보-

-을 터이-②

-을 터이-②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을 모양이-

-을까 보-

-을걸

-을 터이-②

-을걸

-은/는/을 것 같-②

-은/는/을 모양이-

-을 터이-③

-을까 보-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②

-은/는지②

-을까 보-

-을걸

-을 터이-②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을지 모르-

중급

2

-을까 보-

-은/는/을 것 같-③

-을 터이-③

-은/는/을 것 같-④

-은/는/을 듯하-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 듯이

고급

1
-은가 싶- -을까 하-

-나 보-②

-은/는가 보-②

-은/는/을 듯싶-

고급

2
-을 성싶- -을 터이-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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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낸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두 표현의 의미를 비교해

볼 때 두 표현의 의미 제시가 다른 듯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점이 다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대부분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의미 설명만 보고서는 추측 표현

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음 <표 3-7>과 같이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서 배운 추측 표현과의 차이를 비교 설명해 주고

있지만 몇몇 추측 표현에만 한정되어 있어 같은 급에서 다루고 있는 추측 표현 전체

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표 3-7> ‘-은 것 같-’와 ‘-았/었던 것 같-’의 의미 차이

서강 한국어에 제시된 모든 추측 표현들의 의미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 서강 한국어 추측 표현의 문법 기술

These is an importante differentce between ‘verb은 것 같다’ and ‘-았/었던 것 같다’. ‘verb

은 것 같다’ is used to guess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With ‘-았/었던

것 같다’ on the other hand, the focus is on the speaker’s recollection of a past

experience.

Ex ‘verb은 것 같다’ [see sognag 2B unit 2]

A: 앤디 씨가 피곤해 보이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B: 제 생각에는 엔디 씨가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C: 음...... 제 생각은 달라요. 엔디 씨가 클럽에서 밤 늦게까지 춤 춘 것 같아요.

‘-았/었던 것 같다’

A: 한국에 처음 왔던 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B: 제일 먼저요? 음......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환전하러 은행에 갔던 것 같아요.

등급 추측 표현 항목22) 문법 기술

초급

-을까요?

‘-을까요?’ is used to ask someone’s supposition about a

certain matter or fact. It has the same meaning as ‘Do you

think...?’ or ‘Will it be...?’.

-을 거예요

‘-을 거예요’ is used to indicate the speaker’s supposition

about what something is probably like or what someone else

is probably doing, thinking or feeling. It ha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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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as ‘It will probably be’ or ‘(Someone) will probably

do (something)’.

(형용사) -은것같다

(동사) -는 것 같다

(동사) -은 것 같다

‘-(Adjective) -은 것 같다’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presumption about a situation or a person. It has the same

meaning as ‘It seems that...’.

‘-는 것 같다’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presumption

about a situation or a person. It has the same meaning as

‘It seems that...’

‘-(동사) -은 것 같다’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presumption about a past event.

-을 것 같다

‘-을 것 같다’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presumption

about a situation or a person in the future. It has the same

meaning as ‘It seems that (someone/something) will….’

-겠-

‘-겠-’ is used to express a supposition. It can be used to

infer someone’s emotion about something such as sad feeling

caused by someone’s death.

중급

-을 텐데 걱정이다

‘-을 텐데 걱정이다’ is used when the speaker is expressing

concern about a possible situation. It is used a lot in

speaking.

-을지도 모르다

‘-을지도 모르다’ is used to express uncertainty or to make a

guess about an event. It is used when it seems like

something might happen although the possibility is low.

-은가/나 보다

‘-은가/나 보다’ is used when the speaker presumes

something from clues which the speaker saw or hear. It is

frequently used in speaking.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is used when regret ting

something which the subject didn’t do or couldn’t do. It

means ‘I wish I had….’. After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expressions like ‘후회돼요, 속상해요, 아쉬워요, 화가 나요 etc.

are often used. When talking to oneself (monolog), it is

spoken ambiguously, as in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는게 -을것같아요

This pattern is used to express one‘s thoughts or opinions

cautiously and modestly rather than forcefully. While talking

this way makes one look less assertive, it is an effective

way to show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by not forcing

one’s opinions on them.

-았/었던 것 같아요
This grammar pattern is used when the speaker is recalling

some past experience. The implication is that the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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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는 교재 뒷부분에 부록으로 문법이 따로 설명되어 있다. 문법 설명과

예문들은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되어 있고 문법 설명 밑에 결합 품사 및 시제,

인칭 제약 정보가 예문과 함께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통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문법 설명에 추가란을 두어 목표 문법의

기본 의미 외에 화용적 의미를 확장시켜 주어 추측 표현의 화용적 기능과 의미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도 추측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표현마다 설명을 조금

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제시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제시된 의미만으로

는 각 추측 표현들의 기본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아/어 보이

-’는 ‘어떤 대상을 보고 짐작하거나 판단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쓴다’로 제시되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추측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불분명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제시된 ‘-아/어 보이-’의 설명만으로는 ‘-아/어 보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

기 힘들다. 이처럼 개별 추측 표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

들이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다’가 사용된 다른 추측 표현인 ‘-나 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물

이나 상황을 보고 동작, 상태를 짐작하여 표현할 때 사용한다’로 제시되어 있는데 두 추

측 표현 모두 ‘보다’ 용언에 의해 화자의 ‘관찰 후 판단’을 나타내지만 하나는 지각 가능

한 명확한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해야 하고 나머지 하나는 판단 근거에 대한 제

22) 추측 표현 항목 표기는 교재에 제시된 표기 그대로 따랐다.

memory of the experience is vague and imprecise.

-을 텐데

In this pattern, the first clauses expresses the likehood that

something will happen, Which serves as the grounds for the

question, suggestion, or order that is made the second

clause.

-을까 봐

This pattern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anxiety. It

expresses the fear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if the

action in the following clause is not taken.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좋겠다’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hope,

desires or wishes. It is usually used when expressing a strong

desire which is adverse to a fact in the present.

고급 -은/는가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추

측을 나타낸다. 말할 때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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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교재에 제시된 문법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차

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서울대 한국어 역시 몇몇 특정 문법은 비교를 통해서 의미 차이와 담화 차이를 설

명해 주고 있는데 추측 표현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비교적 추측 표현 간의 차이

를 잘 설명하고 있다.

<표 3-9> 서울대 한국어의 문법 비교 예

서울대 한국어에 제시된 모든 추측 표현들의 의미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 서울대 한국어 추측 표현의 문법 기술

-은/는 모양이- -은가/나 보- -은/는 것 같-

추측하거나 짐작할 때 쓴다.

좀 더 공식적인 의미가 있어

서 공식적인 상황이나 글에

더 적당하다.

예) 사장님께서 조금 늦으시

는 모양입니다. 잠시만 더 기

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비공식적인 의미가 있

어서 말할 때 더 적당하다.

예) 스티븐이 학교에 안 온

걸 보니 집에서 자고 있나

봐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

현할 때에도 쓴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 없이 간접 경험만으로 짐작할 때

쓴다.

(신발만 보고) “발이 큰가 봐요.” (O)

(발만 보고) “발이 큰가 봐요.” (X)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짐작할 때 모두

쓴다.

(신발만 보고) “발이 큰 것

같아요.” (O)

(발만 보고) “발이 큰 것 같

아요.” (O)

등급 추측 표현 항목 문법 기술

초급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상태

에 있다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영어 설명 제외)

(추가)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강하게 주

장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다. 예) 이 책은 저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V-았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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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면 좋겠다

(추가) ‘-았/었으면 좋겠다’는 ‘-(으)면 좋겠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일

일 경우 ‘-았/었으면 좋겠다’를 써서 바라는 일을 강조하는 경

향이 있다.

A/V-(으)ㄹ까요?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의심에 대해 상대의 생각을 물을

때 사용한다.

A/V-(으)ㄹ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말할 때

사용한다.

(추가) 추측한 것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가능성이 낮은 것을 나

타낼 때 부사‘아마’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추가) 추측 의미로 사용되는 ‘-(으)ㄹ까요?’의 대답으로 자주

사용되며 말하는 사람의 제안을 나타내는 ‘-(으)ㄹ까요?’의 대답

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V-(으)ㄴ 것 같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측함을 나

타낸다.

A/V-(으)ㄹ 것같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추가)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

지 않고 겸손하게 말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예) 부모님과 같이 가면 인사동이 좋을 것 같아요.

A/V-겠-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하여 말할

때 쓴다.
A-아/어/ 보이다 어떤 대상을 보고 짐작하거나 판단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쓴다.
A/V-(으)ㄹ지
모르겠다

걱정이나 우려되는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A/V-(으)ㄹ 테니까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 화자의 의지나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추가) 추측이 아닌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급

A/V-(으)ㄹ 텐데
N일 텐데

상태나 동작을 예상하거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A-(으)ㄴ가 보다

V-나 보다

N인가 보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동작, 상태를 짐작하여 표현할 때 사

용한다.

A-(으)ㄴ 
모양이다

V-는 모양이다

N인 모양이다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추측할 때 쓴다.

(추가) ‘-(으)ㄴ/는 모양이다’는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보

고 그것을 통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우에 쓴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때는 쓰지 않는다.

A/V-(으)ㄹ까 봐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을 미리 걱정할 때 사용한다.

A/V-(으)ㄹ걸(요) 어떤 사실을 추측하면서 가볍게 반박하거나 감탄할 때 쓴다.

A-(으)ㄴ 듯하다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추측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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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세 한국어

연세 한국어는 과마다 뒤쪽에 해당 과에서 배운 목표 문법들이 예문과 함께 제시되

어 있다. 초급과 중급은 영어 또는 해당 언어판 언어로 설명되어 있고 고급은 한국어

로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나 문법 설명 형식 및 제시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서울대 한국어의 경우 일관된 형식으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연세 한국어에서는 문법의 의미만을 제시한 것도 있고 문법 의미를

설명하면서 통사 제약을 제시한 것도 있는 등 제시 형식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연세 한국어에도 추측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표현마다 설명을 조금

씩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제시된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각 추측 표현이 가지는

유의미한 자질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을 것이-’는 ‘주어가 3인

칭인 경우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며 동사나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주어가 3인칭인 경우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모든 추측 표현들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을 것이-’만 가지는 추측의 의미라고는 볼 수 없

다.

또한 ‘-을 것 같-’의 의미도 ‘미래에 일어날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일반적인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을

것 같-’의 개별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제시 방법은 연세 한국어 전체 문법 설

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개별 추측 표현 항목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표 3-11> 연세 한국어 추측 표현의 문법 기술

V-는 듯하다 ‘-는 것 같다’의 문어적인 표현이다.
A/V-(으)ㄹ지도

모르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

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고급

A/V-지않을까

하다
문법 설명 없음

A/V-(으)ㄹ 
성싶다

문법 설명 없음

등급 추측 표현 항목 문법 기술

초급

-을 거예요

If the subject is third person, it indicates the speaker’s

assumption or guess, In this case, it can be used with either

an action or a descriptive verb.

-겠-
This suffix is used with a verb stem to express an

assumption or suppositio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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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을 것 같다

It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e assumption of the

action or state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When the

verb stem ends in a vowel, use ‘ㄹ 것 같다’. When the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use ‘-을 것 같다’.

-겠군요
It is used to predict someone’s feeling or situation through

hearing a story.
-을지

모르겠다

It is used together with a verb to express concern about the

situation which is not absolute.

-나 보다

It is used with a verb to express prediction. Especially it is

used when a speaker makes a supposition from the passive

experience or something the speaker interpreted from an

observed fact, without any direct experience. In case of action

verbs or past tensens, it is used as ‘-나 보다’, and it case of

descriptive verbs ‘-은가/ㄴ가 보다’is used.

-을 테니까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This is a pattern that ‘-을/ㄹ 
터’, which indicates the determinations or the prediction, and

‘-니까’,which indicates a reason, are combined together. The

second clause often ends in a imperative or propositive forms.

중급

-을 텐데

This expression is used to give a suggestion or to pose a

question while speculating about a situation which cannot be

abserved at that moment or will happen in the future. It is

attached to verb stemsn when a verb stem ends with

consonant ‘-을 텐데’is used and when it ends with a vowel ‘-

ㄹ 텐데’is used.

-을걸요

It is used when one assumes about a situation in the future

or an unknow fact. After verbs with a consonant-ending ‘-을

걸요’is used and after verbs with a vowel-ending ‘-ㄹ걸요’is
used. If one assumes a situation which already ended ‘-었을걸

요’is used.‘-을걸’is used for close friends or people who are

younger in age or lower in hierarchy.

-는 모양이다

It is used to assume a person’s behavior or state after

observing a situation.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When

assuming a current action or situation ‘-는 모양이다’is

attached t the action verb stem, ‘-은 모양이다’ is attached to

the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consonants and ‘-ㄴ 모양이
다’is attached to the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vowels.

For situations which has not happened yet but are as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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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양이다’is used when the attached action verb stem

ends with consonants. For action verbs ending with vowels,

‘-ㄹ 모양이다’is used.

-었던 것 같다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on cannot remember something

clearly or when one assumes something by observing a

situation.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after all action verbs

or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vowels of ‘아, 야, 오’,‘-었던

것 같다’is used and after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아, 야, 오’,‘-았던 것 같다’is used. After verbs

ending with ‘하다’‘-였던 것 같다’is used.

-었을 텐데

It is used to give an assumption about an occasion which

already ended.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Attached to

action verbs or descriptive verbs with vowel-endings except

of ‘아, 야, 오’‘-었을 텐데’is used, when the verbs end with the

vowels ‘아, 야, 오’‘-았을 텐데’is used and for the action verbs

ending with ‘하다’‘-였을 텐데’is used.

-을까 봐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one is worried or afraid

because the prior action or state is likely to happen.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If the verb stem ends with a

consonant ‘-을까 봐’is used and if the verb stem ends with a

vowel ‘-ㄹ까 봐’is used.

-을지도

모르다

It is used when one can assume a situation but is not sure

about it.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Attached to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consonants is ‘-을지

도 모르다’ and attached to action verbs and descriptive verbs

ending with vowels is ‘-ㄹ지도 모르다’. For already finished

actions the ending is ‘-었을지도 모르다’.

-었을 것이다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one gives assumption about an

already finished action or situation. It is attached to verb

stems.

고급

-긴 –나 보다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는 의미

를 나타낸다. 이때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므로 ‘나’나 ‘우

리’가 주어로 쓰이면 잘못된 문장이 된다. ‘-긴’을 사용하여 동사

를 반복함으로써 의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는 듯싶다
어떤 것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짐작이나 추측

을 나타낸다. ‘-는/은/ㄴ/인/것 같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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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화 한국어

이화 한국어는 각 과 문형 제시 단계에 문법 설명이 되어 있다. 간단한 의미 설명과

함께 예문을 통해서 결합 품사 정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이화 한국어 1～2는 영

어(또는 해당 외국어판 언어)로 되어 있고 이화 한국어 3부터는 한국어로만 문법 설

명이 되어 있다. 이화 한국어는 다른 교재들과 달리 문법 설명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

는데 설명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제시된 설명만으로 추측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을 터이-’는 ‘사실이나 상황을 추측하여 제시

함을 나타낸다’로 제시되어 있고, ‘-을걸’는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고 제시되어 있는데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추측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표 3-12> 이화 한국어 추측 표현의 문법 기술

등급 추측 표현 항목 문법 기술

초급

-겠-
-겠-is a word ending used when making a supposition based

on a certain state or situation.

-(으)ㄹ까요
-(으)ㄹ까요 is used to question an assumption on something

that has not yet happened or is unknow.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is used to assume an action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or a current situation through various

circumstances. 인 것 같다 is used to assume a current

situation.

-(으)ㄹ 테니까
-(으)ㄹ 테니까 shows the speaker’s strong supposition on the

following context.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is used to predict or guess the

current status based on an other fact or situation.

중급

-(으)ㄹ까 봐(서) 앞의 상황이나 상태가 될 것을 걱정함을 나타낸다.

-(으)ㄹ걸요
잘 모르는 일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뒤의 억양을 올려서

말한다.

-(으)ㄹ 텐데 사실이나 상황을 추측하여 제시함을 나타낸다.

-나 보다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추측함을 나타낸다.

-(으)ㄹ지도
모르다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내는데, 그 추측에 대

한 확신이 매우 낮을 때 쓴다.

‘-(으)ㄴ/는/(으)ㄹ 
듯(이)

어떤 상황이 앞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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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4종을 분석해 보았는데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서강 한국어는 10개, 서울

대 한국어는 15개, 연세 한국어는 13개, 이화 한국어는 12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표형으로 삼은 추측 표현들만을 비교한 것이며 교재에 제시된 모든

하위 형태들까지 비교하면 실제로 교재별 제시 항목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다. 네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은(대표형 기준) 총 19개로 이 중에서 모든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지 모르-, -을 터이-, -은/는가 보-,

-나 보-, -을까 보-, -겠-’ 7개뿐이다.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기관마다 가르치는 추측 표

현 항목이 달라지거나 특정 형태에 치우쳐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23) 물론 기관마다 교육 목표 및 방법이 다르므

로 교육 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총 19개 중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항목이 단 7개라는 것은 추측 표현 교육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기관의 자율성

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된 교육용 추측 표현

필수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용 추측 표현 필수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기관

별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용 추측 표

현 필수 항목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 교육적 가치가 있는 표

현 그리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등이 고려되어 선정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교재별로 추측 표현 항목의 제시 순서와 제시 단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전

체 제시 순서를 보면 서강 한국어에서는 ‘-을까, -을 것이-’,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

은/는/을 것 같-’, 연세 한국어에서는 ‘-을 것이-’, 이화 한국어에서는 ‘-겠-’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데 교재마다 처음 제시된 추측 표현이 모두 달랐다. 추측 표현을

제시할 때 어떤 표현을 가장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다음으로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된 단계를 살펴보면 연세 한국어와 이화 한국어에

서는 초급 1단계에 추측 표현을 처음 제시하고 있고, 서강 한국어와 서울대 한국어는

초급 2단계에 처음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 1단계와 초급 2단계의 차이

는 큰 편인데 대학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초급 1단계는 한국어 교육 경험이 전혀 없

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기본 구조를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익

23) 예를 들어 서강 한국어에는 ‘-은/는/을 것 같-’이 4번에 나눠 제시되어 있고 이화 한국어에
서는 1번만 제시되어 있는데 서강 한국어에서는 이화 한국어에 비해서 ‘-은/는/을 것 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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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단계이고, 초급 2단계는 한국어를 200시간 교육받은 학습자들이 짧은 문장을 연

결하거나 반말이나 높임말 등을 배워 담화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로 어느 단계에 처음

으로 추측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교재마다 제시된 단계별 추측 표현 항목에도 차이가 있는데 초급 2단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서강 한국어에는 ‘-을까, -을 것이-, -은/는/을 것 같-(2번), -겠-’이

제시되어 있고, 서울대 한국어에는 ‘-은/는/을 것 같-’가 3번, ‘-겠-’이 2번에 걸쳐 나

누어 제시되어 있고 ‘-을까, -을 것이-, -아/어/여 보이-, -을 터이-’가 제시되어 있

다. 연세 한국어에는 ‘-겠-(2번), -아/어/여 보-, -나 보-, -은/는가 보-, -을 터이-, -

은/는지’가 제시되어 있고 이화 한국어에는 ‘-을까, -은/는/을 것 같-, -을 터이-, -은/

는/을 모양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초급 2단계에서 4종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교재마다 추측 표현 항목을 제시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 대체로 ‘-

은/는/을 것 같-, -겠-, -을 것이-, -을 터이-’ 표현들은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로 나

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여러 추측 표현 항목 중에

서 어느 항목이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를 구분할 때 최소 몇 단계로 나

누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어 교재마다 추

측 표현 제시 및 단계 설정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육 균형을 위해 객

관적인 기준에 맞는 추측 표현 등급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어 교재에 추측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재마다 제

시된 문법 설명에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각

각의 추측 표현들이 가지는 유의미한 자질들이 있는데 한국어 교재에서는 그러한 특

징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교재에 기술된 문법 설명만으로는 추측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네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는 추측 표현 ‘-겠-’의 문법 설명을 살펴

보면 서강 한국어에서는 ‘-겠-’은 추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

한 슬픔과 같은 사람의 감정을 추론할 때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서울대 한국어와

연세대 한국어에서는 말하는 당시(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고 이화 한국어에서는 확실한 상황이나 상태를 근거로 추정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교재마다 제시된 ‘-겠-’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서강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겠-’이 가진 특징적인

유의미한 자질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추측 표현 ‘-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추측

표현 설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의미를 정

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추측 표현 간의 변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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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추측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표 3-13> 교재별 ‘-겠-’의 문법 기술

넷째, 추측 표현은 담화 상황에서 갖게 되는 문맥적 의미나 화용적 기능 등을 가지

는데 한국어 교재에는 이 부분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추측 표현은 화자

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 완곡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한국어 교재 문법 설명에

서는 서강 한국어와 서울대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완곡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알맞은 추측 표

현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3.2. 말뭉치를 통한 사용 빈도 분석

본 절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추측 표현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말뭉

치 분석을 통해서 추측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국어 교육 내용과 비교해 한국어 교육에 실제 언어생활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구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 말뭉치’이다. ‘21세기 세종 말뭉치’는 국

립국어원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된 국가사업으로 현재 나와 있는

교재명 의미

서강 한국어
‘-겠-’ is used to express a supposition. It can be used to infer someone’s

emotion about something such as sad feeling caused by someone’s death.

서울대

한국어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하여 말할 때 쓴다.

연세대

한국어

This suffix is used with a verb stem to express an assumption or

suppositio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r state.

이화 한국어
‘-겠-’ is a word ending used when making a supposition based on a

certain state o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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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말뭉치이다.24) 세종 말뭉치는 문어, 구어, 병렬(한영,

한일), 역사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고, 말뭉치의 종류에 따라 다시 원시 말뭉치, 형태

분석 말뭉치, 의미 분석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로 나눌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배포판인(2009년 수정판) 현대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805,646어절)를 ‘한마루

2.0’26)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27)

기존 추측 표현 연구 이선영(2006), 윤혜진(2010), 황주하(2018) 등에서 말뭉치를28)

대상으로 추측 표현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선영(2006)에서는 세종계획 균형말

뭉치29) 중 순구어(50만어절)만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 대본의 비중이 큰 말뭉치를 제

외한 21만 어절을 대상으로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이선영(2006)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균형 구어 말뭉치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21세기 세종 구어 말뭉치 805,646어절

의 4분의 1 정도로 말뭉치 규모가 작다.

윤혜진(2010)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세종 말뭉치를 대상으로 사용 빈도를 분석

하였는데 문어와 구어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여 ‘UltraEdittextEditor’를 사용해 추측

표현을 분석하였다.30) 그러나 형태 표지를 기본으로 하여 검색하였기 때문에 추측 표

현 사용 빈도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겠-’은 추측 이외에 의지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윤혜진(2010)에서는 말뭉치에서 ‘-겠-’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지 않고 모두 결과에 포함시켰다.31)

24) 세종 말뭉치는 2013년까지 DVD 형태로 총 네 가지 판(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으
로 배포되었다가 현재는 더이상 배포되지 않고 2013년부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언어정보
나눔터’에서 말뭉치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25) 원시 말뭉치는 원문을 입력해 놓은 말뭉치, 형태 분석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에 형태 단위의
정보를 부가한 말뭉치, 의미 분석 말뭉치는 형태 분석 말뭉치에 동형어 구분 표지 또는 갈
래뜻(sense) 구분 표지를 부가한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는 의미 분석 말뭉치에 통사 구조
/기능 표지를 부가한 말뭉치이다.

26) ‘한마루 2.0’은 세종 말뭉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기본 검색(어절 검색, 형태소 검색)뿐
만 아니라 빈도 산출, 연어 검색(결과 내 재검색) 등의 고급 기능도 제공한다.

27) 현대 구어 말뭉치는 방송 녹화, 녹음, 기타 자료를 녹음 전사한 것으로 드라마, 영화, TV토
론 및 라디오, 일상 대화, 과제 발표, 강의, 강연, 독백 등 광범위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8) 기술의 편의를 위해 ‘21세기 세종 말뭉치’를 말뭉치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29) ‘21세기 세종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배포된 말뭉치로 영국의 국가 말뭉치인 BNC(1억어
절)의 구성을 참조하여 전체 1,000만 어절로 만들어진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장르 구성이
이미 짜여 있어 사용자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균형말뭉치이며, 자료가 모두 글잡이Ⅱ(색
인)용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어 바로 형태 중심의 검색과 빈도 산출이 가능하다. (황용주·최
정도 2016:81)

30) 윤혜진(2010)에서 세종 말뭉치 형태 분석 현대 구어(1,008,669어절), 문어 말뭉치(15,293,877
어절)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종 말뭉치 전체 구축량이고 실제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된 말뭉치는 문어 10,066,722어절, 구어 805,646어절이다.

31) 윤혜진(2010)에서 추측 표현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 빈도 결과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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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하(2018)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세종 말뭉치 구어만을 대상으로 추측 표현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화자의 의지도 추측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미 변별을 하

지 않았다. 따라서 황주하(2018)에서도 추측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

고 있는지 정확한 사용 빈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말

뭉치 분석을 위해 1, 2차 단계에 걸쳐 말뭉치 사용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차 분

석에서는 먼저 형태 중심으로 추측 표현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2차 분석

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표현들을 분리해 내도록 하겠다.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분석 대상인 한국어 추측 표현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말뭉치 분석용 추측 표현 항목은 3.1에서 살펴본 한국어 4

종 교재와 2종 한국어 문법서에 제시된 모든 추측 표현을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재는 대학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출판된 4종을 대상

으로 하였고 한국어 문법서는 한국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2종 문법서를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어 교재 : 「서강 New 한국어 1-6」,「서울대 한국어 1-6」,「연세 한국어

1-6」,「이화 한국어 1-6」

⚫ 한국어 문법서 : 1) 국립국어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Ⅱ」, 커뮤니

케이션북스

2) 이희자·이종희(2014), 「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 한국문화사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대표형을 선정하였다.

(가) 단일 어미로 구성된 추측 표현은 단일 어미를 하나의 추측 표현 항목으로 삼고

대표형으로 삼는다. 예) ‘-겠-, -을걸, -을까’ 등

(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추측 표현으로 사용될 경우 대표형을 서술격 조사

‘이다’ 구성으로 삼는다. 예) ‘-을 것이-, -은/는/을 모양이-’ 등

(다)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추측 표현들의 경우 결합하는 모든 관형사형 어미를

대표형에 표기한다. 예) ‘-은/는/을 모양이-, -은/는/을 것 같-’ 등

(라) 하나의 추측 표현에 여러 어미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한 형

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예) ‘-을 텐데, -을 테니까, -을 테지만, -을 테고’ 등의 대

표형 ‘-을 터이-’

(마) 의미 차이는 없지만 선행 어미나 보조 용언이 교체되어 형태가 달라질 경우 별개

타난다. 전체 구어 말뭉치 805,646어절 중에서 ‘-겠-’의 구어 빈도가 4,230어절로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말뭉치 분석을 해 본 결과 4,230어절은 구어 말뭉치에서 ‘-겠-’이 사용
된 전체 사용 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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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처리한다. 예) ‘-을까 싶-, -을까 하-, -나 보-. -은/는가 보-’ 등

(바) 어미나 의존 명사 뒤에 특정 용언이 하나의 어휘적 구성으로 굳어져 문법화된 경

우 하나의 추측 항목으로 본다. 예)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 것 같-’ 등

(사) 예스러운 말투로 현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시나 노랫말, 문학적

표현에 더 자주 사용되는 추측 표현은 제외한다. 예) ‘-으리,-으리라, -으리라고,

-으리라는’ 등

다음과 같은 기준에 선정된 말뭉치 분석용 추측 표현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4> 말뭉치 분석용 추측 표현 항목

추측 표현 항목 목록
1 -은/는/을 것 같-
2 -은/는/을 듯
3 -은/는/을 듯싶-
4 -은/는/을 듯하-
5 -은/는/을 모양이-
6 -은/는/을지 모르-
7 -을 것이-
8 -을 성싶-
9 -을 터이-
10 -어/아/여 보이-
11 -은/는가 보-
12 -은/는가 싶-
13 -은/는가 하-
14 -나 보-
15 -나 싶-
16 -나 하-
17 -을까 보-
18 -을까 싶-
19 -을까 하-
20 -을까
21 -을걸
22 -은/는/을지
23 -겠-
24 -으려나
25 -으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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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1차 분석: 형태 중심의 빈도 분석

구어 말뭉치 추측 표현 사용 빈도를 분석하기 먼저 추측 표현 형태만을 고려해 추

측 표현들을 추출하였다. 기본 검색인 어절 검색과 형태소 검색 둘 중에서 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것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두 검색을 모두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여 신뢰도를 높였다.32) 기본 검색에서는 형태만을 고려해 검색했기 때문에 검

색 조건이 맞을 경우 추측 표현이 아닌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

본 검색을 마친 후 개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여 추측이 아닌 표현들은 삭제하였

다.33)

1차 분석은 추측 표현 형태 중심 분석이므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추측 표현의

경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1차 분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본 절에서 분석한

결과는 3.2.2에서 다룰 추측 표현 의미 분석 결과와 비교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1차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5> 형태 중심 구어 말뭉치의 사용 빈도

32) 추측 표현 검색에서 검색식을 달리하여 형태의 활용형, 탈락형 등 모든 형태를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은/는/을 듯하-’는 ‘-은/는/을 듯하-, -은/는/을 듯합니-, -은/는/을 듯했-, -은/
는/을 듯한, -은/는/을 듯할, -은/는/을 듯해’ 형태를 모두 검색 대상으로 하였다.

33) 기본 검색에서 추측과 관련 없는 형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을까 보
-’ 검색 결과에 ‘그러니까 봐봐’와 같은 형태들도 검색되었다. 따라서 검색 후 파일을 일일이
열어 확인하여 말뭉치 분석 대상이 아닌 형태들을 삭제하였다.

추측 표현 항목 사용 빈도(번) 사용 비율
1 -겠- 4,229 36.65%
2 -은/는/을 것 같- 2,882 24.98%
3 -은/는/을지 1,405 12.18%
4 -을 것이- 1,405 12.18%
5 -을까 378 3.28%
6 -나 보- 286 2.48%
7 -을 터이- 228 1.98%
8 -은/는가 보- 152 1.32%
9 -을걸 142 1.23%
10 -은/는/을지 모르- 132 1.14%
11 -어/아/여 보이- 75 0.65%
12 -을까 하- 50 0.43%
13 -을까 보- 49 0.42%
14 -은/는/을 듯하- 38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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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말뭉치 1차 형태 중심 분석에서 다룬 추측 표현 항목은 25개로 분석 결과 추

측 표현 항목이 총 11,538번 사용되었다. 구어 추측 표현 항목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

장 높은 표현은 ‘-겠-’으로 전체의 36.65%(4,229번)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은

/는/을 것 같-’이 24.98%(2,882번), ‘-은/는/을지’와 ‘-을 것이-’가 각각 12.18%(1,405번)

씩 나타났다. 이 네 항목은 전체 빈도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을까, -나 보-, -을 터이-, -은/는가 보-, -을걸, -은/는/을

지 모르-’가 3% 미만 1% 이상으로 전체의 11% 정도의 낮은 빈도를 보이며 그 이외

의 항목들은 1% 이하로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았다. ‘-은/는/을 듯싶-’와 ‘-을 성싶-’는

말뭉치 분석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3.2.2. 2차 분석: 의미 중심의 빈도 분석

추측 표현 중에는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의미를 가

지는 표현도 있는데 1차 분석에서는 형태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추측 표현의 의미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추측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여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을 추출하여 사용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중

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용 빈도를 통해서 추

측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들을 구별할 수 있고, 추측의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는 표현 중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

지 살펴볼 수 있다.

15 -은/는/을 듯 21 0.18%
16 -나 하- 17 0.15%
17 -을까 싶- 13 0.11%
18 -은/는가 하- 11 0.10%
19 -은/는가 싶- 10 0.09%
20 -나 싶- 9 0.08%
21 -으려나 7 0.03%
22 -은/는/을 모양이- 2 0.02%
23 -으려니 1 0.01%
24 -은/는/을 듯싶- 0 0.00%
25 -을 성싶- 0 0.00%

총계 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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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추측 표현 내 추측 의미 사용 빈도

추측 표형 항목 중에서 ‘-은/는/을 것 같-’처럼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이 있

는가 하면 ‘-겠-’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추측 표현들도 있다. ‘-은/는/을 것 같

-, -나 보-, -은/는가 보-, -은/는/을지 모르-, -어/아/여 보이-, -은/는/을 듯하-, -나

하-, -을까 싶-, -은/는가 하-, -은/는가 싶-, -나 싶-, -으려나, -은/는/을 모양이-, -

으려나 보-, -으려니’는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된 추측 표현들이고 ‘-을까 보-, -을 터

이-, -을걸, -을까, -은/는/을 듯, -을까 하-, -을 것이-, 겠-, -은/는지’는 다양한 의

미로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말뭉치 분석 결과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 중에서 대부분의 표현들이 50% 이상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추측 표현들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추측의 의미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고빈도 추측 표현인 ‘-겠-’은 ‘-은

추측 표현 항목 추측 표현
사용 빈도

추측 의미
사용 빈도

추측 표현 내
추측 의미
사용 비율

1 -은/는/을 것 같- 2,882 2,882 100.00%
2 -나 보- 286 286 100.00%
3 -은/는가 보- 152 152 100.00%
4 -어/아/여 보이- 75 75 100.00%
5 -은/는/을 듯하- 38 38 100.00%
6 -나 하- 17 17 100.00%
7 -을까 싶- 13 13 100.00%
8 -은/는가 하- 11 11 100.00%
9 -은/는가 싶- 10 10 100.00%
10 -나 싶- 9 9 100.00%
11 -으려나 3 3 100.00%
12 -은/는/을 모양이- 2 2 100.00%
13 -으려니 1 1 100.00%
14 은/는/을지 모르- 132 132 100.00%
15 -을까 보- 49 45 91.84%
16 -을 터이- 228 176 77.19%
17 -을걸 142 104 73.24%
18 -을까 378 274 72.49%
19 -은/는/을 듯 21 13 61.90%
20 -을까 하- 50 30 60.00%
21 -을 것이- 1,405 765 54.45%
22 -겠- 4,229 2,052 48.52%
23 -은/는지 1,405 72 5.12%
24 -은/는/을 듯싶- 0 0 0.00%
25 -을 성싶-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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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을 것 같-’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추측 표현인데,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비

율이 48.52%로 나타났다는 것은 ‘-겠-’이 가진 다양한 의미 중에서 추측의 의미가 가

장 우세한 의미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추측 표

현 ‘-은/는지’의 결과이다. ‘-은/는지’는 구어 전체 추측 표현 사용 빈도에서 1,405번으

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는데 이 중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은 추측 표현 ‘-은/는지’가 추측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

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말뭉치 분석에서 나타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추측 표현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3-17> 추측 의미 사용 빈도

추측 표현 항목 추측 표현
사용 빈도 사용 비율

1 -은/는/을 것 같- 2,882 40.24%
2 -겠- 2,052 28.65%
3 -을 것이- 765 10.68%
4 -나 보- 286 3.99%
5 -을까 274 3.83%
6 -을 터이- 176 2.46%
7 -은/는가 보- 152 2.12%
8 -은/는/을지 모르- 132 1.84%
9 -을걸 104 1.45%
10 -어/아/여 보이- 75 1.05%
11 -은/는지 72 1.01%
12 -을까 보- 45 0.63%
13 -은/는/을 듯하- 38 0.53%
14 -을까 하- 30 0.42%
15 -나 하- 17 0.24%
16 -은/는/을 듯 13 0.18%
17 -을까 싶- 13 0.18%
18 -은/는가 하- 11 0.15%
19 -은/는가 싶- 10 0.14%
20 -나 싶- 9 0.13%
21 -으려나 3 0.04%
22 -은/는/을 모양이- 2 0.03%
23 -으려니 1 0.01%
24 -은/는/을 듯싶- 0 0.00%
25 -을 성싶- 0 0.00%

총계 7,1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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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말뭉치 추측 표현 사용 빈도 분석 결과 추측 의미 사용 빈도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50% 미만～10% 이상, 10% 미만～1% 이상, 1% 미만, 0%로 나눌

수 있다.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으로 40.23%(2,882번)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겠-’과 ‘-을 것이-’가 각

각 28.65%(2,052번), 10.68%(765번)로 나타났는데 이 세 추측 표현의 사용 비율을 합

하면 79.56%로 거의 80% 정도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말뭉치 분석에서 사

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추측을 나타낼 때 이 세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나 보-, -을까, -을 터이-, -은/는가 보

-, -은/는/을지 모르-, -을걸, -어/아/여 보이-, -은/는지’가 1%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항목들은 1% 이하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은/는/을 듯싶-, -을 성싶-’은 구

어 말뭉치 분석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 보-/하-/싶-, -을까 보-/하-/싶-, -은/는가 보-/하-/싶-’처럼 의미 차이 없이

보조 용언만 교체된 추측 표현의 경우 보조 용언 ‘보다’가 결합된 형태가 다른 형태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 보-/하-/싶-’와 ‘-은/는가 보-/하-/싶-’

의 경우, ‘-나 보-’는 3%(266번), ‘-나 하-’는 0.24%(17번), ‘-나 싶-’은 0.13%(9번)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서 ‘-나 보-’의 사용 빈도가 확연히 높았고, ‘-은/는가 보-’도

2%(152번)로 ‘-은/는가 하-’ 0.15%(11번), ‘-은/는가 싶-’ 0.14%(10)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을까 보-’도 0.63%(45번)로 미세한 차이지만 ‘-을까 하-’

0.42%(30번), ‘-을까 싶-’ 0.18%(13번)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두 보조 용언 ‘보다 > 하

다 > 싶다’ 형태 순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다. 또한 어미만 교체된 변이형태 ‘-나 보

-/하-/싶-’와 ‘-은/는가 보-/하-/싶-’의 경우 어미 ‘-나’ 형태가 ‘-은/는가’ 형태보다 사

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추측 표현 중에서

어떤 형태를 먼저 제시해 줘야 할지 등의 교육 항목 순서와 제시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은/는지’와 여기에서 파생된 ‘-은/는/을지 모르-’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의 사용 빈도는 1.84%(132번)로 ‘-은/는지’ 1.01%(72번)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추측 표현 ‘-은/는지’는 연결어미로 사

용되는 경우에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

았다. 내포문 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미 ‘-은/는지’에 용언 ‘모르다’가 결합된 ‘-

은/는/을지 모르-’ 구성일 때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

-’가 ‘-은/는지’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어 말뭉치 추측 표현 사용 빈도 결과와 3.1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

측 표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구어 말뭉치에서 1% 이상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

추측 표현들은 한국어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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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루고 있는 추측 표현 중에서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난 표

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을까 보-’는 한국어 4종 교재에 모두 제시된 추측 표현으로 한국어 교육 현

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추측 표현 중 하나인데 실제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

는 낮게 나타났다.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이 구어와 문어의 사용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어 말뭉치를 분석해 보았으나 결과는 모두 낮

게 나타났다.34)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을 선정할 때 ‘-을까 보-’를 어떻게 처

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은/는/을 모양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은/는/을 모양이-’는 한국어 3

종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으로 역시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 중 하

나이다. 그러나 구어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단 두 번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어 교

육에서 ‘-은/는/을 모양이다-가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사용 빈도를 보

여주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 후반 또는 중급 초반에 주요 추측 표현으로 ‘-은/는/

을 모양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말뭉치 분석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

으나 실제 구어 말뭉치 결과에서는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았다.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

가 낮게 나타난 원인이 구어와 문어의 사용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

어 말뭉치를 분석해 보았는데 ‘-은/는/을 모양이-’의 구어 사용 빈도가 2번인 것에 비

해 문어 사용 빈도는 1,986번으로 구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35).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은/는/을 듯-’ 계열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어 교재에는 ‘-은/

는/을 듯-, -은/는/을 듯하-, -은/는/을 듯싶-’ 형태로 3종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

어 말뭉치 분석에서는 ‘-은/는/을 듯-’ 0.18%(13번), ‘-은/는/을 듯하-’ 0.53%(38번), ‘-

은/는/을 듯싶-’ 0%(0번)로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문어 말뭉치 분석에서는

‘-은/는/을 듯-’ 8,912번, ‘-은/는/을 듯하-’ 3,728번, ‘-은/는/을 듯싶-’ 268번 나타났는

데 ‘-은/는/을 듯-’의 경우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측으로

사용된 경우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어와 구어 사용 빈도 차이가 높게 나

타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필수 항목 선정에서 ‘-은/는/을 모양이-’과

‘-은/는/을 듯-’ 계열처럼 구어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기만 문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추측 표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4) ‘-을까 보-’는 문어 말뭉치 총 10,066,722어절 중에서 249번 나타났다. 이것은 형태만을 고
려한 기본 검사 결과이므로 실제 ‘-을까 보-’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빈도는 더 낮을 것으
로 보인다.

35) 이러한 결과는 이지연(2018)에서도 나타나는데 ‘세종 말뭉치’에서 사용역별(학술, 신문, 소
설, 구어 등)로 100만 어절씩 추출하여 말뭉치를 분석하였는데 ‘-은/는/을 모양이-’는 소설
분야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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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본 구어 말뭉치 추측 표현의 사용 빈도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추측 표현 형태 분석인 구어 말뭉치 1차 분석에서 ‘-겠-’(36.65%), ‘-은/는/을

것 같-’(24.98%), ‘-은/는지’와 ‘-을 것이-’(12.18%)가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둘째, 추측 표현 의미 분석인 구어 말뭉치 2차 분석에서 추측 표현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빈도를 살펴보면 ‘-은/는/을 것 같-’이 40.23%로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겠-’이 28.65%, ‘-을 것이-’가 10.68%로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세 추측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측 표

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측 표현 교육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이 세 표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구어 말뭉치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비교해 봤을 때 추측 표현 25개 항목 중

에서 14개 항목이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었고, 11개 항목이 추측 이외의 다른 의미

로도 사용되었는데 그중에서 7개 항목이 추측의 의미로 50% 이상 사용되었다.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추측 표현이 추측의 의미로 50% 이상 사용된다는 것은 그 표현이

갖는 의미 중에서 추측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

지만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다른 의미들의 사용으로 인해 추측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추측 표현 교육 단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추측 표현이 여러 의미로 사용

될 경우 여러 의미 중에서 추측의 의미를 어느 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

과적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들은 대부분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1% 이

상의 표현들로 실제 언어생활이 한국어 교육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추측 표현인 ‘-은/는/을 모양이-’와 ‘-은/는/을 듯-’ 관

련 표현들은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는 사용 빈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이 표현들이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뭉

치 문어 사용 빈도 분석에서 결과가 구어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

현 항목을 선정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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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 및 특성

4.1.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

3장 1절의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교재마다 제시된 추측 표현들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공통된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절에서

는 3장 한국어 교재 및 말뭉치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국어 추측 표현의 필수 교수 항

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문법서에 제시된 모든 추측 표

현들을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측 표현 중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항목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인지, 문법화된 표현인지, 실

용성과 활용성이 높은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수/학습되는 표현인지, 추측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교수 항목의 선정 기준으로 고려되었던 고빈도 표현들은 한국인 화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므로 교육 항목 선정에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고빈도 표현이라고 해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더 높고 저빈도

표현이라고 해서 교육적 가치가 더 낮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추측 표현 항

목 선정에서 실제 언어생활 반영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교수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교육적 가치 및 필요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기

준으로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을 기본으로 삼고 자료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

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 앞서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

준 모형 개발’ 연구가36) 2단계(김중섭 2010, 2011)로 진행되었는데, ‘국제 통용 한국어

36)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은 국립국어원 주도로 실시된 국가 사업으로 총 4단
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이 1단계(김중섭 2010), 2단
계(김중섭 2011)로 진행되어 1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육 표준 등급을 7등급으로 설정하고 각
등급의 목표 및 내용 기술 범주를 주제, 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기술(과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로 나누었다. 2단계에서는 1단
계 연구에서 제시한 각 범주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등급별로 선정하고 배열하여 표준 교육과
정의 교수요목을 확정하였다. 3단계(2016)에서는 1, 2단계에서 연구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였다. 7등급이었던 교육 표준 등급을 6+로 수정하
고 등급별 목표 및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4단계(2017)에서는 3단계 연구의 연장선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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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범주별 표준 교수 요목을 설계하였다. 선행 연구 및

한국어 교재를 기초 자료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주별 교수 요목을 설계하고,

몇 차례에 걸친 연구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전문가 토론

회를 거쳐 최종 교수 요목을 확정하였다.

4.1.1.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의 기준

일반적으로 문법 항목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한국어 교재나 말뭉치 빈도 등의 객관

적 자료를 이용해 검증하는 객관적인 방법과 한국어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인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한 절충적인 방법이 있는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모

두 이용한 절충적인 방법을 사용해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등급화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문법 항목 선정을 위해 2종 문법서에37) 나

타난 1,886개 문형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항목과 이형태 등을 제외하고, 600개 문형을

우선 정리한 다음,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최종적으

로 629개의 문형을 7등급으로 나누어 문법 항목을 목록화하였다.

문법 항목 선정 시 형태, 의미,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형태의 경우 이

형태와 같은 형태 정보로 통합하고, 의미의 경우 의미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능의 경

우 쓰임에 따라 의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표현이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쓰이고 의미 차이가 날 때 각각 개별 문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법

항목이 표준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문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국립국어원 주도로

한국어 교수자, 연구자, 학습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준 문법의 틀과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총 4단계에 걸쳐 ‘한국어교육 문

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제1단계(김호정 2012)에서는 문법・표현 항

목의 등급 기준 마련, 문법・표현 교육 내용 기술안 개발, 초급 문법 범주의 중국어・
몽골어 대조 연구라는 세 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고, 2단계 연구(양명희

2013)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초급 문법・표현 항

목의 문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다. 3단계 연구(양명희 2014)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이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세목화하였다.
37)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사전」,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문법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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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고,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교육 내용을 기술하였고

마지막 4단계 연구(양명희 2015)에서는 1～3단계에서 개발된 표현 항목 내용을 재검

토하여 수정・보완하고 한국어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검색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는 문법 항목을 새로 선정하지 않고 ‘국

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목록을 기반으로, 문법 항목 선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문형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고급을 제외한 초급용 92개, 중급용

113개 문법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 문형 목

록 수정을 위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문형 선정 기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의 선정 기준은 대표형 제시에 관한 것을 제

외하고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목록에서 한국어 교재 중복

도가 높은 항목 중 누락되었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 항목과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

해서만 추가로 검토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

발 2단계’는 한국어 교재와 문법서를 토대로 문법 항목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두 연

구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에는 말뭉치 사용 빈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위 <그림 4-1>

에 제시된 선정 기준에 말뭉치 빈도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형태 중에서 빈도

가 높은 것을 대표형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말뭉치 빈도를 반영해 문법 표현

38) 토픽 초급 중급 목록은 한국어 교재 빈도와 말뭉치 빈도 그리고 토픽 기출 문제지 빈도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 문법 범주를 재분류하고, 범주 구분을 학교 문법,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가 차원

문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 형태 의미 기능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문법 표현 항목 통합의 일관성 동일 문법

표현 항목의 의미적 기능적 기준에 의한 세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변이형 이형태 중 빈도 높은 것을 문형의 대표형으로 선정하였는데 부분적으로

토픽 초급 중급 목록을 참조하였다.38)

∙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중복도와 교재에 문법 항목이 어떤 형식으로 제시되

어 있는지 그 형태 등을 참고하여 교수 학습 현장의 실제성을 고려 추가로

한국어 교재의 출현 빈도가 높은데 누락되어 있거나 한국어 능력시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누락된 항목 등은 검토를 통해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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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선정하는 것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추측 표현 항목 선정에 ‘교육적 가치’와 함께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실용성’ 그리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육의

실제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심

으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점들을 보완하고 한국어 교재 및 말뭉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추측 표

현 교수 필수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어 교육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 선정 시 한국어 교육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추측 표현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항목을 선정한다.

교육적 가치는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문

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

발 연구’에서 선정한 문법 항목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다각적 관

점에서 연구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선정된 문법 항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전반적인 한국어 문법・표현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추측 표현 연구 측면에서 연구 결과가 미흡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결과물을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삼고 이를 보완 수정하여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다) 실용성 있는 항목을 선정한다.

실용성이란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교육 문

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미혜(2005)에서 제시한 것처럼 말뭉치 구성 방법, 복합 형태(표현)의 단위를 결정하

는 방법 등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 문법 항목 선정 시 말뭉치 빈

도를 선정 기준에서 배제하고 부분적으로 참고만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한 것과 실제 언어생활과 차이가 있어 한국어 교육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

하게 되면 한국어 교육은 무의미하게 된다. 특히 추측 표현의 경우 문어보다 구어에

서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어 말뭉치는 한국인 화자들이 추측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한국인

구어 말뭉치 빈도 분석 결과를 추측 표현의 실용성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

다. 선행 연구들에서 고빈도 추측 표현 항목들만을 선정하여 다루기도 했는데 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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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빈도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저빈도라고 해서 교육적으로 중요도가 떨

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측 항목 선정 시 고빈도와 저빈도를 구분

하지 않고 사용 비율 1%까지 유의미한 결과로 보도록 하겠다.

(라). 실제 한국어 교육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추측 표현 항목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이다. 물론 한국어 교재는 교재를 집필한 연구진들의 주관적 판단에 좌

우되기도 하지만 여러 교재에서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와 ‘국

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재 6종을39) 자료로 삼았

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와 차이가 나고 중복되는 ‘연세대학교, 이

화여자대학교’ 교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신 개정판 이전 출판물이므로 교재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측 항목 선정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으로 교

육용 추측 표현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외의 항목들은 다른 선정 기준들을 적용한 후

논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40)

4.1.2.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

4.1.1.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교수 항목을 선정할 것이다.

첫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결과물에서 추측 표현을 추출한다.

둘째,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 이상인 추측 표현 항목 중에서 ‘한국어교육 문

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 추출된 추측 표현과 4종 한국어 교재 중에서 3종 이상

제시된 추측 표현 중에서 중복된 추측 표현들을 우선으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확정한다.

셋째, 그 외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 이상인 추측 표현 중에서 교육용 추측 표

현 항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표현,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 이하인 추측 표현 중

에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 제시되거나 한국어 교재에 중복으로

39)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에서 참고한 한국어 교재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국어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재이다.

40) 말뭉치 분석 시 추측 표현 항목 추출을 위해 자료로 사용했던 문법서와 사전은 교육용 추
측 표현 항목 선정에 자료로 삼지 않았다. 문법서와 사전 성격상 거의 모든 표현이 제시되
어 있기 때문에 교육용을 선정하는 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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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추측 표현들은 보류로 두고 논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

1)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추측 표현

먼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 선정된 총 205개 문법・표현 중에

서 추측 표현을 추출하였다.

∙-겠-, -을2, -을까, -을 것 같다, -을까 보다, -을걸, -나 보다, -나 싶다, -어야겠-,

-을 테니, -을 텐데, -어서인지, -은/는/을 듯이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1)에서 추출한 추측 표현은 총 13개이다. ‘문

법・표현 연구’에서는 문법・표현들의 대표형을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형태들을 관련

형으로 두었는데 ‘문법・표현 연구’에서 제시한 대표형(형태 제시 방법 포함)이 본 연

구의 제시 방법과 달라 항목 선정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추측 표현 ‘-을 것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과 추측 표현 ‘-을 것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을 것이

-’만을 추측 표현으로 보는 반면, ‘문법・표현 연구’에서는 ‘-을 것이-’를 하나의 표현

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성어미 ‘-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42) ‘-을 것이-’가 추측

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전성어미 ‘-을’이 가진 미래성(불확실, 미정)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을’을 ‘-은’이나 ‘-는’으로 교체했을 때 더이상 추측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의 미래성(불확실, 미정)은 ‘-을 것이-, -을 터이-’ 형태로

사용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전성어미 ‘-을’을 하나의 추측 표현 항목으로 제시

하고 ‘-을 것이-’를 전성어미 ‘-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결

합된 ‘-을 터이-’ 역시 개별 추측 항목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법・표현 연

구’에서는 ‘-을 터이-’를 개별 항목으로 보고 ‘-을 테니, -을 텐데’ 두 형태를 대표형으

로 선정하였다.

이기종(1996)에서 ‘-을 것이-’, ‘-을 터이-’는 ‘관형사형 어미 + 의존 명사 +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이때 ‘것’과 ‘터’는 의존 명사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고 세 구성

요소가 재구조화되어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을 것이-’의 추측 의미

41) 기술의 편의를 위해 ‘문법・표현 연구’로 줄여서 지칭하도록 하겠다.
42)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에서 조사 ‘을’과 어미 ‘-을’을 구분하기 위해 어미
를 ‘-을2’로 표기하고, 동사나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명사를 수식하는 전성어미
로, 미래, 추측, 예정, 의도 등의 기능을 가진다고 기술하고 추측이나 예정은 뜻을 구분하기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여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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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형사형 어미 ‘-을’에서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성 요소의 결합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을 것이-’를 개별 추측 표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전성어미 ‘-을’이 추측 기능으로도 사용

된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을 것이-’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욱 효과

적일 것이다.

특히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후행 명사의 의미 또

한 중요한데 추측 표현으로서의 ‘-을 것이-’ 는 의존 명사 ‘것’이 의존 명사로서의 의

미를 상실하고 추측 표현의 한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을 것이-’를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을’에 포함된 형태로 보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

법・표현 연구’ 결과의 ‘-을2’에서 ‘-을 것이-’를 분리해 ‘-을 것이-’을 개별 추측 표현

항목으로 보고 ‘-을 것이에요, -을 거야, -을 거예요, -을 거니까’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을 것이-’를 대표형으로 선정하도록 하겠

다.

다음으로 ‘-나 보-’와 ‘-은/는가 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문법・표현 연구’에서는

대표형을 ‘-나 보-’로 선정하고 ‘-은/는가 보-’를 ‘-나 보-’에 포함시켰는데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의미 차이는 없지만 선행 어미나 보조 용언이 교체되어 형태

가 달라지는 경우 별개 항목으로 처리하여 ‘-나 보-’와 ‘-은/는가 보-’ 둘 다 대표형으

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어야겠-’과 ‘-을 테니, -을 텐데’, ‘-어서인지’를 추측 표현 항

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고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문법・표현 연구’에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을 말뭉치 분석에서 제시한 형태

제시 기준에 따라 표기 방법을 통일시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문법・표현 연구’에서 추출된 추측 표현 항목 재정리

2)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

‘문법・표현 연구’에서 추출된 추측 표현 항목 <표 4-1> 중에서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 이상이고(<표 3-17> 참고) 한국어 교재에 3종 이상 제시된 추측 표현들

(<표 3-5> 참고)을 먼저 추측 표현 교수 필수 항목으로 확정한다.

-겠-, -을 것이-, -을까, -은/는/을 것 같-, -을까 보-, -을걸, -나 보-,

-은/는가 보-, -나 싶-, -어야겠-, -을 테니, -을 텐데, -어서인지, -은/는/을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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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확정된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우선 확정된 추측 표현 교수 필수 항목은 총 8개 ‘-은/는/을 것 같-, -겠-, -을 것이

-, -나 보-, -을까, -을 터이-, -은/는가 보-, -을걸’이다. 위 <표 4-2>에서 보는 것

처럼 본 연구에서는 ‘-을 터이-’를 대표형으로 삼은 데 반하여 ‘문법・표현 연구’ 및

한국어 교재에서는 ‘-을 테니(까), -을 텐데’ 두 형태가 개별 추측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추측 표현 선행 연구에서 보면 이기종(1996), 장경희(2017)에서는 -을 터이-’를

대표형으로 삼았고, 윤혜진(2010)과 안주호(2008)에서는 ‘-을 텐데, -을 테니까’를 대표

형으로 선정하였다.

‘-을 터이-’는 ‘-을 것이-’와 같이 ‘관형형 어미 + 의존 명사 + 서술격 조사’로 구성

된 표현으로 다양한 어미와 결합해 ‘-을 테니(까), -을 테면, -을 텐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안주호(2008)에서는 의존 명사 ‘터’의 선후행 요소의 결합 양상과 빈

도수를 보여주었는데 ‘-을 터’가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서술형은 ‘-을 터이지/테

지(요), -을 터이오/테요, -을 터이-/테다, -을 터이야/테야’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

고, 의문형은 ‘-을 터이지요/테지요?, -을 터이냐/테냐?’ 순으로,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을 터이니/테니, -을 터인데/텐데, -을 터이니까/테니까’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형태 중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형태들은 ‘-을 터이지/테

지(요), -을 터이니/테니, -을 터인데/텐데, -을 터이니까/테니까’인데 그중에서 ‘-을

텐데’와 ‘-을 테니까’가 추측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지연(2018)에서는 ‘-을 터이-’의 형태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는데 ‘-을 텐데’가

46%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을 테니까’가 31%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을 터이-’는 13%로 세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았지만, 문어에서만 사용되

었고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0%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을 터이-’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고 어미와 결합한 형태로만 사용이

추측 표현 항목 문법・표현
연구

한국어 교재
(3종 이상)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

목록
선정

-은/는/을 것 같- ○ ○ 40.24% 확정
-겠- ○ ○ 28.65% 확정

-을 것이- ○ ○ 10.68% 확정
-나 보- ○ ○ 3.99% 확정
-을까 ○ ○ 3.83% 확정

-을 터이- -을 테니
-을 텐데

-을 텐데
-을 테니까 2.46% 확정

-은/는가 보- ○ ○ 2.12% 확정
-을걸 ○ ○ 1.4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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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추측의 의미로는 ‘-을 텐데’와 ‘-을 테니까’가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측면에서 보면 ‘-을 터이-’를 대표형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대표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대표형으로 제시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여

러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을 대표형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이다. 어미가 결합된 모든 형

태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와 의지를 나타내는 형태를 각각 대표형으로 제시해야 하고,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중

에서 어떤 것을 대표형으로 선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을 터이-’형

태가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고, ‘-을 텐데, -을 테니까’ 등이 하나의 어미처럼 사용되

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문법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대표형으로 제시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을 터이-’를 대표형으로 선정하도록 하

겠다.

따라서 확정된 추측 표현 교수 필수 항목은 ‘-은/는/을 것 같-, -겠-, -을 것이-, -

나 보-, -을까, -을 터이-, -은/는가 보다-, -을걸’이다.

다음으로 논의가 필요한 보류된 추측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어 말뭉치 사

용 비율이 1% 이상이지만 ‘문법・표현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중복되어 제시되지 않

은 추측 표현 항목들,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 이하인 추측 표현 중에서 ‘문법・
표현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중복되는 추측 표현 항목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중복도가 높지만 ‘문법・표현 연구’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들을 보류로 두고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선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표 4-3> 보류된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는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84%로 25개 표현 항목

중 8번째로 빈도가 높은 추측 표현이다. 한국어 교재 4종에 모두 제시가 되어있지만

‘문법・표현 연구’에는 항목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문법・표현 연구’는 ‘국제 통용 한

추측 표현 항목 문법・표현
연구

한국어 교재
(3종 이상)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

목록
선정

-은/는/을지 모르- ○ 1.84% 보류
-어/아/여 보이- 1.05% 보류
-은/는지 -어서인지 1.05% 보류
-을까 보- -을까 보- ○ 0.63% 보류
-은/는/을 듯 -은/는/을 듯이 0.18% 보류

-은/는/을 모양이- ○ 0.03% 보류
-아야겠 -었으면 좋겠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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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에서 제시한 목록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때 사

용된 주요 자료는 두 종의 한국어 문법서이다. 이 문법서들은 ‘-은/는/을지 모르-’가

개별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은/는/을지’에 포함된 하위 의미로 제시되

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은/는/을지 모르-’가 문법 표현 항목으로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ㄴ지1, 는지, 는지요, 은지1, 은
지요’와 ‘ㄹ지, 을지/을지요’가 고급과 최상급 단계의 문법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지

만 ‘문법・표현 연구’ 결과물에는 ‘-은/는지’가 문법 표현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

다. 그 이유를 연구 대상 등급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는지’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에는 고급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토픽>에는 중급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어 ‘문법・표현 연구’ 2단계에서 처음에는 연결어미로 중급 항목

으로 선정하였다가 ‘문법・표현 연구’ 3단계에서 다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

형 개발 2단계’ 등급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급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문법・표현 연구’

는 초급과 중급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은/는지’가 최종 선정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는지’가 ‘문법・표현 연구’에서 고급 단계 문법 표현 항목

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고, ‘-은/는지’를 추측 표현 항목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은/는

지’에 포함되었던 ‘-은/는/을지 모르-’를 분리해 개별 문법 항목으로 처리하고 추측 표

현 교수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 ‘-은/는지’는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 25개 추측 표현 항목 중 11번째로 사

용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1% 이상의 사용 비율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법・표현 연구’ 선정 목록에는 없지만 고급 단계 항목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교육

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법・표현 연구’에서는 ‘-어서인지’를

중급 표현 항목으로 선정하였는데 ‘-어서인지’의 추측의 의미는 ‘-어서 + 이다 + 은/

는지’의 결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은/는지’에서 온 것이므로 ‘-어서인지’를 하나의

추측 항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서’가 없이 ‘-은/는지’만 사용

되는 경우에도 추측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어서’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은/는지’를 하나의 추측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는지‘도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으로 선정하

도록 하겠다.

‘-어/아/여 보이-’는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1.05%) 정도이고, ‘문법・표현 연

구’에 표현 항목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또한 한국어 교재 중복도도 낮은 편이다(2종 한

국어 교재에 제시됨).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 빈도가 낮고 교육적 가치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국어 추측 표현 교수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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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표현 ‘-을까 보-’는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이 1% 미만으로 사용 빈도가 낮지

만 4종 한국어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루는 항목 중의 하나이고, ‘문법・표현 연구’에도 선정되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항목으로 보고 추측 표현 교수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 ‘-은/는/을 듯’은 ‘문법・표현 연구’에 선정된 항목으로 한국어 교재에는

‘-은/는/을 듯’ 형태는 한 교재에만 제시되어 있지만 ‘-은/는/을 듯하-, -은/는/을 듯싶

-’ 형태로 2종 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어 말뭉치 사용 비율은 0.18%로 매우

낮았는데 ‘-은/는/을 듯’ 계열인 ‘-은/는/을 듯하-’ 역시 0.53% 사용 비율이 낮았고 ‘-

은/는/을 듯싶-’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3장 말뭉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

/는/을 듯’ 계열 추측 표현들은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실제로

말뭉치 사용 빈도 분석에서 문어와 구어 사용 빈도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43) 구어 말

뭉치 사용 빈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문어 사용 빈도가 높고, ‘문법・표현 연구’에도 선

정되었고, 한국어 교재 3종에서 ‘-은/는/을 듯’ 계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은/는/을 듯’ 계열

중에서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뚜렷한 ‘-은/는/을 듯하-’만

을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44)

동일한 현상이 추측 표현 ‘-은/는/을 모양이-’에서도 나타난다. ‘-은/는/을 모양이-’

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에 고급으로 등급이 설정되어

있어 ‘문법・표현 연구’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고급 단계 문법 표현 항목으로 처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는/을 모양이-’는 한국어 교재 3종에 제시되어 있

고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어 토픽 시험에도 중급으로 설정된 표현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도가 아주 높은 항목이다. 그러나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

는 총 805,646어절 중에서 단 2번만 출현할 정도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데 ‘-은/는/

을 모양이-’도 ‘-은/는/을 듯하-’와 마찬가지로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지연(2018)에서 제시한 ‘-은/는/을 모양이-’ 말뭉치 분석 결과를 보면 ‘-은/는/을

43) ‘-은/는/을 듯’ 계열 추측 표현들의 말뭉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은
형태만을 고려하여 검색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측 표현이 아닌 형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측 표현 항목 문어 말뭉치 사용 빈도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
-은/는/을 듯 8,912 65
-은/는/을 듯하- 3,728 38
-은/는/을 듯싶- 268 0

44) ‘-은/는/을 듯’은 문어 말뭉치 분석 결과에 비추측 형태, 비추측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실제 사용 빈도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70 -

모양이-’는 문어 특히 소설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사용 빈도의

86%를 차지하였다. 이지연(2018)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은/는/을 모양이-’는 구어

에 비해 문어에서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가 비슷한 추측 표

현 ‘-나 보-’, ‘-은/는가 보-’가 구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은/는

/을 모양이-’의 사용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은/는/을 모양

이-’가 실제 구어에서는 사용이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문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한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추측 표현이므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선정

하도록 하겠다.

‘문법・표현 내용 연구’에서 선정된 ‘-아야겠-’과 한국어 교재 3종에 중복되어 제시

되어 있는 ‘-었으면 좋겠다’는 개별 추측 표현 항목으로 보지 않도록 하겠다. 왜냐하

면 이 표현에 사용된 ‘-겠-’의 쓰임은 추측이지만 이 두 표현 자체를 추측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고 추측 표현 ‘-겠-’에 포함된 관련된 형

태로 보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최종 선정된 추측 표현 필수 교수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최종 선정된 추측 표현 필수 교수 항목

추측 표현 항목

1 -은/는/을 것 같-

2 -은/는/을 듯하-

3 -은/는/을지 모르-

4 -은/는/을 모양이-

5 -을 것이-

6 -을 터이-

7 -은/는가 보-

8 -을까 보-

9 -나 보-

10 -겠-

11 -은/는지

12 -을까

13 -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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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의 특성

본 절에서는 교수 필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 표현별로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국어 교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추측 표현의 의미를 변별력

있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 각 추측 표

현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측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측 표현은 공통으로 가지는 몇 가지 형태·통사적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1, 2인

칭 주어 제약을 가진다는 것이다. 발화 현장에서 발화 참여자(화자와 청자)에게 일어

난 또는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추측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1, 2인칭은

주어로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화자가(또는 청자에게) 발화 현장에서 자신에게 일

어나고 있는 상태 또는 행위를 화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추측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발화 현장의 사태라도 화자가 미쳐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추측

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 2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추측 표현은 청유형, 명령형과 결합할 수 없다. 추측이란 명제에 대한 화

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과 청유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어떤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 표현 별

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의 특성을 살펴볼 때 최대한 추상적인 개념은 배제하고 한

국어 교육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4.2.1. 단일 구성

4.2.1.1. ‘-겠-’

선어말어미 ‘-겠-’은 추측과 의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어미로 구어 말뭉치 사

용 빈도에서 ‘-겠-’의 전체 사용 빈도 중 추측으로 사용된 빈도는 48.52%로, ‘-겠-’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약 50% 정도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45) 선어말어미 ‘-겠-’

45) 장경희(1985)는 ‘-겠-’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결과 짐작’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
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들이 ‘결과 짐작’에서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겠-’이
가진 가장 우세한 의미가 ‘결과 짐작’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본 연구 구어 말뭉치 분석 결과
는 장경희(1985) 논의에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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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뭉치 분석에서 추측 표현 중에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고 한국어 교재 출현 빈

도도 높은 실제로 사용도가 높은 추측 표현이다.

먼저 ‘-겠’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의 연구

에서 인칭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는 1, 2인칭 주어가 동

사와 결합하면 의지를 나타내고 형용사와 결합하면 추측을 나타내며 3인칭의 경우는

결합하는 용언에 관계없이 모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효정(2004)에서

도 ‘-겠-’이 동사와 결합하고 주어가 1인칭이면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강현주

(2010)에서는 평서문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일 때는 ‘-겠-’이 보통 의지를 나타내고 주

어가 2, 3인칭일 때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조건문일 경우에는 주어가 1인칭이어도 ‘-

겠-’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시하면서 평서문과 조건문으로 나누어 주어가 1

인칭일 때 ‘-겠-’이 추측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조건문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조건문

일 경우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겠-’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추측 표현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평서문에서도 ‘-겠-’이 1인칭 주어가 사용돼 추

측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46)

이와는 반대로 전나영(1999)에서는 선어말어미 ‘-겠-’은 화자가 자신의 짐작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 가장 높은 화자 자신이 주어인 1인칭과 자주 사

용되고, 3인칭 주어의 상황에 대해서는 화자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거의 사용되지 않

고 3인칭 경우에는 과거 사태에 대해서만 추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어말어미 ‘-겠-’은 다른 추측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 2인칭 주어 제약

을 가진다. 그리고 ‘-겠-’은 추측과 더불어 의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겠-’이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 주어와 사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1) 가.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밥을 먹겠다.

나.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고속도로니까 {나는/너는/지애는} 세 시간 후쯤 도착하겠다.

다. 거기에 가면 어쩌면 {나는/너는/지애는} 친구를 만나겠다.

46) 서정수(1996)에서는 조건의 ‘-(으)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표 형태로 보았다.
(1) 불확실성 조건 표시; 조건문의 앞 절에 불확실한 전제를 도입하여 일반 조건문을 이룸.
예) 만일 내일 눈이 오면 그 친구가 산에 안 갈 것이다.

(2) 불가능성 조건 표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상적인 전제를 도입하여 가상적인 문장을 이룸
예)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너를 도와 주겠다.

(3) 확실성 조건 표시: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선행절을 이룸(흔히 말하는 조건절과는 다름).
예)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온다.

불확실성 조건과 불가능성 조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개연성이 높아서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온전한 확실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추측이 요구된다. 확실성 조건 표시의
경우 추측 표현과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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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는/*너는/*지애는} 오늘 꼭 친구를 만나겠다.

(1가)처럼 발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없지만 (1나)처럼 미실현 사태와 (1다)와 같이 조건절이 선행할 경우 인칭 제약 없이

1, 2, 3인칭 모두 주어로 사용이 가능하다. (1다)～(1라)에서는 동일한 주어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1다)에서는 추측을 나타내고 (1라)에서는 의지를 나타낸다. 추측을 나

타내는 (1다)는 주어 인칭 제약이 없지만,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1라)는 1인칭은

가능하지만 2, 3인칭은 주어로 사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동일한 주어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겠-’의 의미가 달

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동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사가 행

동성을47) 가질 때 1인칭 주어는 행동자가48) 되어 ‘-겠-’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게 되

고,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때 1인칭 주어는 비행동자가 되기 때문에 ‘-겠-’은 의지

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즉 1인칭 주어가 행동성을

가진 동사가 결합해 미래의 행동을 나타낼 때는 ‘-겠-’은 의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이외의 경우 1인칭 주어가 비행동자이고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때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1다)의 동사 ‘만나다’는 주어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행동성 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1라)의 ‘만나다’

는 주어의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행동성 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지의 의미

를 가지게 된다.

추측의 ‘-겠-’은 선행 결합 용언 제약과 시제 제약이 없다.

(2) 가. 지애는 벌써 학교에 갔겠다.

나. 지애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겠다.

다. 지애는 내일 이 시간쯤 학교에 가겠다.

라. *지애는 벌써 학교에 가겠었다.

(2가)는 ‘-겠-’이 사용되어 과거에 완료된 사태를, (2나)는 현재의 사태를, (2다)는 미

래의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2가)처럼

선행 결합은 가능하지만 (2라)처럼 후행 결합은 불가능하다.49)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

47) 서정수(1996:625)에서 동사의 행동성이란 행동자(주어)의 능동적 동작, 즉 행동자의 능동적
인 의도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어 동사 중에 행동성을 지닌 동사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행동성과 비행동성으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도 있다.

48) 서정수(1996)에서 행동자란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행동을 스스로 실행하는 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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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시점은 항상 화자가 발화하는 현재가 된다.

‘-겠-’은 추측 표현의 공통적인 제약인 청유형, 명령형 어미와는 결합이 불가능하지

만 평서형과 의문형 어미와는 결합할 수 있다. 의문형으로 사용될 경우 화자가 청자

의 의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청자의 판단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자의 목적에

따라 의문문에서 ‘-겠-’이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겠-’은 연결어미 제약이 없어 다양한 어미와 결합해서 사용될 수 있다.

추측의 ‘-겠-’은 아래 예문과 같이 화자, 청자, 제3자(후행절 또는 주절 주어)의 판단

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판단 주체 제약이 없다.

(3) 가. 지애는 벌써 학교에 갔겠다.

나. 네 생각에 지애는 학교에 갔겠어?

다. 준이는 춥겠다 싶어 옷을 더 가지고 갔다.

라. 지애는 준이가 지각하겠다 싶어 소리를 질러서 깨웠다.

다음으로 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겠-’은 지각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판단 근거가

지각적 경험이든지 비지각적 경험이든지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데 비해 ‘-겠-’은

지각적 경험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어말어미 ‘-겠-’은 화자가 오감을 통

해서 판단 근거가 감각될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판단 근거가 비지각적 경험인 화

자의 느낌이나 직감인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50)

(4) 가. (음식을 보고) {맛있겠어요/맛있을 것 같아요/맛있을 거예요}.

나.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고) 이제 목욕해도 {되겠어요/될 것 같아요/*될 거예요}.

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이 피아노는 {비싸겠어요/비쌀 것 같아요/*비쌀 거예요}.

라. 내 느낌에는 지금 비가 {*오겠어/오는 것 같아/*올 거예요}.

(4가)는 시각적 경험이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고 (4나)는 촉각이 (4다)는 청각적 경험

이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겠-’과 ‘-은/는/을 것 같-’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

다. (4라)처럼 판단 근거가 화자의 느낌인 경우에는 ‘-은/는/을 것 같-’은 사용이 가능

49) 박재연(2004)에서는 ‘-겠더-’가 과거의 추측을 표현할 수 있는 있지만 다른 추측 표현들처
럼 단순한 과거의 추측 판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더-’가 화자의 시점을 과거로 옮기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주어가 2, 3인칭인 경우 ‘-겠더-’와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겠-’이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50) 이필영(2012)에서 ‘-겠-’은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감각적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에 쓰
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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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겠-’은 사용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겠-’은 판단 근거가 감각될 수 있는 지

각적 경험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지각적 경험이란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촉감이나 질감을 추측할 때 만져보는 것

은 직접 경험이 되고 시각으로 감각되는 것은 간접 경험이 된다. 아래 (5가)처럼 음식

의 맛을 추측할 때 음식을 직접 맛보지 않고 음식의 색깔만을 보고 맛을 추측하는 경

우 ‘-겠-’이 사용될 수 있지만 (5나)처럼 음식 맛을 본 후에는 화자가 직접 경험을 했

기 때문에 ‘-겠-’ 사용이 불가능하다.

(5) 가. (음식의 색깔을 보고) 아주 {맵겠어요/매울 것 같아요/매울 거예요}.

나. (음식을 먹어 보고) 아주 {*맵겠어요/매운 것 같아요/*매울 거예요}

따라서 ‘-겠-’은 판단 근거가 지각적 경험이어야 하고, 지각적 경험은 판단과 관련된

간접 경험이어야 한다.

다시 위 예문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보고 음식의 맛을 판단하는 (4가)의 경우에는 ‘-

을 것이-’가 사용 가능한데 비해 (4나)～(4다)에서는 ‘-을 것이-’가 사용 불가능하다.

‘-은/는/을 것 같-’ 의미 자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 것이-’도 ‘-겠-’과 함께 지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할 때 사용된다. (4가)～(4다)는 모두 지각적 경험을 판단 근거

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가)에서는 ‘-을 것이-’가 사용이 가능한 반면 (4나)～(4

다)에서는 ‘-을 것이-’는 불가능하고 선어말어미 ‘-겠-’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

까? 성기철(2007)에서는51) 이러한 현상을 판단 근거를 얻은 시점의 차이로 보았다.

(6) 가. (지금 일기예보를 들음) 오늘(내일) 비가 {오겠어/올 거야}.

나. (어제 일기예보를 들음) 오늘 비가 {*오겠어/올 거야}. (성기철 2007)

성기철(2007)에서는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게 두고 판단 근거인 일기예보를 들

은 시점만을 다르게 했을 때, (6가)와 같이 화자가 발화 시점에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또는 내일 날씨를 추측하는 경우에는 ‘-겠-’과 ‘-을 것이-’가 모두 가능하지만 (6나)처

럼 일기예보를 들은 시점이 현재(발화 당시)가 아닌 과거(발화 이전)일 경우에는 ‘-겠-’

은 불가능하고 ‘-을 것이-’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겠-’은 추측의 근거를 현재의 경험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을 것이-’는 이전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고 보았다.

성기철(2007)의 견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위 현상은 설명이 된다. (4가)의 경우는 이

전에 사태와 관련된 화자의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

51) 성기철(2007)은 성기철(1976)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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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용이 가능하고 (4나)～(4다)의 경우는 화자의 과거 경험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 것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4가)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발화

현장의 음식이 판단 근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추측의 바탕이 된 것은 화자의 과거 경

험이고 (4나)～(4다)의 경우는 발화 현장의 경험만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선어말어미 ‘-겠-’의 이러한 판단 근거의 현장성이라는 자질은 다음 예문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7) 가. (텔레비전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저 영화 {재미있겠다/*재미있을 거야}.

나. (어제 영화 예고편을 보고 나서) 저 영화 {*재미있겠다/재미있을 거야}.

위 예문들은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7가)

는 화자가 이전에 영화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발화 현장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고 추측하는 경우이고 (7나)는 발화 현장에는 판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의

과거 경험이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경우이다. (7가)는 ‘-겠-’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을

것이-’는 불가능한 반면, (7나)의 경우에는 ‘-을 것이-’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겠-’은

사용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측의 ‘-겠-’은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발

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성’을 ‘-겠-’의 유의미한

자질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추측의 ‘-겠-’이 화자가 청자에게 정서적 공감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현장성’

의 의미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가 청자의 상황을 보거나 들은 다음 청자에게

공감할 때 공감은 발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공감의 근거도 발화 현장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으로 청자와 대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 발화 현장에서 청자의 말을 듣고 즉시 공감을 해야지 이야기를 듣고 며칠 지

난 다음에 공감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8) 가. (지애에게 결혼 소식을 듣고) 지애 씨는 좋겠어요.

나.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외에 이기용(1978) 오승은(2018)에서는 판단 근거의 유무로 ‘-겠-’의 의미 자질을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추측이라는 것은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불확실한 판단으로

모든 판단에는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화자의 직관이라고

할지라도 직관을 가지게 한 경험이나 정보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 근거의 유

무로 추측 표현을 변별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52)

‘-겠-’의 의미 연구에서 확실성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확실성에 대한



- 77 -

연구자들의 의견은 크게 ‘확실성이 높다’와 ‘그렇지 않다’로 나누어진다. 이기용(1978),

전나영(1999), 이미혜(2005)에서는 ‘-겠-’을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보는 반면, 박재연

(2004)은 확실성이 50%는 넘는 정도로, 이필영(2012)에서는 ‘-겠-’은 ‘-을 것 같-’와

확실성 정도가 비슷하며 ‘-을 것 같-’보다 미세하게 확실성이 더 강한 표현으로 보았

다. 황주하(2018)에서도 ‘-겠-’의 확실성의 정도를 [-거의 확신]으로 확실성이 높지 않

은 표현으로 보았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측의 ‘-겠-’을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보

았는데 실제로 ‘-겠-’의 확신의 정도는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확신의 정도는 여

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판

단 근거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또는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에 따라

확실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자가 자신의 짐작이나 느낌으로 판단할 때보다 객

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확신의 정도가 높고, 화자가 판단과 관련된 것을

직접 경험했을 경우 간접 경험한 것보다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 근거의 객관적/주관적 개념은 판단 근거를 주관적인 것과 객

관적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확실한 논문이나 책, 일기예

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판단 근거로 했을 때 확신의 정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

서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화자가 자신의 직감만으로도 강한 확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판단에 더욱 확신을 가지

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어말어미 ‘-겠-’은 지각적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하기 때문에

화자의 짐작이나 느낌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겠-’은 확신

의 정도가 높은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겠-’은 화자의 직접 경험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강한 확신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추측은 화자의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확신은 다른 판단 근거들에서 얻

은 확신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 것이-’가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화자의 직접 경험을 판단 근거로 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겠-’의 확신의 정도는 박재연(2004)과 이필영(2012)의 견해처럼 중간에서

조금 높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측의 ‘-겠-’은 일반적인 추측 기능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감정, 상황을 공감하는 기

능과 완곡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어 기능하기도 한다.

52) 성기철(2007:184)에서도 필자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판단에는 근거가 전제되어
야 하고 근거가 없는 판단은 허황한 무의미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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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지애에게 결혼 소식을 듣고) 너 결혼해서 {좋겠다/*좋을 것 같아/*좋을 거야}.

가′. (지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애는 결혼해서 {좋겠다/좋을 것 같아/좋을 거야}.

나.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힘들 것 같아요/*힘들 거예요}.

다.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월요일이 더 좋겠어요.

라. 주문하시겠어요?

(9가)와 (9나)는 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청자의 기분을 추측하는 동시에 청자의 감정

을 공감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 (9가′)는 (9가)와 문장 주어만 달라졌는데 공감의

기능은 없고 제삼자의 기분을 추측하는 기능만을 가진다. (9다)는 월요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추측의 기능과 함께 거절이라는 상황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완곡의 기능도

가지지만 (9라)는 추측의 기능 없이 완곡의 기능만을 가진다.

화자가 청자의 정서적 상황을 추측해서 표현하는 목적은 청자에게 공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내부로 가져와 타인과 비슷한 감

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의 ‘-겠-’을 사용해 공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공감은 ‘-

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문맥상에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학

습자들에게 ‘-겠-’이 추측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공감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다른 추측 표현과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측의 ‘-겠-’은 ‘-은/는/을 것 같-’과 같이 완곡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지만 모

든 문맥에서 완곡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또한 ‘-겠-’이 추측의 의미를 가지

지 않아도 (9라)처럼 완곡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대체로 ‘-겠-’은 박재연(2004)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언적 양태 표현이 동반할 경우 완곡의 기능을 가지는데 자주 사용되

는 형태로는 ‘-을 수 있겠-, -으면 좋겠-, -으면 되겠-, -아야 되겠-’ 등으로 특히 ‘-

으면 좋겠-’의 경우 완곡의 기능 가지는 동시에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겠-’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미실현 사태와 조건절이 선행할 경우, 1, 2인칭이 주어로 올 수 있음
▶ 동사가 비행동성일 경우 1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음

[+후행 어미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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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은/는지’

‘-은/는/을지’는 내포절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사용되는데 말뭉치 분석에서 기

술한 것처럼 내포절 어미로 사용될 때는 ‘-은/는/을지 모르-’구성일 때만 추측의 의미

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은/는/을지 모르-’를 분리해 하나의 독립적인 추측

표현 항목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내포절 어미로서의 ‘-은/는/을지’는 추측과 관련이 없

다. ‘-은/는/을지’가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중한 물음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므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은/는/을지’는 연결어미로 사

용될 때만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특성만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지’가 연결어미로서 추측을 나타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을지’를 대표형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 문법서에는 연결어미로서의 ‘-은/는지’를 후행절에 대한 근거나 원인을 나타

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장현균(2017)에서 제시한 것처럼 단순히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낸다고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려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어미 ‘-은/는

지’는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특히 한국어에는 ‘-아서, -니까, -는

바람에, -느라고’ 등과 같이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

는 표현들이 아주 많은데 ‘-은/는지’를 이들과 동일하게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

미라고 제시할 경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물론 사태의 전개 과정

▶ 청유형, 명령형 결합 불가

▶‘-았-’ 후행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주체]

▶ 화자, 청자,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음
[+판단 근거 제약]

▶ 현장 지각 경험만 가능

▶ 직접 경험 불가능

[확실성 중]

[+공감의 기능]

[+완곡의 기능]

▶ ‘-을 수 있겠-, -으면 좋겠-, -으면 되겠-, -아야 되겠-’ 형태로

사용될 때 완곡의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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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은 원인-결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인지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를 통해(후행절 사태로 미루

어) 추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은/는지’는 ‘-아서’와 같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추측의 ‘-은/는지’는 일반적으로 1, 2인칭 주어 제약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화자 스

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단 화자

의 내면 또는 심리 상태 대해서는 추측이 작용할 수 없다. 그리고 결합 용언 제약과

시제 제약도 없다.

(10) 가. 나는 감기에 걸렸는지 머리가 계속 아프다.

나. 너는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하루 종일 내내 조용하네.

다. 지애는 여행을 {*갈지/가려는지/가는지} 가방을 싸고 있다.

(10가)는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해 과거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10나)는

2인칭 주어가 형용사와 결합해 현재 사태에 대한 추측을, (10다)는 3인칭 주어가 동사

와 결합해 미래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은/는지’가 과거 사태를 나타낼

때는 결합되는 용언에 관계없이 ‘-았는지’ 형태로 사용되고 현재를 나타낼 때는 동사

는 ‘-는지’, 형용사는 ‘-은지’로 사용된다. 미래 사태를 나타낼 때는 ‘-을지’로는 사용되

지 않고 ‘-으려는지’와 ‘-는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 ‘-을지’는 연결어

미로서 추측을 나타내지 못한다.

과거형 선어말어미 ‘-았-’은 선행절 ‘-은/는지’ 앞과 후행절에도 결합이 가능하므로

발화 이전에 이루어진 판단도 나타낼 수 있다.

(11) 가. 어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지애는 여행을 가려는지 가방을 싸고 있었다.

나. 어제 지애는 시험을 잘 못 봤는지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지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11가)와 (11나)는 과거에 이루어진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11다)는 발화 현재에

이루어진 판단을 나타낸다. (11가)는 화자가 어제 가방을 싸고 있는 지애의 모습을 보

고 여행을 가려는 것 같다고 추측한 것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11나)는 어제(과거) 저

녁 내내 말이 없는 지애를 보면서 그 이유를 시험을 잘 못 봤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한 것을 현재 발화하고 있다. (11다)는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읽어버렸기 때

문이라고 현재 추측하고 있다.

‘-은/는지’는 연결어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말어미 제약을 가지며, 화자 이외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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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판단 주체는 항상 화자이다.

‘-은/는지’로 연결된 문장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사태를 통해 추론한 결과이므로 후행

절이 선행절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은/는지’는 후행절에 제시되어 있는 지각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태를 추측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화자의 판단은 사태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과 선후행절 관계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사태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후행절을 통

해서 선행절 사태를 추론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53)

그러므로 ‘-은/는지’의 확신의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위 (11가)에서 화자는 ‘지애

가 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사태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가방을 싸는 이유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이다’라는 관계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

‘-은/는지’가 사용된 문장에서 후행절은 선행절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각 경험이 판단 근거로 와야 한다.

이상으로 ‘-은/는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6> ‘-은/는지’의 특성

53) 김다미(2018)에서는 ‘-은/는지’가 사태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함과 선행절 사태를
후행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함께 나타내는 것을 불확실성의
이중성으로 표현하였다.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 주어 가능

▶ 화자의 내면 상태를 나타낼 수 없음

[+후행 어미 제약]

▶ 연결어미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어미와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시점]

▶ 과거와 현재의 판단을 모두 나타냄

[판단 주체]

▶ 화자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후행절 사태를 통해 선행절 사태를 추측

▶ 지각적 경험만 가능

[확실성 하]



- 82 -

4.2.1.3. ‘-을까’

‘-을까’는 구어,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다른 추측

표현들처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박재연(2004)에서 제시

한 것처럼 청자의 판단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화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의도나 강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을까’가 청자의 추측 판

단을 요구할 때 청자는 화자 자신일 수도 있고, 특정인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대상일 수도 있다.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 ‘-을까’는 전체 사용 빈도에서 추측으로 사

용된 빈도는 72.49%로 추측 표현으로서의 사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추측 표현 ‘-을까’ 역시 발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추측이 불가능하

므로 1, 2인칭 주어 제약이 있다. 그러나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미실현 사태에 대해

서는 1, 2인칭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12) 가. 내가 이번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행복했을까?

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

(12가)는 화자가 자신을 청자로 삼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측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12나)는 청자에게 가정의 상황에 대한 추측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12다)는 미특정인 청자에게 주어가 한국 사람인지를 추측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추측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1, 2, 3인칭이 명제 주어로 올 수 있고 동

사, 형용사와도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을까’는 시제 제약 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사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을까’

가 의문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의문형으로만 되고 후행에 다른 어미가 결합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을까’ 앞에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

에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화자가 발화하는 현재가 된다.

추측 표현 ‘-을까’는 다른 추측 표현들과 달리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왜

냐하면 ‘-을까’는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의 추측 판단을 요구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확

실성은 청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화자의 질문에 청자는 강한 확신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낮은 확신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13) 가: 내일 비가 올까요?

나: 내일 비가 {올 거예요/올 것 같아요/올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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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3)처럼 ‘내일 비가 올 것인가?’라는 화자의 질문에 청자는 여러 가지 판단 근거

를 바탕으로 ‘비가 올 거예요’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고, ‘비가 올지도

몰라요’처럼 낮은 확신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을까’의 확신의 정도는 청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를 단정하기 힘들다. 또한 추측 표현 ‘-을까’

는 판단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화자와 청자가 구름이 낀 흐린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 (13)과 같은 대

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을까’는 일반적으로 의문형으로 사용돼 청자의 불분명한 판단을 요구할 때 사용되

지만 ‘-다고(나) 할까?’, ‘-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화자의 불분명한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 ‘-을까’를 사용해 화자의 판단을 청자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사용함으

로써 화자의 판단을 불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때 완곡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14) 가. 도시가 되게 깨끗하다고나 할까?

나.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14)은 ‘-을까’가 ‘-다고(나) 할까?, -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돼 화자의 판단을 나타

내는 데 사용된 경우로, 판단 근거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고 중간 정도의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을까’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 주어 가능

[+후행 어미 제약]

▶ 의문형 종결어미이므로 다른 어미와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청자의 판단]

▶ ‘-을까’로 사용돼 청자의 판단을 묻는 데 사용

[+화자의 판단]

▶ ‘-다고(나) 할까?, -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돼 화자의 판단을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84 -

4.2.1.4. ‘-을걸’

‘-을걸’은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구어와 비격식적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이다. ‘-을걸’은 박재연(2004)에서 제시한 것처럼 추측(인식 양태)과 후회(비인식 양태)

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 문맥상에서 후회나 다행, 체념 등의

기능을 부수적으로 가지기도 한다.

(15) 가. 지금 뛰어가도 기차 못 탈걸.

나. 아까 뛰어갔더라면 기차를 탔을걸.

(15가)는 ‘기차를 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5나)는 화자

가 기차를 놓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뛰어갔으면 기차를 탔을 것이다’로 결과를

추측하고 있는데 화자가 이미 완료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후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5나)의 경우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지

만 후회의 의미를 동반하게 된다.54) 그러나 완료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고 해서

모두 후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5가)처럼 추측의 의미

로만 사용될 때는 ‘-을걸’의 억양을 올려 사용하고 후회의 의미를 동반할 때는 보통

억양을 내려서 사용한다.

‘-을걸’의 말뭉치 사용 빈도를 보면 전체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에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빈도는 73.24%로 비인식 양태보다 추측의 의미(인식 양태)로 더 많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걸’을 교수할 때 추측의 의미를 먼저 교수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54) 이때 ‘후회’는 비인식 양태의 ‘후회’와는 다르며 인식 양태(추측)로 사용되어 추측의 기능을
가지지만 문맥상 후회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이다.

▶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음

[확실성 중]

▶ ‘-을까’가 청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을까’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확실성은 중간 정도임

[+완곡의 기능]

▶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완곡의 기능을 가짐

[+구어, 비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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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기분 나빴을걸.

나. *나는 어제 피곤했을걸.

다. 지금 뛰어가도 (너는) 기차 못 탈걸.

라. 공휴일이라 지애도 내일 회사에 안 갈걸.

추측 표현 ‘-을걸’도 1, 2인칭 주어 제약을 가지는데 화자가 불확실하게 인지하고 있

는 사태나 미실현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도 주어로 올 수 있다. (16가)～(16라)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 (16가)와 (16나)는 1인칭 주어가 사용된 예인데, 주어가 1

인칭일 때 (16나)처럼 화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화자의 내적 상태 또는 완료된 행동

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결합 용언 제약이 없어 동사, 형용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시제 제약

도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을

걸’에 선행 결합만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 시점은 발화 시가 되고 판단 주체는 항상

화자이다.

(17) 가. 지애도 부산에 가 봤을걸.

나. 지금 밖에 눈이 내릴걸.

다. 내일도 오늘처럼 눈 올걸.

(17)는 모두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17가)는 과거의 사태에 대해서, (17나)는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 (17다)는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 화자가 추측을 하고 있다.

‘-을걸’은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후행에 다른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결합하여 현실과 반대인 상황을

가정하여 추측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데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함께 사용될 때는 ‘-

을걸’은 권영은(2020)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맥상 후회, 반박, 다행 등과 같은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18) 가. 그때 너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걸.

나. 내가 너에게 전화를 했더라도 너는 여전히 오지 않았을걸.

다. 지하철 역에서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비를 쫄딱 맞았을걸.

(18가)～(18다)는 ‘-을걸’이 모두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함께 쓰인 예로 현재 사실

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결과를 추측한 예이다. (18가)는 추측의 의미와 더불어

그때 너를 보낸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고 (18나)는 청자의 말에 반박하는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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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고 (18다)는 지하철 역에서 청자를 만나 비를 맞지 않아 다행이라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을걸’는 판단 근거가 ‘-겠-’처럼 발화 현장에 존재할 때는 사용이 어렵다.

(19) 가. (영화 예고편을 보고) 저 영화 {*재미있을걸요/*재미있을 거예요/재미있겠어요}.

나. (영화 이름을 보고) 저 영화 {재미있을걸요/재미있을 거예요/*재미있겠어요}.

(19가)와 (19나)는 영화가 재미있을 거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

로 (19가)처럼 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 현장에서 영

화 예고편을 보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겠-’은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을걸’과 ‘-을

것이-’는 사용 불가능하다. 반면에 (19나)처럼 화자가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이미 가

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 이름을 보고 판단할 때는 ‘-겠-’은 불가능하고 ‘-을걸’과 ‘-

을 것이-’이 자연스럽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겠-’은 현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을 것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추측 표현 ‘-을걸’도 ‘-을 것이

-’와 같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사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 경험이라

직·간접 경험을 모두 이르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화자의 직관과

느낌도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 경험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을걸’과 ‘-을 것이-’가 매우 비슷한데 두 추측

표현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을 것이-’는 추측 표현 중에서 확실성이

매우 높은 표현인 반면 ‘-을걸’은 박재연(2004)에서 제시한 것처럼 확신의 정도를

50%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문장 안에 긍정과 부정 명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가 50%가 되는데 ‘-을걸’은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가 한 문장 안에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 거짓일 가능성보

다 높은 50% 이상의 확신의 정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55)

따라서 ‘-을걸’은 확실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을 것이-’만큼 높지는 않다. ‘-을

것이-’는 화자가 판단을 내릴 때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반대 명제가 실현될 가능성

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지만 ‘-을걸’은 반대 명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크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을걸’도 화자의 강한 확신

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을걸’이 확실성이 매우 높은 표현이라는 의미보다는

담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화자가 영향을 받아 좀 더 확신 있게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윤진·노지니(2003)에서 추측 표현 ‘-을걸’은 담화를 시작할 때 사용되기 어렵고 담

55) 이윤진·노지니(2003)에서도 ‘-을걸’은 반대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
에 두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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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중 청자의 발화에 대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즉 화

자는 청자의 반응을 기대할 때 ‘-을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추측 표현들보다 담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화자가 똑같은 추측 표현 ‘-을걸’을 사용하더라도

담화 상황에 따라 확실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20) 가. 이번 시험이 {*어려울걸요/어려울 거예요}. (이윤진·노지니 2003)

나. ㄱ: 이번 시험은 어떨까요?

ㄴ: 이번에도 시험이 어려울걸요. 배운 문법이 다 나온다고 했어요.

다.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을걸/죽을 거야./?죽겠어}. (강소영 2002:145)

(20가)처럼 담화를 시작하는 상황에는 ‘-을걸’은 사용이 어색하지만 (20나)처럼 담화

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을걸’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을걸’는

구어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기 어렵고

(20다)와 같이 세상의 진리나 변하지 않는 이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권영은 2020:189)

추측 표현 ‘-을걸’도 완곡의 기능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상으로 ‘-을걸’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8> ‘-을걸’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후행 결합 제약]

▶ 종결어미이므로 다른 어미와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주체]

▶ 화자의 판단만 나타냄

[+후회, 체념, 다행]

▶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사용되어 문맥사 ‘후회, 체념, 다행 등’의

의미를 가짐

[+판단 근거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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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복합 구성

4.2.2.1. ‘-은/는/을 것 같-’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관형형 어미 + 의존 명사 ‘것’ + 용언 ‘같다’가 결합

된 구성으로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빈도가 가장 높은 추측

표현이다. ‘-은/는/을 것 같-’은 다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

는 표현이다.

먼저 ‘-은/는/을 것 같-’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추측 표현 ‘-은/는/

을 것 같-’ 역시 1, 2인칭 주어 제약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1, 2인칭이 주

어로 사용될 수 있다.

(21) 가.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집에 가는 것 같아.

나.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나는/너는/지애는} 아픈 것 같아.

다. 나는 요즘 좀 우울한 것 같아.

라. 내가 지애한테 실수한 것 같아.

(21가)처럼 발화 현장에서 집에 가는 행동을 화자가 직접 하고 있거나 화자가 청자

의 행동을 현장에서 보는 경우에는 추측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추측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21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1인칭이 불가능하지만 2,

3인칭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1인칭 화자의 현재 내적/심리 상태를 추측하여 표현할 수 없다. (21

나)처럼 ‘아프다’는 자극을 받아 느끼는 괴로움으로 화자가 직접 느끼는 아픔을 추측

▶ 과거 경험만 가능

[확실성 상]

[+담화 제약]

▶ 담화를 시작할 때 사용되지 않음

▶ 청자의 반응을 기대할 때 사용

▶ 세상의 진리나 변하지 않는 이치에 사용되지 않음

[+구어, 비격식]

[+완곡의 기능]

▶ 제한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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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1인칭 주어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화자는 타인의 고통을 직

접 느낄 수 없기에 2, 3인칭 주어의 내면 상태에 대해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1

다)와 같이 화자 자신도 잘 모르는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는/을 것 같-’를 사

용해 화자의 내적/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56) 그리고 (21라)처럼 자

신이 미쳐 몰랐던 일을 깨달은 경우에도 1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은/는/을 것 같-’은 1, 2인칭 주어 제약을 가지지만 화자가 자신이 미쳐 몰

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나 화자의 내적/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1, 2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은/는/을 것 같-’은 선행 결합 용언 제약이 없고 시제 제약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의 사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22) 가. 눈이 {온 것 같아요/왔던 것 같아요/왔을 것 같아요}.

나.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추웠을 것 같아요}.

다. 밖에 눈이 {온 것 같았어요/?왔던 것 같았어요/왔을 것 같았어요}.

라.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았어요/추웠을 것 같았어요}.

마. 밖에 눈이 {오는 것 같아요/오는 것 같았어요}.

바.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추운 것 같았어요}.

사. 눈이 {올 것 같아요/올 것 같았어요}.

아. 날씨가 {추울 것 같아요/추울 것 같았어요}.

(22가)～(22라)는 과거 사태를 추측한 것이고 (22마)와 (22바)는 현재의 사태를, (22

사)와 (22아)는 미래의 사태를 추측한 것이다. (22가)～(22라)처럼 과거 사태를 추측할

때는 동사는 ‘-은 것 같-, -았던 것 같-, -았을 것 같-’ 형태로 사용되고, 형용사는 ‘-

았던 것 같-, -았을 것 같-’ 형태로 사용된다, 현재 사태를 추측할 때는 동사는 ‘-는

것 같-’, 형용사는 ‘-은 것 같-’ 형태로 사용되고 미래의 사태를 추측할 때는 동사, 형

용사 모두 ‘-을 것 같-’ 형태로 사용된다.57)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은58) 선·후행에 모두 결합할 수 있는데, 선어말어미 ‘-

56) ‘-은/는/을 것 같-’이 화자의 내적/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색한 편이며,
대부분 현재(발화 당시)의 상태보다는 ‘요즘/최근’과 같이 이어져 오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
에 ‘-을 것 같-’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57) 사태를 구분할 때 현실 세계(과거와 현재)와 비현실 세계(미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목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접근하
기 쉬운 과거, 현재, 미래로 사태를 구분하도록 한다.

58) 기술의 편의를 위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였-’의 대표형을 ‘-았-’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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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과의 결합 여부는 판단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

은/는/을 것 같-’에 선행할 경우 판단이 일어난 시점은 발화하는 현재가 되고, ‘-았-’

이 후행할 경우 판단이 일어난 시점은 과거가 된다. ‘-은/는/을 것 같-’은 ‘-았-’이 앞

뒤에 모두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료된 사태에 대해 화자가 발화하는 현재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내린 판단을 발화하는 현재 나타낼 수도 있다.

(22가), (22나)처럼 과거에 완료된 사태에 대해서 발화하는 현재 추측하여 나타낼 때

‘-은 것 같-, -았던 것 같-, -았을 것 같-’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미세하게

의미 차이를 가진다. 이필영(1998)은 관형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추측 표현 연구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크게 ‘-은’ 계열(-은, -던, -는)과 ‘-을’ 계열로 나누고 ‘-은’ 계열은

사태를 실재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을’ 계열은 실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한

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은’ 계열은 사태를 과거에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사실로 인식하는 반면에 ‘-을’ 계열은 사태를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22가)의 ‘어제 눈이 온 것 같아요’는 눈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자의 불

확실한 판단을 나타낸 것이고 ‘어제 눈이 왔을 것 같아요’는 눈이 왔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의미 차이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

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상황으로 어느 정도 의미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눈이 왔다’는 사태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것을 지각할

때 가장 확실해지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붕이나 길에 약간 남아 있는

눈의 흔적을 보고 우리는 눈이 온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이 오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왔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은 것

같-’ 사용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직접 눈이 온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기온이 영하

로 내려간 것을 보고 높은 산에는 눈이 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았을 것 같-’ 사용이 자연스럽다.

(22다)와 (22라)는 과거의 완료된 사태에 대한 과거의 판단을 나타낸 것인데 ‘-은 것

같았-’과 ‘-았을 것 같았-’은 사용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면 ‘-았던 것 같았-’은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럽다. 그것은 아마도 판단 시점이 발화 시점 이전인 데다가

판단이 이루어진 과거에서 ‘-던’에 의해 다시 한번 더 이전으로 시점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는 중복되어 사용될 수 없으므로 선어말

어미 ‘-았-’은 과거형 관형사형 어미 ‘-은’과는 결합할 수 없다.

‘-은/는/을 것 같-’은 명령형, 청유형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어미들과 결합이 자유롭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후행 결합할 수 있고, 의문

형 종결어미와 결합해 의문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의문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양태

담지자 전환이 일어나 판단 주체가 청자가 되게 되는데 추측 표현 중에서 의문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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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23) 가. 나는 아마 내일 학교에 {늦을 것 같아/늦겠어/늦을 거야}.

나. 지애야, 너 내일 학교에 {늦을 것 같아?/늦겠어?/*늦을 거야?}

(23가)는 평서문에 사용된 경우로 거의 모든 추측 표현이 평서형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반면 (32나)처럼 ‘-은/는/을 것 같-’와 ‘-겠-’은 의문문에 쓰이지만 ‘-을 것이-’는

의문문에 사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추측 표현의 판단 주체는 화자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문형에서

처럼 청자가 판단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주절이나 후행절의 주

어)도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4) 가. 지애는 아마 내일 학교에 {늦을 것 같다/늦겠다/늦을 거다}.

나. 지애야, 너 내일 학교에 {늦을 것 같아?/늦겠어?/*늦을 거야??}

다. 지애는 준이가 학교에 {늦을 것 같다고/늦겠다고/늦을 거라고} 했다.

라. 지애는 준이가 학교에 늦을 것 같아서 서둘러 깨웠다.

(24가)는 화자가 판단의 주체가 된 경우이고 (24나)는 청자가 (24다)와 (24라)는 제3

자인 주절이나 후행절의 주어가 판단의 주체가 된 경우인데 이처럼 ‘-은/는/을 것 같

-’은 판단 주체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음으로 ‘-은/는/을 것 같-’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추측 표현 의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확실성’인데 화자가 명제 사태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추측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측 표

현들의 확실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확신의 정도가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

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은/는/을 것 같-’은

추측하는 명제 내용의 반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4가)는 화자가 ‘지애가 내일 학교에 늦을 것이다’로 판단하고 있지만 동시에 ‘학교에

늦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24가)를 ‘지애는 내일 학

교에 늦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늦을 것 같기도 하다’처럼 한 문장 안에 화자가 추측하

는 명제 내용과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함께 표현했을 때 ‘-은/는/을 것 같-’ 사용이

아주 자연스럽다.59)

59) 이지연(2018)에서는 추측 표현의 양태 강도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의 양립 가능성 여부’를 제시하였는데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가 양립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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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추측 표현은 판단 근거가 있다. 판단 근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

든 판단에는 반드시 근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판단 근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는데 객관적/주관적, 현장 경험/과거 경험, 지각 경험/비지각 경험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판단 근거 제약 없이 두루 사

용된다. 다만 확실성이 중간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신문 기사문이나

일기예보, 책 등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주관적인 것에 더 자연

스럽다.

(25) 가. (일기예보를 듣고)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오겠어요/올 거예요}.

나. (하늘을 보며)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오겠어요/*올 거예요}

(25가)는 신뢰할 만한 정보인 일기예보를 듣고 내일 날씨를 추측하는 경우로 ‘-은/는

/을 것 같-’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는/을 것 같-’보다는 ‘-겠-’이

나 ‘-을 것이-’가 더 자연스럽다. 반면에 (25나)는 화자가 하늘을 보며 화자의 직관이

나 느낌으로 내일 날씨를 추측하는 경우로 이때는 ‘-은/는/을 것 같-’이 가장 자연스

럽고 ‘-을 것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25나)에서 ‘-을 것이-’가 사용이 불가능한 이

유가 판단 근거의 객관성과 주관성 때문만은 아니지만, 판단 근거를 객관적이나 주관

적(화자의 느낌이나 직관)이냐로 보았을 때 ‘-은/는/을 것 같-’은 객관적인 것에도 사

용될 수 있지만 주관적인 것에 사용이 더 자연스럽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그 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은/는/

을 것 같-’은 추측하는 명제 내용의 반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은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주관적인 근거가 더 자연스럽다. 그러

나 판단 근거를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로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 객관적인 정보가

화자에 내재되어 있다가 직관이나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객

관적/주관적으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들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으므로 이것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판단 근거를 또한 발화 현장에서 경험되는 지각 경험과 비지각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각 경험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경험되는 것을 말하고 비지

각 경험은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는 화자의 사고, 느낌 등을 말한다.

(26) 가. (음식을 보고) {맛있겠어요/맛있을 것 같아요/*맛있을 거예요60)}.

화자의 믿음의 정도는 50%가 되며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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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고)

이제 목욕해도 {되겠어요/될 것 같아요/*될 거예요}.

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이 피아노는 {비싸겠어요/비쌀 것 같아요/*비쌀 거예요}.

라. 내 느낌에는 지금 비가 {*오겠어/오는 것 같아/*올 거예요}.

마. 제 생각에는 지애 씨가 안 {갔을 것 같아요/*갔겠어요/*갔을 거예요}.

(26가)～(26다)는 지각 경험이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경우이고 (26라)～(26마)는 비지

각 경험이 판단 근거로 사용된 경우인데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판단 근거가

지각적 경험이든지 비지각적 경험이든지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데 반해 ‘-

겠-’은 비지각적 경험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을 것이-’는 지각/비지각적 경험에 모두

사용될 수 없는데 그것은 판단 근거의 현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을

것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하겠다. 또한 ‘-은/는/을 것 같-’은 발화 현장에 존

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또한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따라서 추측 표현 ‘-은/는/

을 것 같-’ 판단 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추측의 기능 이외에 완곡의 기능을 가진다. 많은 추

측 표현들이 추측의 기능과 더불어 완곡의 기능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자신의

판단을 불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줄이거나 더 공손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은/는/을 것 같-’은 다른 추측 표현들보다 제약이 적

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확신의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

된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구어, 비격식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전

문적이고 공식적, 학술적인 상황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은/는/을 것 같-’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표 4-9> ‘-은/는/을 것 같-’의 특성

60) 이 경우는 화자가 이전 경험 없이 발화 현장에서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경우이다.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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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은/는/을 듯하-’

‘-은/는/을 듯하-’는 ‘-은/는/을 것 같-’과 의미가 비슷한 추측 표현으로 이지연

(2018)에서는 ‘-은/는/을 듯하-, -은/는/을 것 같-’은 큰 의미 차이 없이 문장에서 교

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은/는/을 듯하-’는 다른 추측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1, 2인칭 주어 제약이 있지만

화자가 미쳐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주어 인칭

제약 없이 모든 인칭이 사용될 수 있고 화자의 내적/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61)

(27) 가. {제가/네가/지애가} 어제 실수를 한 듯해.

나. {나는/*너는/*지애는} 오늘 머리가 좀 아픈 듯해.

(27가)처럼 화자가 미쳐 몰랐던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경우 주어 인칭 제약

없이 모든 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27나)처럼 아프다는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도 ‘-은/는/을 듯하-’가 사용될 수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 듯하-’은 결합 용언 제약과 시제 제약이 없고, 청유형과 명령

형 어미를 제외하고는 후행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될 수 있다.

61) 이미혜(2005)에서는 ‘-은/는/을 것 같-’과 ‘-은/는/을 듯하-’는 화자의 내적 경험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주어 가능

▶ 화자의 내적/심리상태를 나타낼 수 있음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시점]

▶ 과거와 현재의 판단을 모두 나타냄

[판단 주체]

▶ 화자, 청자,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음
[확실성 중]

[+완곡의 기능]

[+구어, 비격식]

▶ 전문적, 공식적, 학술적인 상황에 사용 제약



- 95 -

(28) 가. 그날 지애는 좀 아픈 듯했어요.

나.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까 며칠은 굶은 듯하지?

다. 내일 날씨가 좀 추울 듯하니까 옷을 많이 가져가.

(28가)는 과거의 사태를, (28나)는 현재의 사태를, (28다)는 미래의 사태를 나타내는

데, (28가)처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은/는/을 듯하-’ 뒤에 결합되어 과거

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 (28나)는 의문형 어미와 결합하여 청자의 판단을 물어보는

데 사용되었고, (28다)는 연결어미 ‘-으니까’와 결합해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

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추측 표현 ‘-은/는/을 듯하-’는 형태·통사적 특별한 제약

이 없다.

‘-은/는/을 듯하-’는 판단 근거에 제약이 없지만 이기종(1996)에서 제시한 것처럼 명

백한 근거가 드러나는 문맥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은/는/을 듯하-’의 확

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는/을 듯하-’는 확신의 정도가 낮은 추

측 표현인데 판단의 근거가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 확신의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신의 정도가 낮은 추측 표현은 판단 근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쓰이기가 어렵다.62)

(29) 가. (일기예보를 본 후) *내일 비가 올 듯해요.

나. 내 느낌에는 내일 비가 올 듯해.

(29가)처럼 일기예보라는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은/는/을 듯하-’가 어색하지만

판단 근거가 화자의 느낌인 경우에는 ‘-은/는/을 듯하-’가 자연스럽다.

‘-은/는/을 듯하-’는 ‘-은/는/을 것 같-’처럼 화자와 청자 그리고 제3자의 판단을 나

타낼 수 있는데 (30가)는 화자의 판단을, (30나)는 청자의 판단을 그리고 (30다)는 제3

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30) 가. 지애는 아마 오늘 학교에 늦을 듯하다.

나. 지애야, 오늘 숙제 끝내기는 좀 어려울 듯해?

다. 지애는 준이가 학교에 늦을 듯해서 서둘러 깨웠다.

이기종(1996)에서는 ‘-은/는/을 듯하-’은 사태를 지식적으로 표상하므로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싶-’에 비해 완곡어법에는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62) 이미혜(2005)에서 추측 표현의 확실성 정도를 ‘-은/는/을 것 같-’은 ‘-을 것이-’보다 확실성
이 낮고, ‘-은/는/을 듯하-’보다 확실성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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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은/는/을 듯하-’가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싶-’에 비해서 단정적

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을 것이-’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완곡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1) 지금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좋을 것 같습니다/좋을 듯합니다/좋을 듯싶습니다}.

위 (31)에서 ‘-을 것이-’는 화자가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완곡의 기능을

가지지 않지만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을 듯싶-’은 강도의 차이는 있

지만 모두 완곡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은/는/을 듯하-’가 ‘-은/는/을 듯싶-’에 비해

완곡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큰 제약 없이 완곡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말뭉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는/을 듯하-’는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자주 사용되

는 추측 표현이고 ‘-은/는/을 것 같-’보다 더 격식적인 상황에 자주 사용된다.

이상으로 ‘-은/는/을 듯하-’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표 4-10> ‘-은/는/을 듯하-’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 화자의 내적/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음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시점]

▶ 과거와 현재의 판단을 모두 나타냄

[판단 주체]

▶ 화자, 청자,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음
[확실성 하]

[+완곡의 기능]

[+문어, 격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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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은/는/을 모양이-’

‘-은/는/을 모양이-’는 관형형 어미 + 명사 +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구성으로 한국

어 교재 3종과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 고급에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추측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러

나 말뭉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 빈도가 단 2회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요도에

비해 사용 빈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추측 표현 ‘-은/는/을 모양이-’가 문

어에서 선호되는 표현이라서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은/는/을 모양이-’는 화자가 관찰자 관점에서 사태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 참여자의 사태에 대해서는 추측이 작용하기 어렵다. 또한, 미실현 사태에 대해서

도 관찰자 시점을 가지기 어려움으로 주어 제약이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인지하지 못

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화자의

내적 상태는 나타낼 수 없다.

(32) 가.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밥을 먹는 모양이에요.

나. {나는/너는/지애는}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친구한테 실수를 좀 한 모양이야.

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좋은 모양이야}.

(32가)처럼 발화 현장에서 발화 참여자 간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추측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32나)처럼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1, 2인칭이 주어

로 올 수 있는데 (32다)처럼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은/는/을 모양이-’는

사용될 수 없다. 반면 ‘-은/는/을 것 같-’는 사용될 수 있다.

‘-은/는/을 모양이-’는 선행 결합 용언 제약이 없고 시제 제약도 없다. 과거형 선어

말어미 ‘-았-’은 선행 결합은 자연스럽고 후행 결합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3) 가. ?어제 지애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다.

나. 무전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로 보아 그는 아직 잡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기종 1996:129)

(33가)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반면 (33

나)처럼 문어 특히 소설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쓰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은/는/을

모양이-’는 현재의 판단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과거의 판단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은/는/을 모양이-’는 연결어미와는 특별한 제약 없이 결합이 가능하지만 종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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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어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없

기 때문에 청자의 판단 또한 나타낼 수 없다. ‘-은/는/을 모양이-’는 청자와 제3자의

판단은 나타내지 못하고 화자의 판단만을 나타낼 수 있다.

(34) 가. 학교 첫날이라 많이 피곤한 모양이니 쉬게 그냥 둡시다.

나. 시험을 잘 못 봐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그렇다고 나에게 짜증을 내면 어

떻게 해?

다. *지애는 준이가 피곤한 모양이라서 그냥 쉬게 두었다.

(34가)～(34나)는 화자가 판단 주체인 경우로 다양한 연결어미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34다)처럼 ‘-은/는/을 모양이-’는 제3자의 판단은 나타낼 수 없다.

이지연(2018)에서는 ‘-은/는/을 모양이-’가 주어의 상황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

적인 입장에서 조망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런 화자가 관찰자로서의 태도

로 인해 화자의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은/는/을 모양이-’는 화자

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

‘-은/는/을 모양이-’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지각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성이 높은 편이지만 화자가 사태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항상 사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따라서 확실성이 높은 편이지만 ‘-

을 것이-’처럼 화자의 강한 확신을 표현할 수 없다. 또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화자의 판단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은/는/을 모양이

-’가 갖는 객관적인 태도로 인해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이상으로 ‘-은/는/을 모양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표 4-11> ‘-은/는/을 모양이-’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관찰자적 태도]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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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지 모르-’는 한국어 4종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어 교육에

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추측 표현 중 하나이다.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는 1, 2인칭 주어 제약이 있지만, 화자가 자신 또는 청

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발화 이후에 발생 될 일(미실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 2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35) 가. {*나는/*너는/지애는} 벌써 학교에 간지도 모른다.

나.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 어쩌면 내년 이맘때 {나는/너는/지애는}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

(35가)는 화자와 청자가 발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학교에 갔

다’라는 사태는 사실 또는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2인칭이 주

어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35나)처럼 화자와 청자가 발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나 (35다)처럼 자신에게(청자 포함)

일어날 미실현된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추측할 때는 1, 2인칭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

다.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는 결합 용언 제약이 없어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

이 가능하고 시제 제약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의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 과거 사태

를 나타내는 경우 ‘-ㄴ지 모르-, -았는지 모르-, 았을지 모르-’ 형태로 사용되고, 현재

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는 ‘-는지 모르-’, 형용사는 ‘-은지 모르-’ 형태로 사용되고, 미

래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을지 모르-’ 형태로 사용된다.

▶ 과거와 현재의 판단을 모두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현장 지각 경험만 가능

▶ 직접 경험 불가능

[판단 주체]

▶ 화자의 판단만 나타낼 수 있음

[확실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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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 아침에 눈이 {내린지도/내렸는지도/내렸을지도} 모른다.

나. 지금 밖에 눈이 내리는지도 모른다.

다. 지금 신은 신발이 {?작은지도/작을지도} 모른다.

라. 글쎄,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날지도 몰라.

(36가)는 이미 완료된 사태를 추측하는 예로 과거 사태를 나타낼 때는 ‘-ㄴ지 모르-,

았는지 모르-, 았을지 모르-’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았는지’와 ‘-았을지’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태를 실재하는 것으로 인지하느냐 실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인지하느냐의 차이이다. (36다)처럼 형용사와 결합해 현재 사태를 나타낼 때 ‘-은

지 모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나 ‘-은지 모르-’보다는 ‘-을지 모르-’가 더 자연스럽

다. 예문처럼 ‘-은/는/을지’ 뒤에 조사 ‘도’가 결합될 수 있는데 이는 추측의 의미를 강

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은/는/을지 모르-’에 선행 결합만 가능하고 후행

결합은 불가능하다.63)

‘-은/는/을지 모르-’는 ‘모르다’에 ‘-겠-’이 결합된 ‘모르겠다’ 형태로도 자주 사용된

다. ‘-은/는/을지 모르-’는 연결어미와는 특별한 제약이 없이 결합이 가능하지만 종결

어미 제약이 있어 청유형, 명령형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은/는/을지 모르-’는 (37나)

처럼 의문형으로 사용돼 청자의 판단을 물어볼 수도 있다. 따라서 1인칭 화자, 청자

그리고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7) 가. 지애는 지각할지 몰라서 택시를 탔다.

나. 너도 지애가 지각할지도 몰라서 데리러 온 거야?

다. 지애는 준이가 지각할지 몰라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은/는/을지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사태에 대한 긍정의 가능성과 부정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확신의 정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아마, 혹시, 어쩌

면’ 등과 같은 확실성 정도가 낮은 부사와 자주 공기한다. ‘-은/는/을지 모르-’는 확실

성이 낮으므로 (38다)처럼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화자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화자의 확신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기종(1996:196)에서는 ‘-은/는/을지 모르-’는 발화 현장에서 직접 경

험한 사실보다는 간접 정보나 화자의 발화 외적 지식 등을 근거로 확실하지 않은 사

63) 일반적으로 ‘모르다’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화자의 판단이 발화하는 현재에 일어났음을 나
타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문어에서 ‘몰랐다’를 사용하여 화자의 과거 인지 사실을 나타
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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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38) 가. 어쩌면 벌써 기차가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나. 혹시 지금 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 전화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일기예보를 보고 나서) 오늘 비가 {올 거예요/*올지도 몰라요}.

‘-은/는/을지 모르-’는 완곡의 기능으로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기종(1996)에서는 ‘-은/

는/을지 모르-’는 확신의 정도가 낮아 단언적 느낌이 덜 들기 때문에 완곡 기능으로

도 자주 사용된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은/는/을지 모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2> ‘-은/는/을지 모르-’의 특성

4.2.2.5. ‘-을 것이-’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에서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추측 표현 ‘-을 것이-’는 ‘관형사

형 어미 + 의존 명사 +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추측과 의지 의미로 사용되는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 선어말어미 ‘-았-’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주체]

▶ 화자, 청자,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음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 사용 불가

[확실성 하]

[+완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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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다.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 ‘-을 것이-’ 총 사용 빈도 중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

빈도는 54.45%로, 추측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추측의 선어말어미 ‘-

겠-’과 의미가 유사해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았다. 성

기철(2007)에서처럼 한 가지 자질로 두 표현의 차이를 논하기도 하고 박재연(2018)처

럼 대립과 비대립 환경으로 나누어 논하기도 하였다.

먼저 추측 표현 ‘-을 것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을 것이-’도 현재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제약을 가진다. ‘-을 것이-’

처럼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사용되는 표현들은 대부분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해

미래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지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화자가 자신에 대

해서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추측하는 것보다는 행동에 대한 의지를 나

타내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 예문과 같이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지거나 가정 명제를 조건으로 할 경

우,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해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39) 가.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슬플 것이다.

나.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을 거야.

다. {*나는/너는/지애는}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이다.

라. 지금 출발하면 {나는/너는/지애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마. {내가/네가/지애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너는/지애는} 거기에 갔을 것이다.

(39가)와 (39나)처럼 주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은 주어로 사용될

수 없다. (39다)처럼 동사가 행동성을64) 가질 때 1인칭 주어는 행동자가 되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39라)처럼 동사가 비

행동성을 가지거나 (39마)처럼 가정 조건이 올 경우 동사와 결합한 1인칭도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추측 표현 ‘-을 것이-’는 선행 용언 결합 제약이 없고 시제 제약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의 사태를 추측하는 데 모두 사용될 수 있다.

(40) 가. 지애는 어제 거기에 갔을 거예요.

나. 지애는 지금 거기에 가고 있을 거예요.

64) 서정수(1996:625)에서 동사의 행동성이란 행동자(주어)의 능동적 동작, 즉 행동자의 능동적
인 의도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어 동사 중에 행동성을 지닌 동사가
많고, 경우에 따라 행동성과 비행동성으로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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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애는 내일 거기에 갈 거예요.

라. *지애는 거기에 갈 것이었어요.

(40가)는 과거의 완료된 사태에 대한 추측을 (40나)는 현재 사태에 대한 추측 (40다)

는 미래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 것이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40가)처럼

‘-을 것이-’ 에 선행해 완료 사태에 관한 판단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40라)처럼 후행

결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판단 시점은 발화하는 현재가 된다.

추측 표현 ‘-을 것이-’는 연결어미와 결합에서 제약을 받지 않지만, 종결어미 결합에

서는 제약을 많이 받는다.

(41) 가. 오늘 날씨가 {추울 것이니까/추울 것인데/추울 것이고} …….

나. (네 생각에) 내일 날씨가 {좋을까? / 좋을 것 같아? / 좋겠어? / *좋을 거야?}

다. 지애는 벌써 학교에 {갔겠지/*갔을 것이지}.

‘-을 것이-’는 (41가)처럼 다양한 연결어미와 결합될 수 있는 반면 (41나)와 (41다)에

서처럼 종결어미 결합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을 것이-’는 청유형과 명령형, 의문형

종결어미와 결합하지 못하고 종결어미 ‘-지’와도 결합 제약이 있다. ‘-지’는 화자의 ‘이

미 앎’을 나타내는데 ‘-을 것이-’도 역시 화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두

표현이 중첩해서 쓰일 수 없으므로 ‘-을 것이-’는 ‘-지’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을 것이-’는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청자가 판단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제3자(주절 또는 후행절 주어)의 판단도 나타낼 수 없다. 다음 예문과 같이 판단

주체를 청자와 제3자로 상정해 봤을 때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 것이-’

의 판단 주체는 항상 화자이다.

(42) 가. 지애는 늦을 것이다.

나. *네 생각에 지애가 늦을 것이야?

다. *지애는 늦을 것이라서 택시를 타고 갔다.

다음으로 ‘-을 것이-’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을 것이-’의 의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자질은 확실성이다. 서정수(1978), 이

미혜(2005), 엄녀(2009), 이필영(2012), 황주하(2018)에서는 ‘-을 것이-’를 확실성이 높

은 표현으로 보는 반면 이기용(1978)에서는 반대로 ‘-을 것이-’를 확실성이 약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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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또한 이기종(1996), 오승은(2018)에서는 확실성의 정도가 문맥이나 화자

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을 것이-’를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성

의 정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추측 표현의 확실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판단 근거가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판단 근거가 책이나 신문, 일기예보처럼 신뢰성이 높은 객

관적인 것일수록 판단의 확실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이 날씨를 추측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43) 가.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비가 {오겠어요/올 거예요/*올 것 같아요}.

나.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겠어요/올 거예요/올 것 같아요}.

(43)는 신뢰성이 높은 일기예보를 듣고 내일 비가 오는 사태에 대해 추측하는 것으

로 ‘-겠-’과 ‘-을 것이-’는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을 것 같-’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반

대로 (43)처럼 객관적인 정보 없이 화자가 하늘을 보면서 직감이나 느낌으로 날씨를

예측할 때 ‘-겠-, -을 것이-, -을 것 같-’가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을 것 같-’이다. 직감이라는 것은 판단 근거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판단 근거는 없지만 화자의 내재된 정보(화자의 경험이나 이전에 들은 정

보)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감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43나)에서 사용된 추측 표현 중에서 확실성이 가장 높은 표현은 ‘-을 것이-’다. 이

들은 모두 직감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만 직감의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직감

에 의한 추측도 확실성이 다를 수 있다. ‘-을 것이-’는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근거가

모두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43가)에서처럼 객관적 근거, 신뢰성이 높은 근거

를 바탕으로 할 때 사용이 더 자연스럽다. 이 외에도 이필영(1998)에서 제시한 ‘알다,

믿다’와의 공기 여부, 추측의 확실성을 강화해 가는 과정 등을 통해서 추측 표현 ‘-을

것이-’의 확실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추측 표현 ‘-을 것이-’는 기

본적으로 확실성이 높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을 것이-’도 ‘-겠-’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와 같이 확신의 정도가 높은 부

사부터 ‘아마도’와 같이 확신의 정도가 낮은 부사들까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일반

적으로 확실성이 높은 표현일 경우 확신의 정도가 낮은 부사와의 공기가 어색해야 하

는데 ‘-을 것이-’는 ‘아마도’와 같이 확신의 정도가 낮은 부사와도 공기가 자연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추측 표현 ‘-을

것이-’의 확신의 정도가 공기하는 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

론 어떤 부사와 공기하느냐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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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확신 정도가 부사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44) 가. 지애는 틀림없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합격하겠다/합격할 것 같다)

나. 지애는 아마도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합격하겠다/합격할 것 같다)

(44가)는 확실성이 높은 양태부사 ‘틀림없이’와 공기한 예이고 (44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아마도’와 공기한 예이다. ‘틀림없이’가 ‘아마도’보다 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

실이지만 (44나)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도’와 공기했다고 해서 ‘-을 것이-’가 다른 표

현들보다 확신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확실성 정도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추측 표현들을 변별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을 것이-’처럼 확신의 정도가 다른

추측 표현보다 많이 높을 경우 확실성을 유의미한 변별 자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판단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을 것이-’와 ‘-겠-’의 의미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 중에서 가장 변별력을 갖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뒤에 ‘-겠-’의 의미 기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겠-’은 현장성이라

는 유의미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을 것이-’는 판단 시점은 발화 현장이지만

판단 근거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45) 가.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 {맵겠어/매울 거야}.

나.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을 보면서) 이 음식{*맵겠어/매울 거야}.

음식의 맛을 추측하는 상황에서 (45가)는 음식 냄새나 색깔을 보고 음식이 매울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이때 ‘-을 것이-’와 ‘-겠-’이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45나)처럼 주문하기 전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을 것이-’는 자연스럽지만 ‘-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겠-’은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아직 음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겠-’은 불

가능하다. 반면에 ‘-을 것이-’는 음식을 보기도 전에 이름만 보고 판단할 때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화자가 과거에 그 음식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을 것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겠-’은 현재의 경험

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65) 그러면 (45가)에서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데

도 ‘-을 것이-’가 사용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65) 이기종(1996)에서는 ‘-을 것이-’가 ‘-겠-’과 다른 점은 ‘-을 것이-’는 이미 화자가 의식하고
있는 정보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판단의 근거를 과거의 경험에 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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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보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판단의 바탕이 된 것은 그것과 관련된

화자의 과거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화 현장의

음식을 보면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과거 경험이란 화자가 과거에 직·간접 경

험으로 알게 된 모든 것을 말한다.

‘-을 것이-’가 과거의 경험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특성은 동일한 사태에 대해 시

간 차를 두고 추측하는 경우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46) 가. (옆 테이블의 음식을 보고) 저 음식이 {맵겠어/*매울 거야}.

나. (몇 시간 후 옆 테이블의 음식을 생각하며) 그 음식이 {*매웠겠다/매웠을 거야}.

화자가 이전에 그 음식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46가)는 화자가 옆 테이블

에서 주문한 음식의 색깔이나 냄새 등을 보고 음식이 맵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이때

‘-겠-’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난 후 화자가 옆 테이블의 음식을 다

시 생각하며 말할 때는 ‘-겠-’은 불가능하고 ‘-을 것이-’만 가능하다. 동일한 사태에

대한 판단이지만 처음 발화 현장에서는 ‘-겠-’만 가능하던 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 ‘-

을 것이-’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때 달라진 점은 판단 근거를 경험한 시간의 차이이

다. 판단 근거가 현재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 과거의 경험이 되게 되면 ‘-겠-’은 더이

상 사용될 수 없고 ‘-을 것이-’로 바뀌어 사용돼야 한다.

추측 표현 ‘-을 것이-’도 완곡의 기능을 가지기는 하지만 ‘-은/는/을 것 같-’처럼 완

곡한 표현으로 여러 화행에 두루 사용되지 못하고 제약적으로 사용된다.

(47) 가. 오늘보다 내일 떠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좋으실 겁니다}.

나.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많아서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힘들 겁니다}.

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안 될 겁니다}.

(47가)는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경우로 ‘-은/는/을 것 같-’와 ‘-을

것이-’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반면 (47나)～(47다)처럼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거

절하는 상황에서는 ‘-을 것이-’ 쓰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을 것이-’는 다음과 같이 청자를 안심시키거나 위로하는 상황에 자주 쓰인다.

(48) 가. (간호사가 어린이에게 주사를 놓으면서)

이 주사 안 {*아플 것 같다/*아프겠다/아플 거다}. (이필영 2012:114)

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꼭 시험에 {*통과할 것 같아요/*통과하겠어요/통과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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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만나겠어/만날 거야}. 너무 슬퍼하지마.

위 예는 화자가 불안해하는 청자를 안심시키거나 청자를 위로하는 상황에서 ‘-을 것

이-’가 쓰인 예로 ‘-을 것이-’는 쓰임이 자연스럽지만 ‘-겠-’과 ‘-을 것 같-’은 자연스

럽지 못하다. (48가)는 간호사가 어린아이에게 주사를 놓기 전 아이의 불안함을 달래

주기 위해서 ‘주사가 아프지 않다’를 것을 확신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고, (48나) 역시

시험 결과에 불안해하는 청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화자가 ‘-을 것이-’를 사용해 ‘시

험에 통과한다’라는 사태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다. (48다)는 화자가 이별한

청자를 위로해 주는 상황에서 ‘-을 것이-’가 사용된 예이다. 화자가 청자를 안심시키

기 위해서는 사태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에 화자가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청자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추

측 표현 중에서 확실성이 가장 높은 ‘-을 것이-’가 청자를 안심시키는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황주하(2018)에서는 이 외에 화자의 믿음이나 신념을 나타낼 때도 ‘-을 것이-’가 사

용된다고 보았는데 화자의 믿음이나 신념을 통해 결국 화자 자신이나 청자를 안심시

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 의미로 보기 힘들다.

또한 ‘-을 것이-’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권하거나 조언의 기능을 가지는데 아래

예처럼 권하는 상황에서 ‘-을 것이-’는 쓰임이 자연스럽지만 ‘-겠-’과 ‘-나 보-’는 사

용될 수 없다.

(49) 가. 이 음식이 {맛있을 거야/*맛있겠다/*맛있나 봐}. 먹어 봐.

나.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게 더 빠를 거야. 택시 타지 말고 지하철 타.

이상으로 ‘-을 것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3> ‘-을 것이-’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1인칭 주어 가능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결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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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을 터이-’

‘-을 터이-’는 관형사형 어미 + 의존 명사 ‘터’ +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식

으로 추측 표현 ‘-을 것이-’처럼 ‘터’는 의존 명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화 과정

이 이루어져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66)

‘-을 터이-’는 추측과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 ‘-을 터이

-’ 또는 준말인 ‘-을 테-’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미와 결합해 ‘-을

테니까, -을 텐데, -을 테고, -을 테지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교재 분석에

사용되었던 4종 교재에서도 ‘-을 터이-’ 형태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여러 단계에 걸쳐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을 터이-’ 형태

를 제시해 주는 것보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미가 결합된 ‘-을 테니까, -을 텐데, -을 테지만’ 등의

형태들을 어미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적인 추측 표현처럼 다루고 있다. 안

주후(2008)에서도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하나의 어미처럼 간주하여 ‘-을테니까, -을텐

데’ 형태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이 형태들이 어미로 완전

히 문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을 터이-’에 어미가 결합된 모든 형태를 개별 형태

66) 안주호(2008)에서는 ‘-을테’를 의존 명사에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
는 형태로 보고 어미로 간주하여 ‘-을테’를 붙여서 표기하였다.

▶ 어미 ‘-지’ 결합 불가

▶ 선어말어미 ‘-았-’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주체]

▶ 화자의 판단만 나타낼 수 있음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과거 경험만 가능 (직접, 간접 경험 모두 가능)

[확실성 상]

[+완곡의 기능]

▶ 단, 거절이나 반대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음

[+안심, 위로 기능]

[+권유, 조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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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을 터이-’를 대표형으로 삼았다.

먼저 ‘-을 터이-’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추측 표현 ‘-을 터이-’도 다른 추측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발화 참여자의 발화 당시

의 사태에 대해서는 추측이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 2인칭 주어 제약을 가진다. 또

한 ‘-을 터이-’는 가정 조건을 제외한 완료된 과거 사태에 대해서는 1인칭 주어가 사

용될 수 없고, 미래 사태(미실현)에 대해서는 1, 2인칭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을

터이-’도 ‘-을 것이-’처럼 주어가 1인칭일 경우 동사와 결합하면 ‘의지’의 의미를 가지

는데 ‘-을 것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어가 비행동자이고 동사가 비행동성일 때는 1

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하더라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50) 가. 지금 {*내가/*네가/지애가} 밥을 먹고 있을 테니까 이따가 전화해.

나. 내일 {내가/네가/지애가} 좀 바쁠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좋겠어.

다. 다음 주에 {나는/너는/지애는} 바쁠 텐데.

라. 학기가 시작되면 {나도/너도/지애도} 바쁠 테지만 가끔 만나자.

마. {내가/*네가/*지애가} 10분 후에 출발할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바. {내가/*네가/지애가} 10분에 도착할 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위 (50가)는 발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것으로 1, 2인칭 사용이 불가능하

다. (50나)～(50바)는 미실현 사태에 대한 추측으로 모든 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

다. (50마)와 (50바)는 동사와 결합된 경우인데 (50마)는 의지를 나타내고 (50바)는 추

측을 나타낸다. (50마)에서처럼 주어가 행동자이고 동사가 행동성을 가질 때 ‘-을 테

니까’는 ‘의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때 2, 3인칭은 주어로 올 수 없다. 반면 (50바)

처럼 주어와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때 1인칭 주어가 동사와 결합하더라도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50바)에서는 2인칭 주어 사용이 불가능한데 후행절이 명령형

이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한 주어가 올 수 없다.

추측 표현 ‘-을 터이-’는 결합 용언 제약과 시제 제약이 없다. 그리고 과거 시제 선

어말어미 ‘-았-’은 선행 결합만 가능하고 후행 결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판단 시점

은 화자가 발화하는 현재이다.

(51) 가. {내가/네가/지애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회사에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나. 너도 아침을 먹었을 테니까 간단하게 커피만 마시자.

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지애 지금 오는 중일 텐데.

라. 내일 일요일이라서 도서관 문 닫을 테니까 오늘 책을 꼭 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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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가)와 (51나)는 과거의 완료된 사태를 추측하는 것으로 (51가)는 만약에 ‘주어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회사에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로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발생하지 않은 과거 사태를 추측하였다. (51다)는 현재의 사태를 나타내고

(51라)는 미래(미실현)의 사태를 나타내는데 이때 판단이 일어난 시점은 모두 화자가

발화하는 현재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추측의 ‘-을 터이-’는 대표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미와 결합해서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연결어미 ‘-으니까’와 종결어미 ‘-은데’와 자주

결합되어 사용된다.67)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다.

(52) 가.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울 테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

나. 선생님도 이메일 받으셨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다. 오늘 못 올 테면 미리 연락했을 거예요.

라.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오늘 비가 내릴 테니까요.

마. 가을이 오면 하늘이 높을 테지. (안주호 2008)

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텐데.

사.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아.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자. *지애 지금 오는 중일 테야?

(52가)～(52다)는 ‘-을 터이-’가 연결어미 ‘-으니까, -은데, -으면’과 결합한 예이고

(52라)～(52아)는 종결어미 ‘-으니까, -은데, -지’와 결합한 예이다. (52가)의 ‘-을 테니

까’는 연결어미 ‘-으니까’의 영향으로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데, 이때 후행절에는 대부분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온다. (52나)의 ‘-을 텐데’는 연결어

미처럼 사용되어 후행절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을 추측하는 데 사용되고, (52바)～(52

아)의 ‘-을 텐데’는 종결어미처럼 사용되어 선행절의 조건절과 호응하여 (52바)처럼 현

실 세계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52사)～(52아)처럼 불가능하거나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추측할 때 자주 사용된다. 특히 (52사)처럼 현실과 반대되

는 상황을 가정할 때는 추측의 의미와 더불어 화자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을 터이-’는 (52자)처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데 이것은 양태 담지자가 청자로 전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판단은 주

67) 이지연(2018) 문어, 구어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 ‘-을 터이-’가 어미와 결합한 형태 중에서
‘-을 텐데’가 46%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을 테니까’가 31%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두 형태 모두 문어와 구어에서 비슷한 사용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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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항상 화자이다.

다음으로 ‘-을 터이-’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기종(1996)에서는 ‘-을 터이-’는 ‘터’가 지닌 ‘형편, 처지, 상황’이라는 의미와 ‘A는

B이다’라는 구조에 의해 ‘당위적 상황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데, 개연성이 매우 높아

당위적 상황의 서술이나 개연적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상황에 잘 쓰인다고 보았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사태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사태가 실현될 가능성

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태가 당위·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을 터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당위적 상황을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

(53) 가.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나. 산에 가면 추울 테니까 옷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다.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을 테니까 월요일에 가자.

(53가)처럼 새는 당연히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 자신이

‘새’라고 가정하였을 때 화자는 필연적으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3

나)와 (53다)에서처럼 산에 가면 추운 것과 주말에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추측하게 되면 화자는

당연히 높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을 터이-’는 확신의 정도가 높은 표

현으로 볼 수 있다.

‘-을 터이-’는 ‘-을 것이-’처럼 화자의 과거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54) 가. (퇴근 시간인 것을 확인하고) 지금 출발하면 길이 막힐 테니까 이따가 가자.

나. (시간을 확인하고) 지애가 집에 도착했을 테니까 걱정하지마.

다. (주문한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맛있을 거예요/*맛있을 텐데}.

(54가)에서 화자는 퇴근 시간에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고 지금 출발하면 길이 막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54나)에서도 화자는 보통 지애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시간을

확인하고 이 시간에는 당연히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4다)는 화자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보고 맛을 판단하는 경우인데 이때 화자는 발화 현장에서 지

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을 한 것이기에 ‘-겠-’은 자연스럽지만 ‘-을 것이-’와 ‘-을

터이-’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을 터이-’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를 바

탕으로 판단할 때는 사용되지 못하고 화자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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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추측 표현 ‘-을 터이-’도 추측의 기능 이외에 완곡의 기능으로도 사용되기는 하나

확신의 정도가 높아서 ‘-은/는/을 것 같-’처럼 완곡의 기능으로 활발히 사용되지는 못

한다.

이상으로 ‘-을 터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4> ‘-을 터이-’의 특성

4.2.2.7. ‘-은/는가 보-’와 ‘-나 보-’

추측 표현 ‘-나 보-’와 ‘-은/는가 보-’는 의미가 동일한 추측 표현으로 ‘-나 보-’는

의문형 종결어미 ‘-나’에 보조용언 ‘보다’가 결합한 형태이고, ‘-은/는가 보-’는 의문형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1인칭 주어 가능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결합 불가

▶ 선어말어미 ‘-았-’ 결합 불가

▶ ‘-을 텐데, -을 테니까’ 형태로 사용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주체]

▶ 화자의 판단만 나타낼 수 있음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과거 경험만 가능

[확실성 상]

[+완곡의 기능]

▶ ‘-을 텐데’ 형태로만 사용

[+아쉬움, 후회]

▶ 반사실적 가정에 사용되어 아쉬움, 후회 의미 가짐

[+당위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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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은/는가’에 보조용언 ‘보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동사 ‘보다’는 화자가 시각

을 통해 외부 세계를 직접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다’ 동사가 가진 지각(시각)

경험 특성으로 인해 추측 표현 ‘-나 보-, -은/는가 보-’는 화자가 관찰자로서의 역할

을 한다. 이것은 ‘-나 보-’와 ‘-은/는가 보-’가 다른 추측 표현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다.

‘-나 보-’와 ‘-은/는가 보-’는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에서 네 번째와 여섯 번째로 사

용 빈도가 높고 한국어 교재 4종에서도 모두 제시된 사용 빈도가 높은 추측 표현이

다.

먼저 ‘-나 보-’와 ‘-은/는가 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추측 표현 ‘-나 보-’와 ‘-은/는가 보-’는 발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

용될 수 없으므로 1, 2인칭 주어 제약을 가진다. ‘보다’ 보조용언의 특성으로 인해 ‘-

나 보-’와 ‘-은/는가 보-’는 화자가 관찰자로서의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자는 자신의 사태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제약을 가진다. (56가)

처럼 화자와 청자가 발화 현장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밥을 먹는 사태에

대해 추측할 수 없으므로 1, 2인칭은 주어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은/는/을 것 같

-’처럼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발화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경우 1, 2인칭이 주어

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인칭은 주어로 올 수 없는데

‘-나 보-’가 가지는 관찰자적 태도로 인해 화자가 자신과 관련된 완료된 사태나 현재

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관찰이 가능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의 사태에 대해서는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55) 가. {*나는/*너는/지애는} 지금 밥을 먹나 봐요.

나. {*나는/너는/지애는}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

다. {나는/너는/지애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봐요.

라. {나는/너는/지애는} 어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 보면.

마. 짐을 싸는 거 보니까 (*나도/너도/지애도) 한국에 가려나 봐.

(55가)에서 발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인칭과 2인칭은 주어로

사용되지 못한다. (55나)처럼 주어의 현재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1인칭은 사

용될 수 없다. 그러나 (55다)～(55라)처럼 화자가 ‘사랑 또는 기분이 좋음’ 등과 같은

감정을 이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발화하는 현재 알게 된 경우에는 화자 자신의

내적 상태를 추측하여 표현할 수 있다. (55마)는 미래 사태를 나타낸 경우로 1인칭은

사용될 수 없다.

‘-나 보-’와 ‘-은/는가 보-’는 의미 차이 없이 결합 용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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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주로 동사와 결합하고 형용사와는 결합이 제약적이다. 반면에 ‘-은/는가 보-’는

용언 결합 제약이 없다.

(56) 가. 지애는 내일 학교에 안 가려나 봐요.

나. 지애는 지금 방에서 {자나 봐요/자는가 봐요}.

다. 지애에게 김치가 좀 {맵나 봐요/매운가 봐요}. 물을 많이 마셔요.

라. 지애는 오늘 기분이 {*슬프나 봐요/슬프지 않나 봐요/슬픈가 봐요}

마. 지애는 오늘 시험이 끝나서 {*기쁘나 봐요/기쁜가 봐요}

(56가)와 (56나)는 동사와 결합한 예이고 (56다)～(56마)는 형용사와 결합한 예인데

(56나)처럼 동사와 결합할 때는 ‘-나 보-’와 ‘-는가 보-’ 둘 다 결합이 가능하다. 형용

사와 결합한 경우 (56다)는 ‘-은/는가 보-, -나 보-’ 둘 다 결합이 가능하지만 (56라)

와 (56마)는 ‘-나 보-’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기종(1996)에서는 ‘-나 보-’는 ‘기쁘

다, 슬프다, 아프다. 고프다, 춥다’ 등의 주관 동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대상 중심

의 감각 형용사인 ‘춥다, 어둡다, 무겁다 등’과는 결합이 가능하다고 ‘-나 보-’의 형용

사 제약을 설명했지만 이기종(1996)에서 제시한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예로

든 ‘춥다’는 주관 동사이면서 대상 중심 감각 형용사로 제시되어 있는데 한 형용사에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 결합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다는 설명은 타

당성을 얻기 힘들다.

이미혜(2005)에서는 ‘기쁘다, 크다, 바쁘다 등’처럼 보통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

용사의 경우 ‘-나 보-’와 결합이 어색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나 보-’에 ‘슬프다’처럼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결합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지 않-, -았-’과 같이 자

음으로 끝나는 문법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슬프다’는 ‘-나 보-’와 결합할 수 있

다. ‘-나 보-’가 용언 결합에 제약이 있을 경우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 모

든 상황에서 결합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문법 요소가 선행할 경우 모

든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 보-’가 용언 결합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추측 표현 ‘-나 보-’와 ‘-은/는가 보-’는 시제 제약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

재, 미래 사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과거 사태를 나타낼 때는 용언에 관계없이 ‘-았-’

에 ‘-나 보-’가 결합된 ‘-았나 보-’ 형태가 사용되고, 미래 사태를 나타낼 때는 ‘-으려

-’와 결합한 형태만 사용된다.

(57) 가. 어제 (나는 /너는/지애는) 술을 많이 마셨나 봐.

나. (나는/너는/지애는)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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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짐을 싸는 거 보니까 (*나도/너도/지애도) 한국에 가려나 봐.

(57가)는 과거에 완료된 사태를 (57나)는 현재의 사태를 (57다)는 미래의 사태를 나

타내는데 (57다)처럼 주어가 화자 자신일 경우 ‘-나 보-’를 사용해 미래 사태를 추측

할 수 없다. 2인칭 주어의 경우는 청자에게 화자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끝을 살짝 올려 말한다.

‘-나 보-’와 ‘-은/는가 보-’는 후행 환경 제약이 있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은

선행 결합은 가능하지만 후행 결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어

미와 결합하지 못하고 ‘-는데’를 제외한 다른 연결어미와도 결합되기 어렵다. 또한 ‘-

나 보-’와 ‘-은/는가 보-’는 화자의 판단만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나 보-’와 ‘-은/는가 보-’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 보-’와 ‘-은/는가 보-’는 ‘보다’ 동사에 의해 화자가 사태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듯한 관찰자적 태도를 취한다. 현장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

문에 확실성이 높은 편이지만 항상 사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찰자적 태도

를 취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상황에 사용될 수 없

다.

‘-나 보-’와 ‘-은/는가 보-’는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사

용되기 때문에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상황에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화자의 직관

이나 느낌 그리고 화자의 직접 경험은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지각 경험을 판

단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은/는 걸 보니까’와 자주 같이 사용되며 구어, 비격식적 상황

에 자주 사용된다.

(58) 가.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자나 봐요/자는가 봐요}.

나. 구름이 낀 걸 보니까 비가 오려나 봐요.

다. *제가 음식을 먹어 보니까 맛있나 봐요.

라. *그냥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이상으로 ‘-나 보-’와 ‘-은/는가 보-’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표 4-15> ‘-나 보-’와 ‘-은/는가 보-’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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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을까 보-’

‘-을까 보-’는 의문형 어미 ‘-을까’에 보조용언 ‘보다’가 결합한 형태로, 추측의 의미

로 사용될 때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아서’와 결합해 ‘-을까 봐서’ 형태로만

사용된다. 그래서 ‘-을까 보-’가 사용된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지

만, 이것은 어미 ‘-아서’ 결합에서 발생한 문맥상의 의미이지 ‘-을까 보-’가 가지는 고

유한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이기종(1996)에서 제시한 것처럼 ‘-을까 보-’는 화자의 기대하지 않은 사태의 가능성

즉, 화자의 부정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맥상 ‘걱정,

불안’ 등의 의미를 동반하게 된다. 이때 ‘-을까 보-’는 의미 차이 없이 ‘-을까 싶-’나

‘-을까 하-’로 바꾸어 쓸 수 있다.68) 구어 말뭉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까 보-’

68) ‘-을까 하-’와 ‘-을까 싶-’는 연결어미, 종결어미와 결합해 추측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을까
보-’는 연결어미‘-아서’와만 결합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선행 결합 제약]

▶ ‘-나 보-’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 결합 불가

▶ 미래 사태를 나타낼 때는 ‘-으려’와 결합해서 사용됨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결합 불가

▶ 선어말어미 ‘-았-’ 결합 불가

▶ ‘-는데’ 제외하고 연결어미 결합 제약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주체]

▶ 화자의 판단만 나타낼 수 있음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현재 지각 경험만 가능

▶ 화자의 직감이나 느낌은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

[확실성 중]

[+관찰자적 태도]

[+구어, 비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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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까 싶-’나 ‘-을까 하-’보다 사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

에서 ‘-을까 보-’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9) 가. 여행 가서 {아플까 봐서/아플까 싶어서/?아플까 해서} 약을 가지고 왔어요.

나. 내일 여행 가는데 비가 {올까 봐/올까 싶어서/?올까 해서} 걱정이에요.

위 (59)에서 ‘-을까 보-’를 ‘-을까 싶-’나 ‘-을까 하-’로 교체했을 때 의미 차이는 없

으나 ‘-을까 하-’는 사용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이것은 ‘-을까 하-’가 ‘-

지 않을까 하-’ 형태로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지연(2018)에

서 ‘-을까 싶-’과 ‘-을까 하-’는 긍정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지 않다’가 결합된 형태

인 ‘-지 않을까 싶-, -지 않을까 하-’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데 ‘-을까 싶-’은 명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을 모두 나타내는 반면 ‘-을까 하-’는 긍정의 가능성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긍정의 가능성만을 나타내는 ‘-을까 하-’는 ‘-지 않을까 하

-’ 형태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 표현이 결합되지 않은 ‘-을까 하-’ 형태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까 보-’가 걱정하는 상황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아서’가 결합된 선행절에는

화자가 걱정하는 사태 내용이 나타나고 후행절에서 걱정이 실현되지 않게 하기 위한

화자의 행동이나 ‘걱정이다, 두렵다, 고민이다, 불안하다’ 등의 형용사가 많이 사용된

다.

‘-을까 보-’ 역시 1, 2인칭 주어 제약을 가진다. 그러나 미실현 사태와 화자가 미쳐

인지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1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화자의 내면/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을까 보-’는 결합 용언 제약이 없어 동사, 형용

사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고 시제 제약이 없어 모든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

(60) 가. 나는 내일 늦게 일어날까 봐 알람을 세 개나 맞춰 놨다.

나. 너 여행 가서 아플까 봐 걱정돼?

다. 나는 지애가 감기에 걸렸을까 봐 약을 가지고 갔어요.

라. 엄마는 준이가 다칠까봐 안절부절못했다.

(60)에서 보듯 ‘-을까 보-’는 1, 2, 3인칭 주어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어가 2인칭일 경우 화자의 판단에 대한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듯한 태도로 사용된다. ‘-을까 보-’는 (60가)처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도 있고,

(60나)처럼 청자의 판단을 그리고 (60라)처럼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을까 보-’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와 결합해 ‘-을까 봐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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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후행 결합에 제약이 있어 선어말어미 ‘-았-’, 연결어미, 종결어

미 등과 결합할 수 없다. 선어말어미 ‘-았-’이 후행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 시점

은 항상 발화하는 현재가 된다.

‘-을까 보-’는 화자가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짐작하고 그것을 차단

하기 위해서 후행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화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

유는 사태가 사실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발생할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까 보-’는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추측이므로 확신의 정도가 낮으며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 없

다.

(61) 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올까 봐 우산을 가지고 왔어.

나. 비가 올까 봐 우산을 가지고 왔어.

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

(61가)에서처럼 일기예보라는 확실한 판단 근거가 존재할 경우 ‘-을까 보-’는 사용될

수 없다. (61나)와 (61다)는 동일하게 ‘비가 온다’라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

타낸 것으로 (61나)에서처럼 ‘-을까 보-’가 사용되면 비가 올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화자는 사태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을

것 같-’가 사용된 (61다)는 ‘비가 온다’라는 미래 사실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두 표현을 비교해 봤을 때

‘-을까 보-’의 확신의 정도가 ‘-을 것 같-’ 보다 확실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을까 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6> ‘-을까 보-’의 특성

특성

형태·통사적 특징

[+주어 인칭 제약]

▶ 1, 2인칭 주어 제약 있음

▶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1, 2인칭
주어 가능

▶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없음

[+후행 결합 제약]

▶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 선어말어미 ‘-았-’ 결합 불가

▶ ‘-아서’ 와 결합해 ‘-을까 봐-’ 형태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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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개별적 특성을 형태·통사

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어 추측 표현들은 발화 현장에서 발화 참여자(화자와 청자)에게 일어난 또는 일

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추측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2인칭 주

어 제약이 있지만,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 또는 미실현 사태에 대해서는 주어 인

칭 제약 없이 모든 인칭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추측은 명제에 대한 화자

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형과 청유형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추측 표현들은 선행 결합 용언 제약과 시제 제약이 없고, 후행 결합

제약을 논할 수 없는 연결어미 ‘-은/는지’와 종결어미 ‘-을까, -을걸’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추측 표현들은 선어말어미 ‘-았-’과 의문형 종결어미 제약을 가진다. 단 추측 표

현 중에서 ‘-겠-’과 ‘-은/는/을 것 같-’만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은/는/

을 것 같-’은 추측 표현 중에서 형태·통사적 제약이 가장 적은 추측 표현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 추측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추측 표현 항목 공통점

차이점

주어 인칭 후행 결합

-은/는/을 것 같- 1인칭의 내적/심리상태를 나

▶ ‘-아서’ 이외의 어미와는 결합 불가

의미·화용적 특징

[판단 주체]

▶ 화자, 청자, 제3자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음

[+부정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

[+걱정, 불안]

[+이유나 원인]

▶ ‘-아서’에 의해 선행절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냄

[판단 시점]

▶ 발화하는 현재의 판단만 나타냄

[+판단 근거 제약]

▶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서 사용되기 어려움

[확실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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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를 나타내거나, 미실현 사태를 나타낼 때 주어 제약 없이 1, 2인칭
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70) ‘-나 보-’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나 보-’에 ‘-지 않-, -
았-’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문법 요소가 결합할 경우 모든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나
보-’가 용언 결합 제약이 있을 경우 음운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용언 결합 제약이 일어나야
하는데 ‘-나 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언 결합 제약으로 볼 수 없다.

71) 연결어미 ‘-은/는지’, 종결어미 ‘-을까, -을걸’은 어미 특성상 후행에 다른 어미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후행 결합 제약에서 논외로 하고 제약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주어 인칭 제약]69)

[+청유형 제약]

[+명령형 제약]

타낼 수 있음

-은/는/을 듯하-
1인칭의 내적/심리상태를 나

타낼 수 있음

-은/는/을

모양이-

[+의문형 제약]

[+ ‘-았-’ 후행 제약]

-은/는/을지

모르-
[+ ‘-았-’ 후행 제약]

-을 것이-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지는

경우 1인칭 주어 가능

[+의문형 제약]

[+ ‘-았-’ 후행 제약]

[+ ‘-지’ 후행 제약]

-을 터이-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지는

경우 1인칭 주어 가능

[+의문형 제약]

[+연결어미제약]

[+ ‘-았-’ 후행 제약]

-은/는가 보-

[+의문형 제약]

[+연결어미제약]

[+ ‘-았-’ 후행 제약]

-나 보-70)
[+의문형 제약]

[+연결어미제약]

[+ ‘-았-’ 후행 제약]

-을까 보-

[+연결어미제약]

[+종결어미제약]

[+ ‘-았-’ 후행 제약]

-겠-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지는

경우 1인칭 주어 가능
[+ ‘-았-’ 후행 제약]

-은/는지 논외71)

-을까 논외

-을걸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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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추측 표현들의 의미·화용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실성의 정도를 상, 중, 하

로 구분하였는데 추측 표현 ‘-을 것이-’가 확실성이 가장 높고 ‘-은/는/을지 모르-’가

확실성이 가장 낮은 표현이다. 판단 주체에는 화자, 청자, 제3자(후행절/주절 주어)가

있는데 ‘-은/는/을 것 같-’과 ‘-겠-’은 판단 주체 제약 없이 모두 가능하고, ‘-은/는/을

모양이-, -을 것이-, -을 터이-, -은/는가 보-, -나 보-, -은/는지, -을걸’은 화자의

판단만을 나타낼 수 있다.

추측 표현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은/는/을 모양이-, -나 보-, -은/는가 보-, -겠

-, -은/는지’는 현장 지각 경험을 근거로 하고, ‘-을 것이-, -을 터이-, -을걸’은 과거

경험을 판단 근거로 한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와 ‘-을까’는 판단 근거에 큰

제약이 없이 두루 사용될 수 있다.

추측 표현들은 추측 기능 이외의 화용적 기능을 가지기도 하는데 ‘-은/는/을 것 같-,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 -을 터이-, -을까’는 완곡의 기능을 가지고, ‘-을 것이

-’는 위로하기 기능을, ‘-겠-’은 공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8> 추측 표현의 의미·화용적 특성

추측 표현 항목 확실성
판단

주체
판단 근거

판단

시점
화용적 기능 문체

-은/는/을 것 같- 중

화자,

청자,

제3자

과거,

현재
[완곡 기능] [구어, 비격식]

-은/는/을 듯하- 하

화자,

청자,

제3자

과거,

현재
[완곡 기능] [문어, 격식적]

-은/는/을

모양이-
중 화자

현장 지각

경험

과거,

현재
[관찰자적 태도] [문어, 격식적]

-은/는/을지

모르-
하

화자,

청자,

제3자

확실한

근거 불가
현재 [완곡 기능]

-을 것이- 상 화자 과거 경험 현재

[완곡 기능]

[위로/안심 기능]

[권유/조언 기능]

[격식적]

-을 터이- 상 화자 과거 경험 현재
[완곡 기능]

[후회,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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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적 상황]

-은/는가 보-

-나 보-
중 화자

현장 지각

경험
현재 [관찰자적 태도] [구어, 비격식]

-을까 보- 하

화자,

청자,

제3자

확실한

근거 불가 현재

[부정적 사태]

[걱정, 불안]

[이유나 원인]

-겠- 중

화자,

청자,

제3자

현장 지각

경험
현재

[공감 기능]

[완곡 기능]

-은/는지 하 화자
현장 지각

경험

과거,

현재

-을까 중
화자

청자

확실한

근거 불가
현재 [완곡 기능] [구어, 비격식]

-을걸 상 화자 과거 경험 현재

[후회, 체념, 다행]

[+담화 제약]

[완곡 기능]

[구어, 비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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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측 표현 교육 방안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상

황에 알맞은 추측 표현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먼저 3장에서 한국어 교재 분석과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추측 표현

의 교육 및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다음 세 가지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 교재마다 제시된 추측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

재마다 추측 표현이 제시된 순서와 등급이 달랐다. 추측 표현을 초급 1단계에 제시한

교재도 있고 초급 2단계에 제시한 교재도 있었는데 어느 단계에 추측 표현을 처음 제

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느 추측 표현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측 표현을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눌 때 등급화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추측 표현 의미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변별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방안으로 먼저 4장에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교재,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 한국어교육 문

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교수 필수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들

의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4장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계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와 추

측 표현 항목들의 의미 자질들을 바탕으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들의 등급을 설정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추측 표현 항목 위계 순서를 제

시하고, 단계별 교수 모형 및 교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교수 항목의 등급화

5.1.1. 교수 항목의 등급 설정 기준

본 절에서는 단계별 교육의 첫 단계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들의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문법 중심 교육에서는 문법의 난이도만을 고려해 문법 항목 등급을 구성했지

만,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는 문법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문법이 사용되는 화행적 측

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문법 항목을 등급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먼저 문법 항목의 등급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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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등급에 관한 연구로는 김유정(1998), 김제열(2001), 이효정(2003), 이해영(2004),

방성원(2004), 이미혜(2005), 윤혜진(2010), 강현화(2012),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연구

(2012) 등이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선행 연구에 제시된 교수 항목의 등급 설정 기준

김유정(1998)에서는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 기대 문법’을 기준으

로 제시하였고, 김제열(2001)에서는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을, 이해영(2004)에서는 ‘빈

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를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효정(2003)에서

는 ‘의미, 제약, 빈도, 교육적 절차’를 교수-학습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의미가 기본적인 것에서 확장된 것으로, 통사 제약이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빈도

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에서 구어 또는 문어

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선행 학습과 후행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교수-학습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유정(1998)과 이해영(2004)에서는 ‘빈도’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기준으로 삼았

는데 이미혜(2005)에서는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빈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빈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문법 항목을 배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문법 항목 등급화의 우선 기준을 ‘기능’을 제시하고 ‘기능, 빈도, 학습 용이성, 교수 용

이성’ 순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 난이도, 학습자 요구’가

중심 기준이었던 것에 비해 이미혜(2005)에서는 ‘기능’이라는 기준을 새로 제시하였다.

기준

김유정(1998)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 기대 문법

김제열(2001) 난이도, 일반화 가능성

이효정(2003) 의미, 제약, 빈도, 교육적 절차

이해영(2004) 빈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

이미혜(2005) 기능, 빈도, 학습 용이성, 교수 용이성

윤혜진(2010)
사용 빈도, 형태적 난이도, 형태적 복잡성, 의미적 합성성, 통사적 제약, 학

습의 단계성
한국어교육문법·

표현연구(2012)

문법의 체계성, 형태 의미 기능의 균형성, 한국어 화자 말뭉치 세종 말뭉

치 빈도, 교수 학습 현장의 실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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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2010)에서는 기존 기준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사용 빈도, 형태적 난이도, 형태

적 복잡성, 의미적 합성성, 통사적 제약, 학습의 단계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한국

어교육 문법·표현연구(2012)에서는 문법의 체계성, 형태 의미 기능의 균형성, 한국어

화자 말뭉치 세종 말뭉치 빈도, 교수-학습 현장의 실제성을 등급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

이상의 문법 항목 등급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용 빈도’와 ‘난이

도’가 등급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또는 사용

가능성이 높은 표현 그리고 난도가 낮은 표현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

여 다음과 같이 추측 표현 항목 등급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 항목 등급

설정에 있어서 특정 기준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우

선순위에 두지 않고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등급을 구분하도록 할 것이다.

<표 5-2> 교수 항목의 등급 설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 교수 항목 등급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 빈도, 난이도,

학습의 실제성’을 제시한다. 사용 빈도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떤 추측 표현이 자

주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등급 설정에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우선으로, 그리고 문어와 구어 중에서 구어 사용 빈도를 먼저 고려하여 초급

과 중급에 우선으로 제시한다. 3장에서 분석한 구어 말뭉치 분석 자료를 이용해 사용

빈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난이도는 추측 표현이 사용하기 쉬운 표현인지 어려운 표현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각각의 난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사 제약

1) 사용 빈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을 먼저 제시한다.

∙구어와 문어 중에서 구어 사용 빈도를 먼저 고려한다.

2) 난이도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각각의 난이도를 측정한다.

∙난도가 낮은 표현을 먼저 제시한다.

3) 학습의 실제성

∙한국어 교육에서 설정한 단계별 목표에 따른다.

∙한국어 교육에서 추측 표현이 어느 단계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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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표현, 의미가 단순한 표현, 화용적 기능이 적은 표현을 초급에 우선으로 제시

한다. 학습의 실제성은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이 어

느 단계에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교수 항목 등급 설정에 반영할 것이다. 한

국어 교육에서 제시한 추측 표현 등급에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교수 항목 등급 설정

에서 한국어 교육의 실제 내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

현 교수 항목 등급 설정에 한국어 교육의 실제 내용도 반영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한 등급별 목표를 살펴보고 각 단계의 목표에 맞게 추측 표현 항목들의

등급을 설정할 것이다. 학습의 실제성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4종 한국어 교재와 한국

어교육 문법·표현 연구 결과를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

5.1.1.1. 사용 빈도

추측 표현 교수 필수 항목의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추측 표현의 구어 사용 빈도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의 등급을 설정할 때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들을

우선으로 초급, 중급에 제시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표현들은 중급 후반에 제시하도록

하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40.24%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겠-’이

추측 표현 항목 사용 빈도순(사용 비율)
1 -은/는/을 것 같- 40.24%
2 -겠- 28.65%
3 -을 것이- 10.68%
4 -나 보- 3.99%
5 -을까 3.83%
6 -을 터이- 2.46%
7 -은/는가 보- 2.12%
8 -은/는/을지 모르- 1.84%
9 -을걸 1.45%
10 -은/는지 1.01%
11 -을까 보- 0.63%
12 -은/는/을 듯하- 0.53%
13 -은/는/을 모양이-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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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로 두 번째로, ‘-을 것이-’가 10.68%로 세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데 이 세 추

측 표현의 총 사용 빈도 비율은 79.6%로 전체의 80%에 가까운 높은 사용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이처럼 구어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들은 추측 표현 등급 설정에서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은/는/을 듯하-’와 ‘-은/는/을 모양이-’처럼 구어에서

는 사용 빈도가 낮지만 문어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들은 중급 후반 또는 고급

단계에 제시하도록 한다.72)

5.1.1.2. 난이도

추측 표현 난이도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측면에서 제약이나

특징들을 중심으로 난이도를 살펴보았다. 문법 난이도는 이미혜(2005)에서 제시한 것

처럼 문법 항목 등급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실제로 문법 등급 설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난이도를 객

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고 표현 항목의 등급을 설정하게 되면 결국 교사의 직관

에 의존해 등급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재마다 또는 기관마다 교수 항목 등급이

72) 아래 표는 세종 말뭉치에서 형태만을 고려해 분석한 문어 사용 빈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
용 빈도를 볼 수 없지만,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들인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을 모양이-’의 결과를 보면 <표 5-3> 구어 사용 빈도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은/는/을 듯하-, -은/는/을 모양이-’은 구어에서 가장 낮은 사용 빈도를 보
여준 반면 문어 사용 빈도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4> 문어 말뭉치 사용 빈도

추측 표현 항목 목록 문어 사용 빈도(번)

1
-은/는/을지,

-은/는/을지 모르-
60.299

2 -을 것이- 30.808
3 -겠- 25.033
4 -은/는/을 것 같- 9.317
5 -을까 9.266
6 -은/는/을 듯하- 3.728
7 -을 터이- 2.191
8 -은/는/을 모양이- 1.986
9 -을걸 616
10 -나 보- 481
11 -은/는가 보- 306
12 -을까 보-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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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이용해 영역별 난이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난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 중간인 것은 ‘중’, 난도가 가장 낮은 것

은 ‘하’로 측정하였다. 통사적 난이도에서는 통사 제약을 중심으로, 의미적 난이도에서

는 추측 표현의 의미가 복잡한지 간단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화용

적 난이도에서는 추측 표현이 추측 이외의 화용적 기능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종합하여 난이도 등급을 결정하였다. 난도가 낮을수록 초급

등급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도가 높은 추측 표현일 경우 효

과적인 교육을 위해 단계별로 나누어 여러 단계에 걸쳐 제시할지 또는 단계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제시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1) 통사적 난이도

통사적 난이도는 추측 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기준으로 통사적 제약이 낮은 표현에

서부터 통사적 제약이 많은 표현 순으로 난이도를 정하였다. 통사적 제약이 많을수록

학습자들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므로 통사적 제약의 수는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사적 제약을 인칭 주어 제약, 선행 결합 제약, 후행 결합 제약,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단문인지 복문인지로 나누어 난이도를 살펴보았

다. 모든 추측 표현들은 특성상 명령형, 청유형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형, 청

유형 어미 결합 제약은 난이도 등급에는 포함하지 않고 평서형과 의문형만을 종결어

미 제약으로 보았다.

추측 표현 교수 항목들의 통사적 난이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5> 추측 표현의 통사적 난이도

추측 표현 항목
주어

제약

선행 결합 제약 후행 결합 제약
문장

종류

난이도

등급
용언

결합
시제 ‘-았-’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은/는/을 것 같- + - - - - - 단문 하

-은/는/을 듯하- + - - - - - 단문 하

-은/는/을지

모르-
+ - - + - - 단문 중

-은/는/을

모양이-
+ - - + + - 단문 중

-을 것이- + - - + + - 단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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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인칭 주어 제약, 선행 결합 제약, 후행 결합 제약, 문장

종류로 나누어서 통사적 제약이 있으면 ‘+’로, 제약이 없으면 ‘–’로 표기하였다. 난이도

를 총 3단계로 나누어 통사적 제약이 1개이면 난이도 ‘하’, 제약이 2～3개이면 ‘중’, 제

약이 4～5개이면 ‘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문장 종류의 경우 복문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문장 형성 조건이 단문보다 까다로우므로 가산점을 주어 한 등급을 올렸다.

이렇게 측정된 추측 표현들의 통사적 난이도를 살펴보면 난이도가 ‘하’인 추측 표현

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을까, -을걸’이고, 난이도가 ‘중’인 추측 표현

은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 모양이-, -을 것이-, -겠-, -은/는지’이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인 추측 표현은 ‘-을 터이-, -은/는가 보-, -을까 보-, -나 보-’이다. ‘-은

/는지’의 경우 통사적 제약이 1개로 ‘하’ 등급에 분류되었었지만, 연결어미로 항상 복

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아 최종 ‘중’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통사적 난이도가 낮을수록 사용이 쉽기 때문에 초급에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의미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를 의미의 복잡성 정도로 구분을 해 보고자 한다. 추측 표현의 의미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가

73) 연결어미 ‘-는/은지’와 종결어미 ‘-을까, -을걸’은 어미 특성상 후행에 다른 어미가 결합될
수 없으므로 후행 결합 제약에서 논외로 하고 제약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을 터이- + - - + + + 복문 상

-은/는가 보- + - - + + + 단문 상

-을까 보- + - - + + + 복문 상

-나 보- + + - + + + 단문 상

-겠- + - - + - - 단문 중

-은/는지 + - - 73) 복문 중

-을까 + - - 단문 하

-을걸 + - - 단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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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추측 표현의 의미적 난이도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추측 표

현들의 적절한 등급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적 난이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확실성과 판단 근거의 종류, 판단 주체 등과 같은 자질은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미적 난이도 측정에 사용될 수 없다. 추측 표현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자질 이외에 다른 추측 표현들과 구별되는 자질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질을 이용해 의미적 난이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판단 근거 제약, 화

자의 태도, 부가적 의미 세 가지 자질을 의미적 난이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였다.

판단 근거 제약이란 추측 표현이 특별한 판단 근거에만 사용되는지 아니면 판단 근

거에 큰 제약 없이 두루 사용되는지를 말한다. 화자의 태도란 화자가 사태에 대해 관

찰자적 태도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의미하는 것이지 판단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 의미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문맥상

에서 가지게 되는 부가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제약이 있을 경우 추측 표현의 의

미는 더욱 복잡해지므로 의미의 복잡성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제약이 있을 경우

‘+’, 없을 경우는 ‘–’로 표기하고, 난이도는 통사적 난이도와 동일하게 총 3단계로 분류

하였다.

<표 5-6> 추측 표현의 의미적 난이도

의미적 제약이 없는 경우 난이도는 가장 낮은 ‘하’, 제약이 1개일 경우 난이도는 ‘중’,

제약이 2개 이상일 경우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하였다. 의미적 난이도가 ‘하’인 추측

추측 표현 항목
판단 근거

제약
화자의 태도 부가적 의미 난이도 등급

-은/는/을 것 같- - - - 하
-은/는/을 듯하- - - - 하
-은/는/을지 모르- + - - 중
-은/는/을 모양이- + + - 상
-을 것이- + - - 중
-을 터이- + - + (후회) 상
-은/는가 보- + + - 상
-을까 보- + - + (걱정) 상
-나 보- + + - 상
-겠- + - - 중
-은/는지 + - - 중
-을까 + - - 중
-을걸 + - + (후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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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이고 의미적 난이도가 ‘중’인 추측 표현은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 -겠-, -은/는지, -을까’이다.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상’

인 추측 표현은 ‘-은/는/을 모양이-, -을 터이-, -나 보-, -은/는가 보-, -을걸’이다.

의미적 난이도가 낮을수록 추측 표현의 의미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초급에 우선적으

로 제시되어야 한다.

3) 화용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에서는 추측 표현이 추측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추측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경우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하

는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용적 난이도도 추측 표현 등급 설정에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한다. 또한 화용적 난이도는 개별 추측 표현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추측 표현을 몇 단계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표 5-7> 추측 표현의 화용적 난이도

추측 표현이 추측 기능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난이도가 제일 낮은 ‘하’, 추측 표현들

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완곡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 난이도가 중간인 ‘중’, 추측의 기능

과 완곡의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가지는 경우 난이도가 제일 높은 ‘상’으로 분류하

74) ‘-을까’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완곡의 기능을 가진다.

추측 표현 항목 화용적 기능 난이도 등급
-은/는/을 것 같-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중
-은/는/을 듯하-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중
-은/는/을지 모르-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중
-은/는/을 모양이- 추측의 기능 하

-을 것이-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위로/안심의 기능, 권유/조언의 기능
상

-을 터이-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중
-은/는가 보- 추측의 기능 하
-을까 보- 추측의 기능 하
-나 보- 추측의 기능 하
-겠-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공감의 기능 상

-은/는지 추측의 기능 하

-을까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74) 중
-을걸 추측의 기능, 완곡의 기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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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화용적 난이도가 ‘하’에 분류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모양이-, -은/는가 보-,

나 보-, -을까 보-, -은/는지’이고, 난이도 ‘중’에 분류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을지 모르-, -을 터이-, -을까, -을걸’이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상’에 분류된 추측 표현은 ‘-을 것이-, -겠-’이다.

이상으로 추측 표현의 난이도를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등급을 설정

하였다. 각 영역의 개별 난이도를 종합해 최종 난이도 등급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5-8> 추측 표현의 최종 난이도

최종 난이도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난이도를 점수로 환산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난

도가 제일 낮은 ‘하’는 1점, ‘중’은 2점, 난도가 제일 높은 ‘상’은 3점으로 배점하여 영

역별로 점수를 환산한 다음 총점을 3단계로 나누어 최종 난이도를 결정하였다. 총점

이 4～5점이면 난이도 ‘하’, 6～7점이면 난이도 ‘중’ 그리고 8점이면 난이도 ‘상’으로 분

류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

지, -을까’는 난이도 ‘하’,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 모양이-, -을 것-, -을까 보-,

-나 보-, -은/는가 보-, -겠-, -을까’는 난이도 ‘중’, 그리고 ‘-을 터이-’는 난이도 ‘상’

으로 분류되었다.

추측 표현 항목
통사적

난이도

의미적

난이도

화용적

난이도
총점

최종

난이도
-은/는/을 것 같- 하 하 중 4 하
-은/는/을 듯하- 하 하 중 4 하
-은/는/을지 모르- 중 중 중 6 중
-은/는/을 모양이- 중 상 하 6 중
-을 것이- 중 중 상 7 중
-을 터이- 상 상 중 8 상
-은/는가 보- 상 상 하 7 중
-을까 보- 상 상 하 7 중
-나 보- 상 상 하 7 중
-겠- 중 중 상 7 중
-은/는지 중 중 하 5 하
-을까 하 중 중 5 하
-을걸 하 상 중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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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학습의 실제성

학습의 실제성은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이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어느 단

계에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교수 항목 등급 설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

어 교육에 제시된 등급별 목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각 단계의 목표에 맞게 추측

표현 교수 항목들의 등급을 설정하였다. 학습의 실제성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4종 한

국어 교재와 문법·표현 연구 결과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어 교재와 문법·표현 연

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의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9> 한국어 교육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 단계

추측 표현
한국어 교재

문법·표현

연구서강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1 -은/는/을 것 같-
초급 2

중급 2
초급 2

초급 1

중급 1
초급 2 초급

2
-은/는/을

듯하-75)
중급 2 고급 1 중급 2 고급

3 -은/는/을지 모르- 중급 1 중급 2 중급 1 중급 1 중급
4 -은/는/을 모양이- 중급 1 중급 1 초급 2 고급

5 -을 것이- 초급 2 초급 2
초급 1

중급 1
초급

6 -을 터이-
중급 1

중급 2

초급 2

중급 1

초급 2

중급 1

고급 2

초급 2

중급 1
중급

7 -은/는가 보- 중급 1 중급 1
초급 2

고급 1
중급 1 중급

8 -을까 보- 중급 2 중급 1 중급 1 중급 1 초급

9 -나 보- 중급 1 중급 1
초급 2

고급 1
중급 1 중급

10 -겠-
초급 2

중급 1
초급 2

초급 1

중급 2
초급 1 초급

11 -은/는지
초급 2

중급 1
초급 2 중급

12 -을까 초급 2 초급 2 초급 2 초급

13 -을걸 중급 1 중급 1 중급 1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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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의 등급을 살펴보았는데 위 <표 5-9>와 같이

한국어 교재마다 제시된 추측 표현의 등급에 차이가 있고, 문법·표현 연구에 제시된

등급과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많다. 특히 문법·표현 연구에는 단계를 초급과 중급으

로만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단계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추측 표현 중에서 단계 설정

에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표현은 ‘-을까 보-’와 ‘-은/는/을 모양이-’다. ‘-을까 보-’는

한국어 교재에 대체로 중급에 분류되었지만 ‘문법·표현 연구’에는 초급에 분류되어 있

다. 그리고 ‘-은/는/을 모양이-’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제시되어 있어 제시 등급 차이가

가장 큰 추측 표현 항목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에는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을 위해

영역을 4가지(주제, 언어기술, 언어지식, 문화)로 구분하고 언어지식 영역에서 문법의

등급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문법 등급

75) 연세 한국어와 이화 한국어에는 ‘-은/는/을 듯싶-’과 ‘-은/는/을 듯이’로 제시되어 있는데 앞
서 제시한 것처럼 ‘-은/는/을 듯-’류 추측 표현으로 보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등급 내용

1급
1. 한국어의 기본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정형화된 문장 표현들을 목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2급

1. 빈도수가 높은 연결어미나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시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빈도수가 높은 보조 용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급

1. 비교적 복잡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피동법, 사동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인용절을 이해할 수 있다.

4급

1.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인용절을 사용할 수 있다.

3. 오류는 있으나 대부분의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1.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 대부분의 문법을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6급 1.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6급+ 1.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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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에서 제시한 문법 등급 내용은 추측

표현 등급을 설정할 때 해당 급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추측 표현 항목 등급 설정 기준을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위 내용을 종합해 추측 표현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5.1.2. 교수 항목의 등급 설정

추측 표현 등급 설정에 앞서 먼저 추측 표현 중에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시해야

할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 중에서 문법 제약이 많지만, 의미 또는 화

용적 기능이 단순해 한 단계에 제시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문법 통사

적 제약은 별로 없지만, 의미·화용적 기능이 다양해 단계를 나누어 제시해야 할 표현

들이 있다. 추측 표현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분리해서 제시할 경우 한국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을 사용할 때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학습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은 단계를 나누어 제

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추측 표현 중 화용적 기능이 다양한 표현들을 대상으로 단계를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7>에 제시된 것처럼 추측 표현 중에서 추측 기능뿐만 아니라 완곡의 기능과

같이 다른 기능으로도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두 같이 제

시해 주면 학생들은 추측 표현의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초급은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는 단계로 학습자들이 아직 추측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한

국어 능력도 낮으므로 추측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함께 제시해 주기 어렵다. 따라

서 초급에 등급 분류가 되는 항목 중 추측 기능 이외의 기능이 있는 경우 단계를 나

누어 제시하도록 한다. 중급은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에 추측 기능

이외의 기능을 함께 제시해 주어도 좋다. 그러나 추측 표현이 추측 이외의 기능으로

사용될 때 특별한 형태나 상황에 제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계를 나누어 제시

하도록 한다.

단계를 구분해 제시해야 할 추측 표현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이 추측 항목들은 아

직 등급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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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단계 구분이 필요한 항목

추측 표현 ‘-은/는/을 모양이-, -은/는가 보-, -을까 보-, -나 보-, -은/는지’는 단계

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표현들이고,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 -을 터이-, -겠-, -을까, -을걸’은 두 단계 또는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는 추측 표현들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에 제시된 초급 단계 목표를 살펴보면

(<표 5-10> 참고) 초급 1단계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정형화된

문장 표현을 이해할 수 있고, 초급 2단계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연결어미, 관형절

어미, 시제, 보조 용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추측 표현은 사태에 대

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범주 중 하나로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화자가 추측하는 사태의 시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후

행 결합 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결어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초급 2단계에 처음으로 추측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초급 단계 등급 설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은 사용 빈도와 난이도

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서 제약이 가장 적은 표현을 우선

으로 초급 단계에 분류해야 한다. 중급 단계 목표를 살펴보면 중급 1단계에서는 복잡

한 의미를 가진 조사와 인용절과 같은 복문을 이해할 수 있고, 중급 2단계에서는 문

어와 구어를 구분할 수 있고 대부분의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따

라서 중급 단계에는 난도가 높고,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가진 추측 표현들을 중심으

로 분류하도록 한다. 고급 단계는 미묘한 문법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대부분의 문

추측 표현 항목 기능 단계
-은/는/을 것 같- 추측 기능, 완곡 기능 두 단계
-은/는/을 듯하- 추측 기능, 완곡 기능 두 단계
-은/는/을지 모르- 추측 기능, 완곡 기능 두 단계
-은/는/을 모양이- 추측 기능 한 단계
-을 것이- 추측 기능, 완곡 기능, 위로/안심 기능 세 단계
-을 터이- 추측 기능, 완곡 기능 두 단계
-은/는가 보- 추측 기능 한 단계
-을까 보- 추측 기능 한 단계
-나 보- 추측 기능 한 단계
-겠- 추측 기능, 완곡 기능, 공감 기능 세 단계

-은/는지 추측 기능 한 단계

-을까 추측 기능, 완곡 기능 두 단계
-을걸 추측 기능, 완곡 기능 두 단계



- 137 -

법을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난이도가 ‘상’이거나 구어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지만,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의 등급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표 5-12> 항목별 등급 설정 기준 분석

<표 5-12>는 추측 표현 등급 설정 기준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구

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겠-, -을 것이-’이

다. 이 중에서 ‘-은/는/을 것 같-’은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난이도가 ‘하’

인 추측 표현으로 특별한 문법적 제약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측 표현이므로 실용성이 높고, 모든 상황

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담화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

아도 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을 초급에 분류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은/는/을 것 같-’은 추측 기능 이외에 완곡의 기능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현

으로 <표 5-11>에서 제시한 것처럼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야 할 항목이다. 완곡

의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판단을 불확실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줄

이거나 더 공손하게 말하는 것으로 완곡성은 담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

나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아직 한국어 숙달도가 높지 않고, 추측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 표현을 이용해 완곡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는/을 것 같-’을 두 단계로 나누어 초급 단계에서는 추측의 의미

추측 표현 항목 사용 빈도 난이도 학습의 실제성
1 -은/는/을 것 같- 40.24% 하 초급 1, 2, 중급 1, 2
2 -겠- 28.65% 중 초급 1, 2, 중급 1, 2
3 -을 것이- 10.68% 중 초급 1, 2, 중급 1
4 -나 보- 3.99% 중 초급 2, 중급 1, 고급 1
5 -을까 3.83% 하 초급 2
6 -을 터이- 2.46% 상 초급 2, 중급 1, 2, 고급 2
7 -은/는가 보- 2.12% 중 초급 2, 중급 1, 고급 1
8 -은/는/을지 모르- 1.84% 중 중급 1, 2
9 -을걸 1.45% 중 중급 1
10 -은/는지 1.01% 하 초급 2, 중급 1
11 -을까 보- 0.63% 중 초급, 중급 1, 2
12 -은/는/을 듯하- 0.53% 하 중급 1, 2, 고급
13 -은/는/을 모양이- 0.03% 중 초급 2, 중급 1, 고급



- 138 -

만을 제시하고 중급 단계에서 완곡의 기능을 다루도록 한다.

황주하(2018)에서 제시한 것처럼 ‘-은/는/을 것 같-’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강한 의사

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추측 표현으로,

추측 표현 중에서 가장 활발히 완곡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완곡의

기능을 나타내는 추측 표현 중에서 ‘-은/는/을 것 같-’을 가장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급 1단계에 제시해 주도록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

에서도 대체로 ‘-은/는/을 것 같-’을 두 단계로 나누어 초급과 중급에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은 ‘-겠-’의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겠-’은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가 두 번째로 높지만 난이도가 ‘중’에 분류된 표현이다. 난이도

만을 고려하면 중급에 분류되어야 하지만 ‘-겠-’은 ‘-은/는/을 것 같-’ 다음으로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추측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급에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

어 교육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겠-’을 초급 단계에 제시하고 있는데 통사적 제약,

현장성이라는 판단 근거의 제약, 그리고 화용적 기능이 다양해 용법을 이해하고 사용

하기에 복잡한 표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높은 사용 빈도를 고려해 초급에 제시하

되 단계를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1>에서 제시한 것처럼 ‘-겠-’을 일반 추측 기능으로서의 ‘-겠-’, 공감 기능

으로서의 ‘-겠-’, 완곡의 기능으로서의 ‘-겠-’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제시하도

록 한다. 공감의 기능과 완곡의 기능은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특히 완곡

의 기능으로서의 ‘-겠-’은 특별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다루기가 어

렵다. ‘-겠-’은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어렵지 않은 ‘의지’의 ‘-겠-’

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추측의 ‘-겠-’을 제시해 주도록 한다. 따라서 일반 추측 기능

으로서의 ‘-겠-’은 초급 2단계에 제시하고, 공감 기능으로서의 ‘-겠-’은 담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중급 1단계에 제시하도록 한다.

완곡의 기능으로서의 ‘-겠-’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혼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양

태 표현과 결합해서만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았으면 좋겠-’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

된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더 공손하게 말하기 위해 마치 화자의 희망인 것처럼 표현

하는 방식을 취한다. 희망 표현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았으면 좋겠-’는 반드시 ‘-겠-’

이 포함된 형태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희망 표현을 학습하는 동시에 완곡의 기능으

로서의 ‘-겠-’을 학습할 수 있다. 김서형(2007)에 제시된 구어에서 사용된 희망 표현

빈도를 보면 ‘-고 싶다’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았으면 좋겠-’ 빈도

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완곡으로서의 ‘-겠-’은 희망 표현인 ‘-고 싶다’가

학습된 이후에 제시해 주는 것이 좋고 내포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하므로 중급 2

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세 번째로 높은 ‘-을 것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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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도 ‘-겠-’과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는 높지만 난이도가 ‘중’으로 분류된 표현

이다. ‘-을 것이-’는 추측 표현 중에서 확신의 정도가 가장 높아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추측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대부분

초급 단계에 ‘-을 것이-’를 제시하고 있다. 추측 표현 ‘-을 것이-’ 역시 높은 사용 빈

도를 고려해 초급에 제시하되 난이도를 고려해 단계를 나누어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을 것이-’는 <표 5-11>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해야 할 항목으로 분류되었는

데 화용적 특성 중의 하나인 안심/위로하기 기능은 확실성이 높은 ‘-을 것이-’를 사용

하는 담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분리하여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을 것이-’는 ‘-은/는/을 것 같-’처럼 두루 사용되

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급에서 다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을 것이-’

를 두 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설정하도록 한다. 추측 표현 ‘-을 것이-’도 ‘-겠-’과 마찬

가지로 의지와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의지를 먼저 제시해 주

고 추측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측의 기능으로서의 ‘-

을 것-’는 의지를 학습한 초급 2단계에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 단계에서 안심

/위로하기 기능을 자연스럽게 함께 제시해 주도록 한다. 완곡의 기능으로서의 ‘-을 것

이-’는 ‘-은/는/을 것 같-’과 달리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담화 상황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며,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으로 학습해야 할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급 2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측 표현 ‘-나 보-’와 ‘-은/는가 보-’는 네 번째, 일곱 번째로 구어 사용 빈도가 높

은 표현이지만 앞 세 추측 표현들과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두 추측 표현

은 의미와 기능이 거의 같아서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보-’와 ‘-은/는가

보-’는 전체 난이도가 ‘중’으로 분류되었는데 영역별 난이도 분석을 살펴보면 통사적,

의미적 난이도는 ‘상’이고, 추측의 의미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화용적 난이도가 ‘하’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통사적, 의미적 난도가 높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나 보-’와 ‘-

은/는가 보-’는 다른 추측 표현들과 다르게 화자가 관찰자적 태도를 가지는데, 이러한

개념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나 보-’와 ‘-은/는가

보-’는 통사적, 의미적 난이도와 사용 빈도를 고려해 중급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대부분 이 두 표현을 중급 1단계에서 다루고 있지만, ‘-나 보-’와

‘-은/는가 보-’는 실제 사용 빈도가 높지 않고 사태와 화자의 거리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습 단계가 높은 중급 2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추측 표현 ‘-을까’의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을까’는 ‘-나 보-’와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종결어미로만 구성된 단일 구성이고 청자의 판단

을 물어보는 의문형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통사적 난도가 낮은 표현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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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는 경우에 따라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을까’

는 완곡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청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을까’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을까’를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청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을까’는 난도가 매우 낮고 사용 빈도도 고빈도인 세 추측

표현과는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다른 추측 표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에 속하

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을까’의

경우 ‘-다고 할까?, -지 않을까?’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완곡의 기능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급 후반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을까’를 초급 2

단계에 제시하고 있는데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을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추측 표현 ‘-을 터이-’의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자. ‘-을 터이-’는 여섯 번째

로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으로 통사적, 의미적 난도가 높아 난이도 ‘상’에 분류된 추

측 표현이다. ‘-을 터이-’는 불완전동사처럼 대표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어미가

결합된 ‘-을 텐데, 을 테니까’ 형태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제약이 큰 표현이다. 또한 ‘-을 텐데’의 경우 가정 조건절과 자주 함께 사용되므로 문

장 구성 및 조건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 텐데’는 초급에서 다

루기 어려운 표현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을 텐데’와 ‘-을 테니까’를 나누어 초급과 중급에 제시하는데

문법적 난도가 높으므로 중급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을 터이-’도 추측과 의지

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의지의 ‘-을 터이-’가 학습된 이후에 추측의 ‘-을 터

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표 5-11>에서 ‘-을 터이-’가 완곡의 기능을 가진다

는 점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야 할 항목으로 분류되었지만,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완곡의 기능에 이미 익숙하고, 완곡의 기능으로 사용될 때 특별한 형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을 터이-’는 중급 2단계에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다음으로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의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는/을지

모르-’는 사용 빈도가 1.84%로 낮은 편이고, 문법적 난이도가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초급에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완곡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

지만 학습자들은 이미 완곡의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

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중급 1단계로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추측 표현 ‘-을걸’의 등급을 설정해 보도록 하자. ‘-을걸’은 역시 사용 빈도

가 낮고 문법적 난이도가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을걸’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사실적 가정 조건



- 141 -

과 함께 쓰이면 문맥상 후회의 의미를 함께 가지는데 가정 조건절을 이해할 수 있는

중급 1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을걸’은 완곡의 기능을 가져 <표 5-11>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야 할 항목으로 분류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급 단

계 학습자들은 완곡의 기능에 이미 익숙해졌고, 특별한 형태로 완곡의 기능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를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대부분 ‘-을

걸’을 중급 1단계에 제시하고 있다.

‘-은/는지’는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추측의 의미를 가지므로 통사적 제약이

다른 표현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완곡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화용적

난도도 높지 않다. 또한 구어 사용 빈도 역시 높지 않아 우선으로 학습해야 할 표현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급 1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을까 보-’는 종결어미와 보조 용언으로 구성된 표현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는 항상 연결어미 ‘-아서’와 결합된 ‘-을까 봐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어미들

과 결합할 수 없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그러나 항상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므로 실제

통사적 난도는 낮은 편이다. ‘-을까 보-’는 추측 표현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화행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연결어미 ‘-아서’가 선행 학습되어야 하므로 중급 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대체로 중급 1단계에 제시하고 있는데 ‘-을까 보-’

는 구어 사용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선으로 학습해야 할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급 2단계로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은/는/을 듯하-’와 ‘-은/는/을 모양이-’의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

겠다. ‘-은/는/을 듯하-’는 ‘-은/는/을 것 같-’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구어에

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은/는/을 모양이-’는 ‘-나

보-’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관찰자적 태도를 가지는 표현으로 구어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표현이다. 따라서 이 두 추측 표현은 교수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은/는/을 듯하-’는 중급 2단계나 고급 단계에 제시하고 있고, ‘-

은/는/을 모양이-’은 초급 2단계부터 중급 단계까지 교재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이 두 추측 표현은 사용 빈도를 고려해 고급 단계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상으로 각 추측 표현들의 등급을 설정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등급은 학습

단계별 등급만을 제시한 것으로 단계별 내 추측 표현들의 학습 순서와 수업 시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측 표현 교수 항목 등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42 -

<표 5-13>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의 등급

5.2. 단계별 교수 모형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측 표현들을 변별력 있게 제시해 주

지 못해 학습자들이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금까

지 살펴본 추측 표현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추측 표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문법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문법 교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14> 문법 교수 원칙

학습 단계 추측 표현 항목

초급

1단계

2단계 -은/는/을 것 같-①, -겠-①, -을 것이-①, -을까①

중급

1단계 -겠-②, -은/는/을 것 같-②, -은/는/을지 모르-, -을걸, -은/는지

2단계
-겠-③, -을 것이-②, -나 보-, -은/는가 보-, -을 터이-, -을까②,

-을까 보-

고급
1단계 -은/는/을 듯하-, -은/는/을 모양이-

2단계

문법 교수 원칙

Scott

Thornbury(1999)76)

·사실성(Truth) ·제한성(Limitation)

·명료성(Clarity) ·간결성(Simplicity)

·친숙성(Familiarity) ·관련성(Relevance)

곽지영 외(2007)

·학습자 수준으로 낮추어 제시한다.

·문법 연습 과정과 언어기능을 결합하여 제시한다.

·학습자의 숙달도 단계에 맞게 제시한다.

·단순하고간략하게제시한다.

김세령(2011)
·교수자가 의미 특징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담화의 맥락상에서 교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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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Thornbury(1999)와 곽지영 외(2007), 김세령(2011), 황주하(2018)에서 제시한

문법 교수 원칙 및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다음 네 가지 원리에 중점

을 두고 있었다.

(가) 문법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할 것

(나) 학습자 숙달도를 고려할 것

(다) 선행 학습과 연계되도록 교수할 것

(라)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할 것

문법을 교육할 때 교수자는 문법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시하되 의미가 분명히 드러

나도록 제시해 주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숙달도를 고려해 단계에 맞게 교수하고 학습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문법을 제시할 때는 반드

시 이전에 학습한 문법과 관련을 지어 선행 학습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선행 학습

내용과 연계되지 않고 개별 문형 학습에만 치중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문형을 배웠지

만 실제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법 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문법을 교육할 때

는 문법적 특징만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문법이 사용되는 담화 상황적 특징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측 표현 교육 방법을 제

시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을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계별 교육을 제

안하였다. 학습자 숙달도를 고려해 추측 표현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각 단계에 맞는

방법과 내용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

76) 황주하(2018:98)에서 재인용.

·여러의미를동시에가르치는것보다는각각중심의미를나누어가르쳐야한다.

·선행 학습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약을비중있게다루어야한다.

황주하(2018)

·실제 학습자가 접할 수있는 상황 사용해야한다.

·상황에 따른 문장 성립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단순하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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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측 표현을 제시하거나 모든 단계에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성공적

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학습자들의 단계에 맞게 교육 목표와 방

법,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앞 절에서 교육용 추측 표현들을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등급화하였다. 한국어 추

측 표현은 초급 2단계에 처음으로 제시되는데 초급 단계는 아직 학습자들이 추측 표

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와 사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고급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추측 표현과 연계하여 표현 간의 의미 차이에 교육의 중심을

두고, 상황에 알맞은 추측 표현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77)

추측 표현을 단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 단계적 교육 목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초급 – 추측의 의미를 이해하고 추측 표현의 형태·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정확하게
익혀 사용할 수 있다.

(나) 중급 – 선행 학습한 추측 표현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고급 – 추측 표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되는

추측 표현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문법을 교수하는 방법에는 연역적/귀납적, 상향식/하향식 방법 등이 있는데 연역적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규칙을 제시해 주고 학생들은 규칙을 적용해 연습하는 방

법으로 전통적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반대로 귀납적 방법은 교사

가 학생들에게 예문이나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생들 스스로가 유추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청화식 교수법,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 많이 사용된다.

상향식 방법(Bottom-up approach)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것으로 교사가 문법

항목의 규칙을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연습을 통해 의미와 구

조를 익혀 문장, 담화 등 점점 더 큰 단위로 이동해 가는 교수 방법이다. 교사가 문법

규칙을 제시해 주고 그 규칙을 학습자들이 연습을 통해 익히는 방식인 연역적 방법이

상향식 교수 방법에 자주 사용되며, 문법 중심 교육인 PPT(Presentation-Practice-

Production) 모형이 대표적인 상향식 교수 모형이다. 하향식 방법(Top-down approach)

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으로 교사가 담화나 텍스트를 제시해 주고 과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 익히는 방식으로 귀납적 방식이 자주 사용되며,

과제 중심 접근법(Task-based approach)이 대표적인 하향식 교수 모형이다.

77) 본 연구에서 설정한 추측 표현 등급을 교육 방안에 적용하여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는
단계를 초급 2로 설정하였다.



- 145 -

상향식 방법은 목표 문법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법의 규칙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고, 하향식 방법은 과제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룰 수 있고 학생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법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법의 의미와 규칙을 정확하게 익히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미혜

(2005)에서는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문법적 기능이 강한 표현에는 상향식 교수 방법

이 적절하고 문법 구조가 간단하고 의사소통 기능이 더 강한 표현에는 하향식 교수

방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문법 교수 방법을 추측 표현 단계별 교육 목표에 적용해 봤을 때 추측 표현의 형태·

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정확하게 익혀야 하는 초급 단계에는 상향식 교수 방법과 연역

적 교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고 목표 추측 표현과 이미 학습한 추측 표현

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중고급

단계에서는 하향식 교수 방법과 귀납적 교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

나 특히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 언어 숙달도와 정해진 수업 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향식, 귀납적 방법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교수 방법을 절충해 각 단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일 것이다.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이 언어 교육에 도

입되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지향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

은 담화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는 문법 교수 시

형태 통사적 특징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문법이 사용되는 문장 이상의 단위, 즉 담화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한국어 교육에

서도 상황적 맥락 기반, 상황적 맥락 중심, 담화 층위, 담화 맥락 등으로 담화 상황

중심적 교수법을 교육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활용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문법

제시나 연습 단계에서는 여전히 패턴 연습(형태 변화 중심)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추측이라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

인에 영향을 받고 화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측 표현은 반드시 담화 상황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2.1. 초급 단계

추측 표현 초급 단계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들이 추측의 의미를 이해하고 추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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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정확하게 익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초급은 한

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빈도수가 높은 어미와 보조 용언을 사용할 수 있

는 단계로, 초급 단계에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교사가 문법 항목의 규칙

을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연습을 통해 문형을 익히고 형태 단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문장 그 이상 단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어지는 상향

식 교수 방법이 적절하다. 그리고 문법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규칙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학생들은 규칙을 적용해 연습하는 연역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상향식 교수법은 반복되는 패턴 연습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학

생들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문법의 의미와 제약에 집중하다 보니 사용 측면에 소

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담화 상황 중심으로 제시하고 연습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은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단계로 수업이 구성된다. 도입 단계에

서는 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제시 단계에서는 목표 문형을

제시하고 이해시킨다. 연습 단계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배운 목표 문형을 연습하고 활

용 단계에서 다양한 영역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목표 문형을 활용해 본다. 그리고 마

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가 목표 문형을 다시 정리해 주고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준다.

상향식 교수 방법을 바탕으로 초급 단계에 맞는 추측 표현 수업 모형을 제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초급 단계 교수 모형

 도입 : 주제 제시, 학습자 동기 유발

 제시 : 연역적 방법을 통한 문형 제시 및 이해

 연습 : 형태 연습 ⇨ 문장 연습 ⇨ 담화 연습

 활용 : 연역적 방법을 통한 활동
과제 수행 준비 ⇨ 과제 수행 ⇨ 과제 평가

 마무리 : 문법 정리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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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수업 주제를 제시해 주면서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단계로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목표 추측 표현을 노출시킬 수

있다. 초급 단계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낮기 때문에 교사가 길게 설명하는 것

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고 간단한 질문과 대화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킨다.

<그림 5-2> 초급 단계 도입 예시

제시 단계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목표 추측 표현을 제시하고 추측 표현의 형태·통

사적 특징 및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단계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추측 표현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제시와 연습 단계에서는 연역

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먼저 학습자에게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보여주고 학습자들에게 추측하기를 유도한다. 이때 사용되는 사진이나 그림은

목표 추측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

게 해당 추측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익힐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형을 제시해 준 다음 의미와 결합 환경에 따

른 형태 변화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결합 환경에 따른 형태 변화를 설명

해 줄 때는 결합 용언 별로 형태 변화가 없는 현재형부터 제시해 주고 다음으로 과거

형, 미래형을 제시해 주도록 한다. 의미 자질을 제시해 줄 때는 초급 단계임을 감안해

가장 중요한 자질만 제한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며 특히 화용적 특징은 초급 단계에

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초급 단계는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는 단계이므로

학습자들의 부담감을 줄여주어야 하고 추측 표현을 익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 이외에는 제시해 주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제시되는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을 교수할 때 문법 제시

단계에서 추측의 의미만을 제시하고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은 언급

교사는 학생들에게 쇼핑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상황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쇼핑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목표 문형이 추측 표현임을 인지시킨다.

교사: (쇼핑하는 장면의 사진이나 그림 제시)

이 사람은 무엇을 해요?

학생: 쇼핑을 해요/선물을 사요/옷을 샀어요. 등등

교사: 여러분은 언제 쇼핑해요?

학생: 기분이 좋을 때/돈이 있을 때/스트레스가 많을 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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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은/는/을 것 같-’을 사

용해 추측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 내용에

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습 및 활용 단계에서 완곡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

-’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되 문법 제시 단계

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은 중급 1단계에서 다시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필요

는 없다. 가령 쇼핑하는 장면에서 상대방이 선택한 옷이 별로일 때 화자는 ‘옷이 조금

큰 것 같아요’로 일반적인 추측 표현으로 사용하지만 화용적으로 완곡의 기능을 가지

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굳이 배제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 5-3> 초급 단계 제시 예시

1) 교사는 도입에서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을 다시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발화를 목표 문형

을 사용해 바꾼다. 그다음 또 다른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추측하게 한 뒤 다시

목표 문형을 사용해 학생들의 발화를 수정해 준다.

예) 교사: 이 사람은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등등

(다양한 표정의 사진이나 그림 제시)

이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학생: 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슬퍼요/화가 났어요. 등등

교사: 네, 맞아요.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슬픈 것 같아요/화가 난 것 같아요. 등등

2) 교사는 학생들에게 목표 문형을 제시해 주고 의미를 알려준다. 그리고 결합 용언, 시제에

따른 형태 변화를 제시해 준다. 과거형의 경우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형태 변화에

따른 의미 차이는 제시하지 않는다.

① ‘-은/는/을 것 같-’ : 추측할 때 사용한다.

② 동사 현재 + 는 것 같-, 형용사 현재 + 은 것 같-

③ 동사 과거 + 은 것 같-, -았을 것 같-, -았던 것 같-

④ 형용사 과거 + -았을 것 같-, -았던 것 같-

⑤ 동사, 형용사 미래 + 을 것 같-

※ 주의: 이 단계에서는 ‘-은 것 같-, -았을 것 같-, -았던 것 같-’의 의미 차이를 알려주지

않는다.

3) 교사는 학생들이 추측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통사적 제약

과 의미 자질을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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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단계는 목표 추측 표현을 연습하는 단계로 초급 단계의 연습은 교사의 통제하

에 간단한 형태 연습에서 복잡한 담화 상황으로 점차 확대하여 목표 추측 표현을 연

습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형태 변화만을 익히는 패턴 연습에서

벗어나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익히고 상황에 맞게 추측 표현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형태 중심이 아니라 상황(담화)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초급 추측

표현 ‘-겠-’의 경우, 결합 용언에 따른, 시제에 따른 형태 연습을 먼저 시키고 다음으

로 날씨를 이야기하는 상황, 음식의 맛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 등과 같은 담화 상

황을 제시해 주는데 반드시 ‘-겠-’의 주요 의미 자질인 판단 근거가 담화 상황에 존재

하도록 상황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5-4> 초급 단계 연습 예시

4) 도입에 사용한 시각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목표 문형인 ‘-은/는/을 것-’을 이용해 발화하

도록 유도한다. 이때 학생들이 정확하게 목표 문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리고 교

사는 시각 자료 안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판단 근거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

하고 문법 설명을 마무리한다.

1) 단순 형태 변화 연습

예) 1. ‘-은/는/을 것 같-’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식당에서)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메뉴판 그림을 보면서) 이 음식이 ________(맛있다).

가: 이 음식은 어때요?

나: 이 음식은 색깔이 너무 빨개요. ___________(맵다).

2) 문장 단위 연습

예) 1. ‘-은/는/을 것 같-’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약속하기)

가: 내일 같이 산에 갈까요?

나: 네, 좋아요. ______________________.

아니요, _____________________. 월요일에 갑시다.

3) 담화 단위 연습

: 과거, 현재, 미래 사태에 대한 추측을 익힐 수 있고 ‘-은/는/을 것 같-’가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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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다루었던 하나의 상황을 확대해 과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단계를 통해서 학습자는 다시 한번 목표 문형이 사용되는 상황을 자연스럽

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활용 단계에서 의미·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과

제를 수행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추측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초급 단계임을 고려해

추측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활용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과제는 총 세 단계, 과제 수행 준비, 과제 수행, 과제 평가로 구성되는데 초급 단계

이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표 문형을 사용해 모든 영

역을 활용한 통합 영역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한다. 교사는 과제 준비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킨다. 또한

명확하게 목표 문형의 의미와 기능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과제가 완료되면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고 오류를 수정해 준다.

<그림 5-5> 초급 단계 활용 예시

예) 1. 다음 그림을 보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① 귀걸이나 목걸이가 좋을 것 같아요.

② 신발이 예쁘지만 색깔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신발 가게에서 점원이 보여준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 신발이 어때요? 신발이 아주 예쁘죠?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여자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는 장면)

가: 다음 주 월요일이 여자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 수행 준비>

1) 교사는 학생들과 같이 기억에 남는 생일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등등)

2)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가 ‘생일 선물 사기’임을 알려 준다.

3)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일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적힌 카드를 나눠주고 어휘 등을 같이

익힌다.

예) 아버지 – 등산을 좋아한다. 회색을 좋아한다. 키가 크다. 뚱뚱하다. 매일 커피를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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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목표 문형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학습

자들에게 피드백을 해 준다.

이상으로 초급 단계의 수업 모형을 살펴보았다. 추측 표현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는

상향식 교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측 표현의 용법을 명확

하게 제시해 주도록 한다. 수업 단계마다 담화 상황을 이용해 추측 표현을 제시해 주

고 연습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의사소통 연습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5.2.2. 중급 단계

중급 단계의 추측 표현 교육 목표는 선행 학습한 추측 표현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

<과제 수행>

1)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생일인 사람을 하나씩 선택한다. 교사는 미리 준비한 지시문을 팀

별로 나누어 주고 수행해야 할 과제를 이해시킨다.

예) 다음 주에 아버지의 생신이에요.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

까요? 친구와 함께 생일 선물을 골라 봅시다.

2)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물 목록 그림과 그것과 관련된 어휘 목록을 함께 제공해 준다.

예) 신발 – 하얀색, 가볍다, 편하다 등
등산복 – 사이즈(S, M, L), 방수가 되다, 색깔 등

3) 교사는 학생들에게 빈칸이 있는 대화문을 주고, 제시해 준 자료들을 이용해 선물 사기

대화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이때 반드시 오늘 배운 목표 문형 ‘-은/는/을 것 같-’을 사용하

도록 한다.

4) 대화문이 완성되면 팀별로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연습한다.

5) 팀별로 맡은 상황으로 역할극을 한다.

<과제 평가>

1) 과제가 마무리되면 교사는 팀별로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해 주고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를 수정해 준다. 목표 문형을 사용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일 경우에만 수정을 해 주도록 한다.

2)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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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용절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중급 단계에 본격적으로 많은 추측 표현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중

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추측 표현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추측 표현을 선

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추측 표현의 의미를 중심으로 형태·통사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다면 중급 단계에서는 좀 더 복잡한 발화 상황, 화자의 사태에 대한

태도, 화용적 의미 등 추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추측 표현 간의 차이

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

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과 동일하게 상향적 교수 방법과 연역적 방법

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하향적 교수 방법을 접목한 절충형 교수 방법을 제안한

다. 상향식 교수 방법을 바탕으로 한 중급 단계에 맞는 절충형 추측 표현 수업 모형

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6> 중급 단계 교수 모형

도입 : 주제 제시, 학습자 동기 유발

 제시 :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 문형 제시 및 이해

 연습 : 형태 연습 ⇨ 문장 연습 ⇨ 담화 연습 ⇨ 선행 추측 표현과 비교

 활용 : 귀납적 방법을 통한 활동

과제 수행 준비 ⇨ 과제 수행 ⇨ 과제 평가

 마무리 : 문법 정리 및 피드백

수업 구성은 초급 단계와 동일하게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단계로 구성된다.

도입 단계는 초급 단계와 마찬가지로 담화 상황 중심의 시각 자료를 이용해 목표 추

측 표현을 노출시키고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교사는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추

측 표현을 사용해 발화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형이 추측 표현임을 인지시켜 주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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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급 단계 도입 예시

중급 제시 단계에서도 초급 단계와 같이 연역적 방법을 이용해 교사가 학습자들에

게 추측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징 및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도록 한다. 교사가 학

습자들에게 사진이나 그림 또는 지시문을 이용해 학습자들에게 추측을 유도한 다음,

목표 문형을 이용해 학습자의 발화를 수정해 준다. 그다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형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의미와 결합 환경에 따른 형태 변화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이미 문법 형태 변화에 익숙하므로 형태 변화 부분은

간단하게 제시해 주고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교수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선행 학습한 추측 표현들과의 차이를 인지해야만 목표 문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담화 차원에서 추

측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림 5-8> 중급 단계 제시 예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제를 제시해 주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

리고 오늘 배울 문형이 추측 표현임을 알려준다.

교사: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에 가 본 적이 있어요?

학생: 이탈리아 베네치아예요. 5년 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교사: 어땠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학생: 아주 예뻤어요. 곤돌라도 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교사: 오늘 베네치아 날씨는 어떨까요? 알아요?

학생: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봄이니까 베네치아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우리는 이탈리아 일기예보를 보지 못해서 베네치아 날씨를 잘 몰라요. 그

래서 날씨를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추측 표현을 공부해 볼 거예요.

1) 교사는 도입 단계에 사용했던 사진을 학생들에게 다시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주고 받았

던 발화를 목표 문형을 넣어 다시 말해준다.

예) 교사: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예요. 오늘 베네치아 날씨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지 못해서 오늘 베네치아 날씨를 잘 몰라요.

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아마 베네치아도 오늘 날씨가 좋을지 몰라요.

2) 교사는 학생들에게 목표 문형을 제시하고 의미와 제약을 설명해 준다. 중급 단계이므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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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단계에서는 간단한 형태 연습에서 복잡한 담화 상황으로 점차 확대하여 목표

추측 표현을 연습한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이미 형태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형태 변화를 자세히 연습할 필요는 없다. 중

급 연습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목표 추측 표현 연습이 이루어진 다음 선행 학습한

추측 표현과 비교할 수 있는 연습이 마지막 단계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추측 표현 교육은 연계성을 잃어버려 학습자들은

여전히 추측 표현을 학습했으나 추측 표현을 변별력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학습자들은 또다시 제약이 가장 적고 활용도가 높은 특

정 표현만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연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반드시 담화 상황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 자

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연습을 통해 추측 표현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발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5-9> 중급 단계 연습 예시

태 변화 부분은 간단하게 제시해 주고 통사적·의미적 특징에 중점을 두고 교수한다.

① 동사 현재: -는지 모르-, 형용사 현재: -은지 모르-/-을지 모르-

동사 과거: -은지 모르-/-았는지 모르-/-았을지 모르-

형용사 과거: -았는지 모르-/-았을지 모르-

동사, 형용사 미래: -을지 모르-

※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았는지 모르-’와 ‘-았을지 모르-’의 의미 차이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다.
② 1, 2인칭 주어 제약, 그러나 화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현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는 1, 2인칭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사,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다.

④ 과거, 현재, 미래와 사용할 수 있다.

⑤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과 사용될 수 없다.

⑥ 확신의 정도가 매우 낮다.

⑦ 확실한 근거가 명시된 상황에는 사용될 수 없다.

⑧ 완곡한 표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1)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예) 1. 다음 대화를 보고 ‘-은/는/을지 모르다’를 사용해 알맞은 대답을 써 보세요.

(교통 상황을 추측)

가: 공항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6시에 출발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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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단계는 과제 수행을 목표로 과제 수행 준비, 과제 수행, 과제 평가 단계로 이루

어진다. 초급 단계 활용에서는 그날 배운 목표 문형을 이용한 영역별 활동을 하는데

학습자가 활동 단계를 통해 새로운 문법적 지식을 발견하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어진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실력과 추측 표현에 대한

나: 6시는 퇴근 시간이라서 어쩌면_________________.

더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2)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

예) 1. ‘-은/는/을지 모르다’를 사용해 다음 글을 완성해 보세요.

(여행 가방 준비하는 상황)

내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요.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서 너무 설레요.

여행 가서 ___________________ 약도 준비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_________________ 따뜻한 옷도 준비했어요.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3)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보세요.

<보기>

① 어려울지도 몰라요. ② 시간이 없어요.

③ 바쁠 거예요. ④ 힘들겠어요.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

가: 지애 씨,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토요일에 ________________________. 오후에 약속이 있거든요.

4) 선행 학습한 추측 표현과 비교 연습

예) 1. 다음 추측 표현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보세요.

(-을 것이-,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 것 같-)

① 이 시간에는 항상 차가 많아요. 분명히 지금도 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보통 이 시간에 길이 잘 안 막혀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와서 어쩌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잘 모르지만 퇴근 시간이라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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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부족한 초급 단계에서는 활용 단계에서 연역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

지만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 학습자들 스스로가 문법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선행 학습한 추측 표현과 목표 추측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귀납적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면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상황이 명료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기능이 명확하도록 활동 내용과 자

료를 제시해 주고 중급 학습자들임을 감안해 활동 중간중간에 교사가 개입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규칙을 찾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한 표현들의 차이를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

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활동의 목표를 둔다.

<그림 5-10> 중급 단계 활동 예시

☞ 과제: 여행 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을 보고 주인공의 여행 이야기를 추측하기

<과제 수행 준비>

1)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 내용을 제시해 준다.

2) 교사는 학생들에게 여행 가방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에 나온 어휘 또는 관련 어휘나 표

현 등을 익힌다.

3)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용 문형을 지정해 준다.

예) ‘-은/는/을지 모르-’, ‘-을 것이-’, ‘-은/는/을 것 같다’, ‘-을까’ 등

4) 교사는 학생들의 팀을 정해준다.

<과제 수행>

1) 교사는 팀별로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고 주어진 목표 문형을 사용해 주인공의 여행 이야

기를 추측해서 만들어 보게 한다. (과거형으로 이야기 만들기)

2) 팀별로 주인공의 여행 이야기를 발표한다. 그리고 추측 표현이 사용된 문장들을 정리해 학

생들과 함께 문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추측 표현의 차이를 학생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제 평가>

1) 학생들의 오류를 수정해 주고 추측 표현들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준다.

2) 활동을 마무리한다.



- 157 -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해당 문형을 다시 정리해 주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도록 한다.

이상으로 중급 단계의 수업 모형을 살펴보았다. 중급 단계에서는 상향식 모형을 기

본으로 하여 문법 제시 단계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이용하고, 활용 단계에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절충식 모형을 제시하였다. 초급과 마찬가지로 수업

단계마다 담화 상황을 이용해 추측 표현을 제시, 연습, 활용하도록 수업을 구성해 학

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추측 표현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3. 고급 단계

추측 표현의 고급 단계 교육 목표는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되는 추측 표현의 양상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급 단계는 문법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거의 오류 없이

모든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대부분의 필수 교육용 추측 표현을 학

습한 상태이다. 고급 단계에 제시된 추측 표현들은 난도가 높은 표현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아 교육 우선순위에 밀려났지만 문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

드시 교육이 필요한 표현들이다.

일반적으로 고급 단계에서는 더이상 목표 문형이 제시되지 않고 과제 중심으로 수

업이 구성되어 있어서 텍스트 내에 제시된 새로운 문형들을 간단히 연습한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는 교사가 담화나 텍스트를 제시해 주고 과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

이 문법 문형을 익히는 방식인 하향식 교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하향식 교수는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측 표현 수업 모형을 기존의 ‘도입-제시-연습-활

용-마무리’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과제 중심인 수업 모형을 구성해야 한다.

<그림 5-11> 고급 단계 교수 모형

 과제 수행 준비 – 과제 소개

 과제 수행 – 과제 수행 (공동 수행)

과제 평가 – 과제 결과 발표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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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단계 추측 표현 수업 모형을 과제 수행 준비, 과제 수행, 과제 평가 단계로 설

정하였다. 고급 단계 수업 목표는 학습자들이 귀납적 방식을 이용해 스스로 규칙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제 수행 준비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수행할 과제를 소개해 주고 수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학습자들이 수행할

과제는 새로운 추측 표현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추측 표현들과의 변별 자질

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지시문과 함께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 준다. 지시문을 함께 제시해 주는 이유는 이후에 학습자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지시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팀을 이뤄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낸다. 이 단계

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통제된 개입을 할

수 있다. 과제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과제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결과를 보완하고 추측 표현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과제를 마무리한

다.

<그림 5-12> 고급 단계 교수 모형 예시

<과제 수행 준비>

1)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설명해 준다.

예) 과제: 이야기를 만들기

짧게 편집된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해서 이야기를 만든다.

2) 교사는 학생들에게 편집된 드라마의 몇 개의 장면을 보여주고 드라마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준다.

예) 주인공 성격, 직업 등등

3) 교사는 학생들의 팀을 정해준다.

<과제 수행>

1) 교사는 학생들에게 몇 개의 드라마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제시해 준다.

2) 교사는 팀별로 추측 표현을 다르게 제시해 주고, 팀별로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한다.

예) ‘-은/는/을 모양이-, -은/는/을 것 같-, -을 거예요’ 등

※ 팀별로 사용한 추측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예상.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추측 표현의 용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음.

3) 교사는 팀별로 만든 이야기를 보여주고 사용된 추측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

기한다. 추측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이유가 무어인지,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지 등등 함께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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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급 단계의 수업 모형을 살펴보았다. 고급 단계에서는 하향식 모형을 기

본으로 하여 귀납적 접근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수업 단계마다 담화

상황을 이용해 추측 표현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5.3. 단계별 교수 내용

5.3.1. 초급 단계

본 절에서 4장에서 살펴본 추측 표현의 용법 중에서 초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교

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15> 초급 단계 추측 표현 교수 내용

추측 표현 형태·통사적 특징 의미·화용적 특징

-은/는/을 것

같-①

1) 1, 2인칭 주어 제약

2) 1, 2인칭의 내적 상태를 나타낼

때는 사용될 수 있음

3)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4) 의문형 가능

1) 구어, 비격식적 상황에서 사용

2) 전문적,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

제약

3) 확신의 정도: 중

4) 판단 근거 제약 없음

-겠-①

1) 1, 2인칭 주어 제약

2)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1인칭 주어 사용될 수 있음

3) ‘-았-’ 후행 결합 불가

4)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5) 의문형 가능

1) 확신의 정도: 중

2) 판단 근거: 현장 지각 경험

(직접 경험 불가)

(3) 과제 평가

1) 교사는 학생들이 사용한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추측 표현 용법을 설명을

해 주고 다른 표현과의 차이를 알려준다.

2) 다 같이 과제 수행에 사용된 부분의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가장 비슷하게 이야기를 추측한 팀을 선정한다.

3)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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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을 것 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초급과 중급에서 다루어지는데 한국어 학습

자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추측 표현이기 때문에 초급에서는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교육해야 한다. 형태·통사적 특징 중에

서 주어 제약을 가장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1, 2인칭 주어 제약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다음,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 상태를 나타낼 때는 1인칭도

주어로 올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 상태를 추측 표현을

사용해 표현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학습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유형, 명령형 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의문형 어미 결합하여 의문형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은/는/을 것 같-’은 의문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추측 표현이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와의 결합은 ‘-은/는/을 것 같-’이 다른

추측 표현들과 구별되는 형태·통사적 변별 자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미·화용적 특

징 중에서는 ‘-은/는/을 것 같-’이 큰 제약 없이 여러 상황에 두루 사용될 수 있음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완곡 표현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은 중급 1단계에서 집중

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추측 의미에 집중하도록 한다.

추측 표현 ‘-겠-’은 초급 2, 중급 1, 중급 2에서 총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는데 초

급 단계에서는 형태·통사적 특징 중 주어 제약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하도록 한다.

특히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와 결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동사

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1인칭 주어도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을 학습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물론 비행동성이라는 용어는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추측의 ‘-겠-’ 이전에 이미 의지의 ‘-겠-’을 학습했기

때문에 ‘의지’라는 용어 또는 의미로 학습자들에게 행동성과 비행동성의 의미를 이해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겠-’도 ‘-은/는/을 것 같-’처럼 의문형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

-을 것이-①

1) 1, 2인칭 주어 제약

2)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1인칭 주어 사용될 수 있음

3) ‘-았-’ 후행 결합 불가

4)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결합 불가

1) 확신의 정도: 상

2) 판단 근거: 과거 경험

3) 격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

4) 안심, 위로의 기능

-을까①

1) 1, 2인칭 주어 제약

2) 의문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의문형으로 사용

3) 후행 어미 결합 불가

1) 청자의 판단을 물어볼 때 사용

2) 확신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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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점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도록 한다.

의미·화용적 특징 중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겠-’의 판단 근거에 중점을 두고 교육

하도록 한다. ‘-겠-’은 발화 현장에 판단 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화자의 직접

경험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을 것이-’도 초급과 중급에서 나누어 두 단계로 제시되는데 초급 단계에서는 ‘-겠

-’과 마찬가지로 주어 인칭 제약이 있지만, 동사가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1인칭도 주

어로 올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도록 한다. ‘-을 것이-’는 ‘-겠-, -은/는/을 것

같-’과 다르게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 결합 제약을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을 것이-’는 추측 표현 중에서 확실성이 가장 높은 표현이므로

학습자들에게 확실성 자질과 과거의 경험을 판단 근거로 가지는 점 그리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도록 한다. ‘-을 것이-’가 다른

추측 표현들과 변별되는 특징 중 하나인 안심/위로의 기능을 초급 단계에서 제시해

주어 학습자들이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해야 한다.

‘-을까’도 초급과 고급에서 두 번 다루어지는데 초급에서는 청자의 판단을 물어보는

데 사용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도록 한다. ‘-을까’가 청자의 판단을 물어보

는 경우 확신의 정도는 청자의 몫이기 때문에 확실성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상으로 초급 단계에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주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초급 단

계에서는 각 추측 표현의 주요 용법을 개별적으로 교육한 다음, 선행 학습한 추측 표

현 항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제시해 주도록 한다.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 나

타난 것처럼 한국어 교육에서는 추측 표현의 개별 용법에 중심을 두고 있어 추측 표

현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김세령

(2011)의 추측 표현 오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어 학습자들은 추측 표현을 상

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추측 표현 교육에서 반드시 추

측 표현 간의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초급에 분류된 추측 표현들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들의 공통적인

자질은 제외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들을 변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은/는/을 것 같①-’과 ‘-겠①-’

초급 단계에서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과 ‘-겠-’을 변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판단 근거이다. ‘-은/는/을 것 같-’은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판단 근거에 사

용될 수 있지만 ‘-겠-’은 발화 현장에 판단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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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바로 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이 {맛있겠어요/맛있을 것 같아요}.

나. (다른 사람에게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를 듣고)

음식이 {맛있었겠어요/맛있었을 것 같아요}.

다. (어제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음식을 다시 이야기하며)

어제 그 음식이 {*매웠겠어요/매웠을 것 같아요}.

(1가)～(1나)는 발화 현장에 판단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로 이때 ‘-은/는/을 것 같-’과

‘-겠-’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1다)와 같이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은/는/을 것 같-’은 사용될 수 있지만 ‘-겠-’은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은/는/을 것 같-’은 화자의 직접, 간접경험 모두를 판단 근거로 가질 수 있

지만 ‘-겠-’은 화자의 직접 경험을 판단 근거로 가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2) 가.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하는 상황)

우와 저 음식이 {맛있겠어요/맛있을 것 같아요}.

나. (화자가 현장에서 음식을 먹어 보고)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맛있겠어요}.

다. (화자가 과거에 음식을 먹어본 기억을 떠올리며)

그 음식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맛있었겠어요}.

(2가)와 같이 화자가 발화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먹어 보지 않고 시각으로 간접 경

험을 한 경우에는 ‘-은/는/을 것 같-’과 ‘-겠-’이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2나)～(2다)

와 같이 화자가 발화 현장 또는 그 이전에 직접 경험을 한 경우에는 ‘-은/는/을 것 같

-’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겠-’은 불가능하다.

판단 근거와 관련해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과 ‘-겠-’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6> ‘-은/는/을 것 같①-’와 ‘-겠①-’의 차이

과거 사태 현재, 미래 사태

직접

경험

발화 현장 -았던 것 같-. 발화 현장 -은/는 것 같-

발화 현장외 -았던 것 같-. 발화 현장외 -은/는 것 같-

간접

경험

발화 현장 -았을 것 같-, -았겠- 발화 현장 -을 것 같-, -겠-

발화 현장외 -았을 것 같- 발화 현장외 -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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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겠①-’과 ‘-을 것이-①’

초급 단계에서 추측 표현 ‘-겠-’과 ‘-을 것이-’을 변별해 줄 수 있는 자질은 판단 근

거와 안심, 위로의 기능이다. 첫 번째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겠-’은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해야 하며 화자의 직접 경험은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을 것이-’의 경우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지 않고 화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때 과거 경험은 직접, 간접경험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들에게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느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느냐로 두 표현을 변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가. (바로 앞에 놓인 음식을 처음 보는 상황)

이 음식이 {맛있겠다/*맛있을 거야}.

나. (메뉴판에서 예전에 먹어 본 적이 있는 음식 이름을 보고)

이 음식이 {*맛있겠다/이 음식이 맛있을 거야}.

(3가)는 화자가 음식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화 현장에서 처음

음식을 본 경우 ‘-겠-’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을 것이-’는 어색하다. 그러나 (3나)처

럼 발화 현장에 판단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의 과거 경험, 즉 음식에 대한 정보

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겠-’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을 것이-’는 자연스럽다.

두 번째로 안심·위로의 기능으로 두 표현을 변별할 수 있다. ‘-을 것이-’는 담화 상

황에서 추측 기능 이외에 청자를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는 상황에 사용되지만 ‘-겠-’은

청자를 안심시키거나 위로하는 상황에 사용될 수 없다.

(4) 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가방에 여권하고 휴대전화가 있어요.

나: 가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찾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 줄게요.

(5) 가: 시험에 또 떨어져서 너무 슬퍼요.

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시험에 꼭 {합격할 거예요/*합격하겠어요}.

(4)와 같이 청자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화자는 ‘-을 것이

-’를 사용해 가방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의 찬 어조로 말하면서 청자를 안심시키고 있

다. (5)에서도 화자는 ‘-을 것이-’를 사용해 시험에 떨어져 슬퍼하는 청자에게 다음에

꼭 시험에 붙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며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겠-’을 사용하게 될 경우 문장은 비문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안심·위로의 기능으로

학습자들에게 ‘-을 것이-’와 ‘-겠-’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 164 -

3) ‘-은/는/을 것 같-’과 ‘-을 것이-’

초급 단계에서 ‘-은/는/을 것 같-’과 ‘-을 것이-’는 먼저 의문형 어미 결합으로 변별

해 줄 수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의문형 어미와 결합해 의문형으로 사

용이 가능하지만 ‘-을 것이-’는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없다. 두 번째, 확실성의 차이로

두 표현을 변별해 줄 수 있는데 ‘-을 것이-’는 확실성이 매우 높은 표현이고 ‘-은/는/

을 것 같-’은 확실성이 중간 정도의 표현이다. 화자가 사태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

고 말할 때는 ‘-을 것이-’을, 화자도 강하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은/는/을 것

같-’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을 것이-’는 격식적인 상황에 자주 사용되지만

‘-은/는/을 것 같-’은 비격식적인 상황에 자주 사용되고 격식적인 상황에 사용되지 않

는 제약이 있다.

4) ‘-을까’와 ‘-은/는/을 것 같-, -겠-’

이 세 추측 표현은 모두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문형으로 사용될 때

의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변별해 줄 필요가 있다. ‘-을까’는 의문형 어미로 항상 의문

형으로만 사용되지만 ‘-은/는/을 것 같-’과 ‘-겠-’은 의문형 어미와 결합해 의문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평서형 종결어미와 결합해 평서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 것 같-’은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상황에 두루 의문형으로 사

용될 수 있는 반면 ‘-겠-’은 판단 근거의 현장성 자질로 인해서 화자와 청자가 발화

현장에서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을

까’는 판단 근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사태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즉 발화 현장에 판단 근거가 드러나지 않을 때 사용이 더 자연스럽다.

(6) 가. (두 사람이 같이 하늘을 보면서)

네 생각에 비가 곧 {그치겠니/*그칠까/그칠 것 같아}?

나.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밖의 날씨를 보지 못하는 상황)

지금 밖에 눈이 {올까/*오겠어/오는 것 같아}? (박재연 2004)

(6가)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늘을 보면서 청자에게 비가 언제 그칠 것인지에 대

한 추측을 요구하는 경우 ‘-겠-’과 ‘-은/는/을 것 같-’ 은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을까’

는 어색하다. 반면에 (6나)처럼 화자와 청자가 방 안에서 밖의 날씨를 보지 못하고 청

자에게 밖의 날씨를 추측해 보게 하는 상황에서 ‘-겠-’은 사용이 어색하지만 ‘-을까’와

‘-은/는/을 것 같-’은 사용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겠-’은 화자와 청자

가 발화 현장에서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사용이 자연스럽고 ‘-을까’

는 사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더 자연스럽다고 차이를 설명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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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3.2. 중급 단계

다음으로 중급 단계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추측 표현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급 단계에는 초급 단계에 이어 다시 제시되는 추측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통사적 제약을 확장해 주고,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5-17> 중급 단계 추측 표현 교수 내용

추측 표현 형태·통사적 특징 의미·화용적 특징

중

급

1

단

계

-겠-②
1) 2인칭 주어만 가능

2) 의문형 불가

1) 공감의 기능

: 발화 현장에서 지각한 사태에서

만 사용 가능

-은/는/을

것 같-②
1) 주어 인칭 제약 없음

1) 완곡의 기능

(모든 상황에 두루 사용)

-은/는/을지

모르-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미실현

사태에 대해서는 주어 제약 없음

3)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4) ‘-았-’ 후행 결합 불가

5) ‘-은/는/을지모르겠-’으로사용가능

6) ‘도’가 결합하면 의미 강조

1) 확신의 정도: 하

2)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음

3) 판단 근거: 간접경험

4) 완곡의 기능

-을걸

1) 1, 2인칭 주어 제약

2)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문장 종결

에만 사용

3) 후행 어미 결합 불가

1) 확신의 정도: 상

2) 진리, 세상이치등에사용될수없음

3) 청자의 반응을 기대

4) 담화 시작에 사용될 수 없음

-은/는지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미실현

사태에 대해서는 주어 제약 없음

3)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문장 종결에

사용될 수 없음

1) 확신의 정도: 하

2) 판단 근거: 현장 지각 경험

3) 후행절 사태를 바탕으로 선행절

사태를 판단

중

급

2

-겠-③

1) 주어 인칭 제약 없음

2) ‘-을 수 있겠다, -으면 좋겠다,

-으면 되겠다, -아야 되겠다’ 등의

형태로 사용

1) 완곡의 기능

2) ‘-으면 좋겠다’의 경우 화자의

희망, 바람의 의미를 동반



- 166 -

단

계

-을 것-② 1) 주어 인칭 제약 없음

1) 완곡의 기능

2) 격식적 상황에서 사용

3) 권유, 조언의 상황에 자주 사용

4) 거절, 반대하는 상황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보-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나

중에 깨달은 경우 주어 제약 없음

3) 후행 어미 결합 불가

4) 형용사 결합 제약

1) 확신의 정도: 중

2) 판단 근거: 현장 지각 경험

3) 관찰자적 태도

4) 구어, 비격식적

5) 정보 제공 기능

-은/는가 보-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나

중에 깨달은 경우 주어 제약 없음

3) 후행 어미 결합 불가

1) 확신의 정도: 중

2) 판단 근거: 현장 지각 경험

3) 관찰자적 태도

4) 구어, 비격식적

5) 정보 제공 기능

-을 터이-

1) 1, 2인칭 주어 제약

2) 가정 조건절, 비행동성 동사, 미

실현사태일 경우 주어 제약 없음

3) 종결어미, 연결어미 제약

4) ‘-을텐데, 을테니까’ 형태로만사용

1) 확신의 정도: 상

2) 판단 근거: 과거 경험

3) 완곡의 기능(제한적)

4) 반사실적 가정에서는 후회, 아쉬

움을 나타냄

5) 당위적 상황에 자주 사용

-을까②

1) 주어 인칭 제약 없음

2) ‘-다고 할까?, -지 않을까?’ 형태로

사용

1) 확신의 정도: 중

2) 판단 근거: 제약 없음

3) 화자의 판단

4) 구어, 비격식

-을까 보-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미실현

사태에 대해서는 주어 제약 없음

3) ‘-아서’와 결합해 항상 ‘-을까 봐-’

형태로만 사용

4) 후행 어미 결합 제약

5) 후행절에 ‘걱정이다, 두렵다, 고민

이다’ 등의 동사가 자주 옴

1) 확신의 정도: 하

2) 판단 근거: 비지각적 경험

3) 부정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측

4) 걱정의 의미를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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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단계에서는 초급 단계에 이어 다시 제시되는 추측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

의 교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는/을 것 같-’은 초급에 이어 중급에 다시 제시되는데 초급에서는 추측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면 중급에서는 화용적 기능에 바탕을 둔 완곡 표현으로서의 ‘-은

/는/을 것 같-’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완곡의 기능이 추측의 기능과 완전히 분

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급 단계에서 이미 학습자들

에게 자연스럽게 완곡 표현으로서의 ‘-은/는/을 것 같-’을 제시하였지만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완곡의 기능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다.

따라서 중급 단계에서 명확하게 완곡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해 주고, 여러 추측 표현

중에서 ‘-은/는/을 것 같-’이 가장 활발하게 완곡의 기능으로 사용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완곡의 기능은 거절, 제안, 반대, 동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학

습자들에게 완곡의 기능이 나타나는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고 완곡의 기능을 익

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겠-’은 초급 2단계에 처음으로 제시되고 중급 1, 중급 2단계에 다시 제시되는데 초

급 2단계에서는 추측 기능을 중심으로, 중급 1단계에서는 공감의 기능을 중심으로, 중

급 2단계에서는 완곡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공감의 기능은 ‘-겠-’만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으로 ‘-겠-’이 공감의 기능으로 사용될 때 2인칭만 주어로 올 수

있고 의문형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발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

응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 및 판단 시점이 현장성이라는 제약을 가진다.

중급 2단계에서는 완곡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겠-’이 완곡의 기능으

로 사용될 때 주어 제약은 없고, 다른 추측 표현들과 다르게 ‘-겠-’ 혼자서는 사용되

지 못하고 ‘-으면 좋겠다, -아야 되겠다’ 등과 같이 다른 양태 표현과 결합해서 사용

되며 특히 ‘-으면 좋겠다’의 경우 희망, 바람의 의미를 동반하게 된다.

다음으로 ‘-을 것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을 것이-’ 역시 초급에 이어 중급 2단계

에 다시 제시되는데 초급에서는 추측 의미에 중심을 두고 중급에서는 완곡의 기능에

중심을 두고 교육하도록 한다. ‘-을 것이-’은 확실성이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은/는/

을 것 같-’처럼 활발히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지는 못한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권유

나 조언을 할 때 자주 사용되지만 반대나 거절과 같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정

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교육하도록 한다

(황지영 2019).

‘-을까’도 초급 2단계에 이어 중급 단계에서 다시 제시되는데 초급에서는 청자의 판

단을 묻는 용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중급 단계에서는 ‘-지 않을까, -다고 할까’의 형태

로 사용되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법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상으로 중급 단계에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주요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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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급·중급에 제시된 추측 표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살펴보고 학습자들

이 추측 표현들을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차이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추측

표현들을 확실성 정도로 나누어 확실성이 비슷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확실성이 높은 표현

‘-을 것이-, -을걸, -을 터이-’는 확실성 정도가 높은 추측 표현들이다. ‘-을 것이-’

와 ‘-을 터이-’는 구성 형식이 비슷하고 모두 과거의 경험을 판단 근거로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을걸’은 ‘-을 터이-’와 비슷하게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사용될 경우 후

회나 반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추측 표현들의 차이를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명

확하게 제시해 주기가 쉽지 않다. 중급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측

표현의 차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두 표현은 사용 형태에서 차이가 난다. ‘-을 것이-’는 대표형 그대로 사용되기

도 하고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을 터이’는 연결어미와 결합해 ‘-

을 텐데, -을 테니까’ 형태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사용 형태의 차이를

인지시켜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두 형태는 사용되는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기

종(1996)에서는 상황의 차이를 ‘-을 것이-’는 ‘추리’라는 논리적 판단이 미치는 언술에

잘 사용되고 ‘-을 터이-’는 당위적 상황에 잘 사용된다고 보았다. 이기종(1996)의 설명

이 이 두 추측 표현의 의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지만, ‘추리 과정’이나 ‘당위적 상황’

과 같은 용어와 개념을 직접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연결어미 ‘-으니까’가 결합된 형태를 가지고 두 표현의 차이를 설명해 보고자 한

다.

(7) 오늘 비가 올 {테니까, ?거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

(7)은 ‘-을 터이-’와 ‘-을 것이-’가 연결어미 ‘-으니까’와 결합해 후행절의 원인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원인 명제는 타당하다고 믿는 사태를 보편적이고 객관적

인 태도로 진술할 때 성립된다.(이기종 1996:122) 따라서 ‘-으니까’가 포함된 선행절

사태는 화자가 타당하다고 믿는 즉, 화자만 사태 발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기종(1996)에서 제시

한 것처럼 ‘-을 터이-’는 당위적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데 (7)과 같이 화자가 비가 올

것이라는 사태를 바탕으로 청자에게 우산을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하는 상황에서 ‘-을

테니까’는 자연스럽지만 ‘-을 거니까’는 어색하다. 왜냐하면 ‘-을 것이-’은 화자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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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태 발생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

도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으니까’가 결합돼 청자에게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이 어

색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을 터이-’는 ‘-으니까’와 결합해 후행절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을 것이-’는 ‘-으니까’와 결합해 후행절의 원인을 나타

내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로 두 추측 표현을 변별해 줄

수 있다. ‘-을 터이-’는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에 사용될 때 어미 ‘-ㄴ데’와 결합한 형

태도 사용되는데 이때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낸다. 반면 ‘-을 것이-’는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에 사용되더라도 화자의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고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

는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는데 ‘-을 터이-’와 다르게 ‘-ㄴ데’와 결합한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8) 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거예요.

(8)은 화자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결과를 추측하는 경우

로 (8가)는 ‘-을 터이’가 사용돼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의미

를 나타내고 있지만 (8나)는 후회 의미 없이 단지 화자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합격했

을 것이라고 결과를 강하게 추측하고 있다.

‘-을걸’도 ‘-을 터이’와 마찬가지로 반사실적 가정 조건문과 사용될 경우 후회, 반박,

다행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을 터이’는 후회나 아쉬움의 의미만을 가진다면 ‘-을걸’

은 후회 및 반박, 다행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을

걸’은 ‘-을 터이-’와 ‘-을 것이-’와 다르게 구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담화 시작에서

는 사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을걸’은 진리나 세상 이치 등에 사용될 수

없지만 ‘-을 것이-, -을 터이-’는 진리나 세상 이치에 자주 사용된다.

(9)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죽을 텐데/*죽을걸요}

(9)처럼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불변적인 진리를 나타낼 때 ‘-을 것이-’와 ‘-을

터이-’는 사용이 자연스러운 반면 ‘-을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2) 확실성이 중간인 표현

추측 표현 ‘-을 것 같다, -겠-, -나 보-, -은/는가 보-’는 확실성이 중간 정도인 표

현들로 ‘-나 보-, -은/는가 보-’가 ‘-을 것 같다, -겠-’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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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나 보-, -은/는가 보-’는 화자가 사태에 대해 관찰자

적 태도를 가지는데 반해 ‘-을 것 같다, -겠-’은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 ‘-나 보

-, -은/는가 보-’가 관찰자적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판단 근거는 화자가 판단 시점에

서 지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판단 근거가 항상 발화 현장에 존재해야 하며 화자

의 직접 경험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판단 근거, 판단 시점과 관련해 ‘-나 보-, -

은/는가 보-’이 ‘-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담화 상황으로 이 둘의 차이를 설

명할 수 있다.

(10) 가. (옆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고)

저 음식이 {맛있겠어요./*맛있나 봐요}

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저 음식이 {*맛있겠어요/맛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10)은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겠-’과 ‘-나 보-’를 사용해 추측하

는 상황으로 판단 근거에 차이가 난다. (10가)는 화자가 추측하는 대상 음식을 직접

보고 음식의 색깔이나 모양, 냄새 등을 판단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 ‘-겠-’은 자연스럽

지만 ‘-나 보-’는 어색하다. 그러나 (10나)처럼 화자가 추측의 대상인 음식을 보고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겠-’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나 보다-’는 자연스럽다.

따라서 ‘-나 보-, -은/는가 보-’와 ‘-겠-’은 판단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해야 하고

발화 현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며 직접 경험은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공통점

이 있지만 ‘-겠-’은 추측의 대상을 직접 지각하여 그것을 판단 근거로 삼는 반면 ‘-나

보-, -은/는가 보-’은 추측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난다. 그리고 ‘-나 보-, -은/는가 보-’는 문장 또는 담화 상황에 판단 근거가 대

부분 드러나지만 ‘-겠-’은 그렇지 않다. 반면에 ‘-은/는/을 것 같-’은 이런 제약 없이

모든 상황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3) 확실성이 낮은 표현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 -을까 보-, -은/는지’는 확실성 정도가 낮은 표현들로

학습자들에게 이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의미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세 표현 모두 연결어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

은/는/을지 모르-’는 종결어미와 결합해 평서형으로 사용되거나 연결어미와 결합해 문

장을 연결하기도 한다. ‘-을까 보-’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 ‘-아서’와 결합해 ‘-을

까 봐서’ 형태로만 사용되고, ‘-은/는지’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이 표현들이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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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가. 비가 올지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하늘이 흐려요}.

나. 비가 올까 봐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하늘이 흐려요}.

다. 비가 오려는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하늘이 흐려요.}

예문 (11)을 보면 (11가)～(11나)와 (11다)가 구분이 되는데 (11가)～(11나)는 ‘-은/는

/을지 모르-’와 ‘-을까 보-’가 포함된 선행절이 후행절 행동 또는 결과의 원인이나 이

유가 되고 선행절의 판단 근거는 문장에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에 (11다)처럼 ‘-은/

는지’로 연결된 문장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사태를 통해 추론한 결과이므로 후행절이

선행절 판단의 근거가 되고, 판단 근거가 문맥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은/는/을지 모

르-, -을까 보-’와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문장 구조 형식이 비슷한 (11가)와 (11나)를 살펴보면, 두 예문 모두 ‘비가

올 것이다’라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태가 실제 발생할 것을 대비해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은/는/을지 모르-’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사태가 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을까 보-’는 화자가 사태 발

생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걱정이나 불안과 같은 부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측 표현 ‘-은/는/을지 모르-, -을까 보-, -은/는지’는 선행절과 후행절

의 관계, 선행절이 가지는 부가적인 의미 등으로 변별할 수 있다.

5.3.3. 고급 단계

다음으로 고급 단계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추측 표현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18> 고급 단계 추측 표현 교수 내용

추측 표현 형태·통사적 특징 의미·화용적 특징

-은/는/을 듯하-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의 불확실한 인지 사태/미실현

사태에 대해서는 주어 제약 없음

3) 1인칭의 내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음

4) 명령형, 청유형 결합 불가

1) 확신의 정도: 하

2) 판단 근거: 제약 없음

3) 문어, 격식

4) 완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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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어적 표현보다는 문어에서 많이 사

용되는 표현들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구어와 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은/는/을 모양이-’는 말뭉치 분석 결과를 보면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문

어에서 사용이 높은 표현으로 화자가 사태에 대해 관찰자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나 보-, -은/는가 보-’와 유사한 표현이다. 이 세 표현은 의미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

여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들이 변변할 수 있도록 통사적 차이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표현들은 사용 환경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 보-, -은/

는가 보-’는 구어, 비격식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면 ‘-은/는/을 모양이-’는 문어,

격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말뭉치 분석 결과에서도 구어 총 805,646어절 중

에서 ‘-은/는/을 모양이-’는 단 2회만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나 보-’는 형용사 결합

제약이 있어서 (12)처럼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와는 결합할 수 없지만 ‘-은/

는가 보-’와 ‘-은/는/을 모양이-’는 제약 없이 모든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12) 가. 지애 씨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모양이에요/피곤한가 봐요/*피곤하나 봐요}.

나.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에요/맛있는가 봐요/맛있나 봐요}.

그리고 ‘-은/는/을 모양이-’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이 후행 결합하여 과거의

판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나 보-, -은/는가 보-’는 선어말어미 ‘-았-’이 후행에 올

수 없다. 또한 특징적으로 ‘-은/는/을 모양이-’가 ‘-은/는가 보-’와 결합해 ‘-은/는/을

모양인가 보-’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반대로 ‘-나 보-, -은/는가 보-’ 뒤에는 ‘-은/

는/을 모양이-’가 결합하지 못한다. 이기종(1996:131)에서는 ‘-은/는/을 모양인가 보-’

형태가 사용되는 현상을 ‘-은/는/을 모양이-’는 행위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뜻하

지 않은 미연 사태는 인과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그런 점에서 피동 표현과 결합할

때도 ‘-은/는/을 모양이-’보다 이를 다시 짐작 표상하는 ‘-은/는/을 모양이-’가 더 자

연스럽다고 하였는데 이 개념은 서정수(1996)의 행동성과 의미가 비슷하다.

5) 의문형 결합 가능

7) ‘-았-’ 후행 결합 가능

-은/는/을 모양이-

1) 1, 2인칭 주어 제약

2) 화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나

중에 깨달은 경우 주어 제약 없음

3) 종결어미 제약

1) 확신의 정도: 중

2) 판단 근거: 현장 지각 경험

3) 문어, 격식

4) 관찰자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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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지애가 그네를 {탈 것 같다/타겠다/탈 모양이다/타려나 보다}.

나. 영수가 계단에서 {미끄러지겠다/*미끄러질 모양이다/*미끄러지려나 보다}.

다. 숙모님이 영희에게 옷을 {?입힐 모양이다/입힐 모양인가 보다/?입히려나 보다}.

(이기종1996:131)

라. 지애가 여행을 갈 {모양인가 봐/모양이야}. 비행기 표를 사던데.

(13가)는 주어의 의지로 행동을 결정하는 동사 ‘타다’가 사용된 예로 ‘-은/는/을 것

같-, -겠-, -은/는/을 모양이-, -나 보-’ 등이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12나)의 ‘미끄

러지다’처럼 주어의 의지가 아닌 비행동성을 가질 경우 ‘-은/는/을 모양이-, -나 보-,

-은/는가 보-’는 사용될 수 없다. (13다)는 이기종(1996)에서 말한 피동사와 함께 사용

된 예이고 (13라)는 행동성을 가진 동사와 사용된 경우인데 예문에서와 같이 ‘-은/는/

을 모양인가 보-’ 는 ‘-은/는/을 모양이-’가 사용될 수 환경에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는/을 모양인가 보-’는 ‘-은/는/을 모양이-’보다 화자가

사태로부터 좀 더 거리감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지니는데 이것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감을 더 둘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피동 표현과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은/는/을 모양이-’의 비행동성은 동일하게 현장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겠-’과의 차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자질이 된다. ‘-은/는/을 모양이-, 나 보-, -은/는가 보-’는 동사

가 비행동성, 행위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일어나는 미연의 사태에 대해서는 사

용이 불가능하지만 (13나)처럼 ‘-겠-’은 사용이 가능하다.

‘-은/는/을 듯하-’는 ‘-은/는/을 것 같-’과 매우 유사한 추측 표현으로 모두 판단 근

거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모든 상황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다만 ‘-은/는

/을 것 같-’은 구어, 비격식적인 상황에 두루 사용되는 반면에 ‘-은/는/을 듯하-’은 문

어, 격식적인 상황에 더 자주 사용되고, ‘-은/는/을 것 같-’이 ‘-은/는/을 듯하-’보다

확실의 정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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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추측 표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추측 표현 교

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측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측 표현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표현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추측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추측

표현들이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추측 표현을 가

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추측 표현은 그 의미와 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형태 변화 위주

의 정형화된 한국어 교재 구성으로 인해 교사의 재량으로 추측 표현들의 의미를 변별

해주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가지는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

에서 추측 표현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어 말뭉치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재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출판된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 교재 4종을 선정하여 각각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 제시 순서 및 단계, 문법 설명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

어 교재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교재별로 제시된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대표형 기준으로 서강 한국어는 10개,

서울대 한국어는 15개, 연세 한국어는 13개, 이화 한국어는 12개의 추측 표현이 제시

되어 있는데 네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지

모르-, -을 터이-, -은/는가 보-, -나 보-, -을까 보-, -겠-’ 7개이다. 이처럼 교재별

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에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대표형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며

교재에 제시된 모든 하위 항목들까지 비교하면 교재별로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의 차

이는 실제로 더 크다.

교재별로 추측 표현 항목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기관마다 가르치는 추측 표현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특정 형태에 치우쳐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불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항목과 말뭉치 분석 항목을 비교해 보

면, 고빈도 표현인 ‘-은/는/을 것 같-’(40.23%), ‘-겠-’(28.65%), ‘-을 것이-’(10.68%)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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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국어 교재에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은 ‘-은/는/을 것 같-’ 하나뿐이다. 이

것은 한국어 교육에 실제 언어생활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 표현 항목들의 제시 순서와 등급에 차이가 있었다.

서강 한국어에는 ‘-을까’, 서울대 한국어에는 ‘-은/는/을 것 같-’, 연세 한국어에는 ‘-

을 것이-’, 이화 한국어에는 ‘-겠-’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데 교재마다 처음 제시

된 추측 표현이 달랐다. 그리고 연세 한국어와 이화 한국어에서는 초급 1단계에, 서강

한국어와 서울대 한국어에는 초급 2단계에 처음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

측 표현이 처음 제시된 단계도 교재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단계별 제시 양상을 보면, 서강 한국어에는 초급 2, 중급 1, 중급 2단계에

비슷한 양의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서울대 한국어와 이화 한국어에는 초

급 2와 중급 1단계에 집중적으로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고, 연세 한국어의 경우는

초급 1부터 고급 2까지 모든 단계에 추측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만 중급 2단계에는 추

측 표현이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단계별 추측 표현 항목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초급 2단계를 예로 들어 보면

서강 한국어에는 ‘-을까, -을 것이-, -은/는/을 것 같-, -겠-’이 제시되어 있고 서울대

한국어에는 ‘-은/는/을 것 같-(3번), -을까, -을 것이-, -겠-, -을 터이-’, 연세 한국어

에는 ‘-겠-, -나 보-, -은/는가 보-, -을 터이-’, 이화 한국어에는 ‘-을까, -은/는/을

것 같-, -을 터이-, -은/는/을 모양이-’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공통으로 제시된 추측

표현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교재마다 추측 표현의 제시 및 단계 설정에 큰 차

이를 보였다.

셋째, 한국어 교재에 추측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교재마다

추측 표현 설명에 차이가 있었고 대체로 단순하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정확하게

추측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추측 표현

이 가지는 유의미한 자질들이 한국어 교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재에 기

술된 문법 설명만으로는 추측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측 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추측 표현

을 교육하기 위해 단계별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측 표현을 단계별로 교수하기

위해 우선 통일된 추측 표현 교수 항목을 선정하였다. 구어 말뭉치 분석 자료, 한국어

교재 분석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추측 표현 필수 교수 항목 13개를 선정하였다. 추측 표현 교수 항목으로 선정

된 표현은 ‘-은/는/을 것 같-, -은/는/을 듯하-, -은/는/을지 모르-, -은/는/을 모양이

-, -을 것이-, -을 터이-, -은/는가 보-, -을까 보-, -나 보-, -겠-, -은/는지, -을까,

-을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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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수 항목으로 선정된 추측 표현들의 용법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재에

추측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을 사

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추측 표현의 의미를 정

확하고 변별력 있게 제시해 주기 위해 각 추측 표현들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

용적 특징을 분석하고 각 추측 표현들의 유의미한 자질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추측 표현을 균형 있게 교육하기 위해 추측 표현 교

수 항목을 3단계로 등급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항목 등급 설정을 위한 기

준으로 ‘사용 빈도, 난이도, 학습의 실제성’을 제시하였다. ‘사용 빈도’ 기준에 맞게 등

급 설정 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과 문어와 구어 중에서 구어에서 자주 사

용되는 표현을 초급과 중급에 우선으로 분류하였다. ‘난이도’는 추측 표현이 사용하기

쉬운 표현인지 어려운 표현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

각각의 난이도를 살펴보고, 통사 제약이 적은 표현, 의미가 단순한 표현, 화용적 기능

이 적은 표현을 초급에 우선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학습의 실제성’은 교수 항목으

로 선정된 추측 표현이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어느 단계에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교수 항목 등급 설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맞는 방법과 내용으로 추측 표현을 교육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수 모형과 교수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준

을 고려하지 않고 추측 표현을 제시하거나 모든 단계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 단계에 맞게 교육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초급 단계는 추측 표현이 처음 제시되기 때문에 문법

적 의미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교사가 문법 항목의 규칙을 학

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학습자들은 연습을 통해 문형을 익히는 상향식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중급 단계는 본격적으로 많은 추측 표현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추측 표현 간의 차이

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추측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하다. 중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준이 초급보다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

까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과 동일하게 상향적 교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하향적 교수 방법을

접목한 절충형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급 단계는 학습자들이 추측 표현의 미묘한

의미 차이와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되는 추측 표현의 양상을 이해하여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사가 담화나 텍스트를 제시해 주고 과제 활동을 통해

서 학습자들이 문법 문형을 익히는 방식인 하향식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추측 표현을 대상으로 추측 표현 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

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측 표현 교수 항목 선정, 교수 항목 등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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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교수 모형 및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추측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추측 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정 항목 이외의 추측 표현들에 대해서는 살

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추측 표현들은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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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jecture Express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Lee, Sang Suk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teaching of conjecture 
expressions, analyze their features, and suggest educational methods to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teach Korean conjecture expressions. 
 There are different conjecture expressions in Korean. A conjecture expression is an 
indication of the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 toward the situation. Communication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how appropriately conjecture expressions are used in 
situations. The importance of conjecture expressions is well recogniz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reated as an essential grammatical feature in the curriculum. Despite their 
importance, they are not taught systematically in the classroom. 
 This study analyzed four different Korean textbooks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teaching conjecture expressions and examine how conjecture expressions are taught in the 
classroom. The following material in the textbooks were examined: the conjecture 
expressions presented in each textbook, the order and steps of the presentation, and the 
grammatical explanation. We made the following observation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s presented in each textbook. Although 10 to 15 expressions were given 
as representative, there were only seven expressions were common to all four textbooks: 
-은/는/을 것 같-, -은/는/을지 모르-, -을 터이-, -은/는가 보-, -나 보-, -을까 보-, -겠-.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order and level of the conjecture expressions 
presented in the textbooks. Not only did the conjecture expression first presented in each 
textbook differ, the stage at which it was presented was different too. Moreover, their 
order of presentation and level-setting was different. Third, the meaning of the conjecture 
expressions was not clearly presented in the textbooks. In general, it was not eas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because their meaning wa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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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d briefly, and the important qualities of individual conjecture expressions were not 
appropriately presented in the textbooks. Thus, it was difficul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expressions purely based off the grammatical explanation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jecture expressions given in Korean textbooks 
and those used in everyday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use frequency of spoken corpora. 
A total of 25 conjecture expressions were analyzed from the spoken corpora. Of these, the 
use frequency of -은/는/을 것 같-, -겠-, and -을 것이- was 40.23%, 28.65%, and 10.68%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Korean textbooks, of the high-frequency expressions -은/는/
을 것 같-, -겠-, -을 것이- those that were common to the textbooks were -은/는/을 것 같
-’과 ‘-겠-. However, -을 것이-, which was used frequently, was not common to the 
textbooks. This seems to show that actual language use is not being reflec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also presented a step-by-step teaching method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effectively teach conjecture expressions. To teach such expressions step-by-step, the study 
selected 13 essential conjecture expressions based on an analysis of spoken corpora, 
Korean textbook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and Expression Content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tudy also 
analyzed the morphological,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features of the selected 
expressions and examined their significant qualities. Moreover, the teaching level for the 
expression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o provide a balanced education. The study 
suggests using frequency, difficulty, and the practicality of learning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tages. 
 Finally, the study presented a step-by-step teaching model and content to teach conjecture 
expressions based on methods and contents suitable for the beginner, intermediate, and 
advanced stages. Since conjecture expressions are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t the 
beginner level, it is essential to learn their grammatical meanings accurately. Hence, the 
study proposes a bottom-up teaching method in which teachers clearly present the rules of 
grammar and learners learn the sentence form through practice. Since many conjecture 
expressions are presented at the intermediate leve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expressions and help students choose the expressions appropriate to the 
context. Intermediate Korean learners have significantly improved from the beginner level 
but are not yet able to speak Korean proficiently. Thus, elements of the bottom-up method 
were retained given their level of Korean in a blended method that partially incorporates 
top-down methods. Since learners can accurately use conjecture expressions at the 



- 185 -

advanced level due to their understanding of the subtle differences in the meaning and the 
patterns used in spoken and written Korean, the study proposes a top-down teaching 
method in which the teacher gives a story or a text and have the students learn the 
grammatical forms through the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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